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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대중국 비즈

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가 기존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첫째, 중국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28개 중소기업 관계

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일이

라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들의 지난 수년간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미ㆍ중 무역분쟁을 

전후한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에 주목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내 기업 경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있어 매우 심각한 경영 악화 요인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와 구조

조정 속에서 중국은 2차 제조업 위주에서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

이 진행되고,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내수 소비형으로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이 진

행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모바일 인터넷 

기반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

업의 경영 환경 악화 요인이다. 

둘째, 중국의 외부 법제도적인 경영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전후 중국정부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들에 제공했던 여러 혜택이 사라지고, 기업 생산비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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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하였던 여러 기업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기업, 특

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친화적이었던 법제도적 환경이 변화되면서 중국 진출 한

국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중소기업 관계자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

분의 인터뷰 답변자들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

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현재도 중국 사업에 종

사하고 있는 일부 인터뷰 담당자들은 이러한 경영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중국 사업은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비즈니스 기회가 있

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중국 비즈니스 악화 요인 분석 방향에 대

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외부 환경’

이 악화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현상이라는 

평가였다. 지금 남아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나름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 판매에서 온라인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전략을 결정

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환

경’은 기업의 밸류체인 전략, 상품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의 구체적인 경영 전략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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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

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에서 드러났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

기업의 중국 현지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으로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중국경제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 변화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

되었다.

셋째, 그나마 이번 인터뷰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희망적이었던 것은 

2015년 한국의 사드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

었던 것이 최근에는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일부 인터

뷰 관계자들, 특히 최근 중국 사업을 정리한 인터뷰 관계자들 중에서는 중국정부

와 중국 사회의 중화 애국주의 성향이나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외

국인 투자기업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강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 비즈니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관계자와 현재도 중국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

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경우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악화되었고, 향후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리스크가 크

다’고 중국 비즈니스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현재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은데,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에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중국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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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비즈니스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일

본과 대만, 이스라엘과 독일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 국

가와 중국의 경제 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0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

국 경제교류 성장추세는 둔화된 반면 이스라엘, 독일 등 첨단제조업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빠르게 성장하는 상반된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과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ㆍ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중국의 대외 경제관

계의 상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중국기업들의 기

술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기술 선진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

였다. 둘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ㆍ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과

정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본,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의 국가별 사례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과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기업의 경우 중국 내 생산기지를 일본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본기업은 중

국 사업의 현상 유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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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본토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

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만기업의 경우도 반(反)중국 정서와 미ㆍ중 무역분쟁의 

리스크 증가로 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회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럼에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만기업이 중국기업의 밸

류체인에 흡수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

술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중국 내수시장의 블루오

션 공략 등이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의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동아시아에 비해 독립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이나 유럽

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중국 비즈니스의 재수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

히 이들 국가조차도 중국을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자로 인식하

는 것이 대중 비즈니스 전략 전환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유형을 ①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 

② 중국 현지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③ 대기업 협력업체(1차 벤더) 중소기업 ④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중소기업 ⑤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 중소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통한 중국 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

석하였다. 

첫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중국 내 임금 상승, 종업원 해고나 종

업원 복지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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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

는 사실상 동 집약적 제조업 유형의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중국시장에서 퇴출되

었거나 사업 전략을 전환하여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전

제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

단되었다.

둘째, 중국 현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 한인 상권의 

급감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대기업 협력업체 대상 인터뷰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중국 사업 축소나 해

외이전에 따른 밸류체인 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었다. 1차 벤더의 경우 대

부분 대기업과 중국에 동반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한국 대기업의 주

문 물량 감소는 이들에게 심각한 비즈니스 위기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

업과 대기업이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제기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 한

국 대기업이 동반진출했던 중소기업에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이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중소기업에 구조

조정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 물량을 한국 중소기업에 할당하였

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원래 한국 대기업의 1차 벤더 중에서 중국 제조업 대기업

에 납품을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 

성과였지만, 동시에 기존 한국 대기업에서의 주문 물량 축소, 기술 유출에 대한 

소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리스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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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소 협력업체, 소위 2차, 3차 벤더 업체들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들의 

도전과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수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유통 판매 채널 역량의 부재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중국 비즈니

스 전략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의 비전과 확신을 담보해야 한다. 중소기업

의 경영진이 중국 비즈니스에 비전과 확신을 갖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이는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중국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

동력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었다. 이처럼 경영진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

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둘째, 중국 현지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은 사실 진정한 의미

의 현지화가 아니라 한국식 관리 방식을 중국에 적용하는 형태에 가까웠다는 비

판이 많이 제기된다. 불확실성이 큰 중국 현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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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원동력이다.

셋째, 미ㆍ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기업과의 밸류체인 재구축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의 중소기업

은 중국 진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전략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낮추

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대기업이 중국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거

나 중국 제조업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전략의 

유효성이 약화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 대기업과 중국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추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유통 판매 채널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 유통 판매 채널의 구축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중국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과 관련된 전략적 제언 중에는 중국의 중소 

도시에서 편의점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확보하고, 이 오프라인 유통 체인

을 통해 온라인 판매 상품의 유통을 결합하는 O2O 판매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 성공전략의 핵심은 결국 중국

기업에 비해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문제는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 상당

부분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력과 역량으로는 세계

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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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대중국 비즈니스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국 관련 통상, 경제, 안보 등을 총괄하는 중국

전략 TF의 설립이 요구된다. 

둘째,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경영진들에게 중국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

공할 수 있는 연구와 세미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발굴 등의 연구 및 교류회

(交流會)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

정하고 양국 비즈니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중국 진출 실패 사례의 원인을 보

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셋째, 중국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진출 및 비즈니스 과정에서 법적 보

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기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

한 중국 현지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해 주는 정도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원을 구

축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

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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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중국의 경제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한국기업들의 대(對)중

국 사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기존 중국 사업 

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매우 긴밀해졌다. 중

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교역 중에

서 23%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투자 상대국이기도 

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이 기간 동안 많은 한국기업

들이 중국에 진출하였다.

1992~2019년 3/4분기까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수는 누적 기준으로 2

만 7,576개에 달하였다. 그중 대기업의 중국 법인 수는 누적 기준으로 2,475

개이다. 반면 중소기업이 설립한 법인 수는 누적 기준으로 1만 4,160개로 전

체 법인의 절반 이상인 51.3%에 달한다.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도 중소기업

은 전체의 23.5%에 달하였다. 이는 한국의 중국 투자에서 중소기업이 그만큼 

중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 중소기업에 중국은 매우 중요한 투자 대상국이었지만, 중국에 

대한 중소기업 투자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신규 법인은 

2003년 1,065개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2019년 3/4

분기까지 신규 법인의 수가 219개로 줄어들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중소기업

의 투자금액도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절반 수준인 6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

하였다.

1)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2.9%이고, 

2018년에는 23.6%를 차지하여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다. http://stat.kita.net/main.screen(검색일: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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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한국의 대중국 투자 주체별 분류(1992~2019년 3/4분기)

구분 누적 법인 수(개 / %) 누적 투자금액(억 달러 / %)

대기업
2,475 507.1

(9.0)  (72.9)

중소기업
14,160 163.3

(51.3) (23.5)

기타
10,941 25.6

(39.7) (3.7)

합계 27,576 696.0

주: 기타 분류 항목은 개인, 개인기업, 기타(비영리단체 등).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countryStatistics.do(검색일: 2019. 12. 

20).

그림 1-1. 중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 건수와 금액 추이

(단위: 개, 억 달러)

주: 2019년은 3/4분기까지의 통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9. 12. 20).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이처럼 둔화되고 있는 현상은 여러 측면에

서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서, 하나는 전반적인 대중국 투자의 둔

화보다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 둔화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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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하나는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중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속하

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전체 중국 투자금액에서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 초에는 50% 이상에 달했고, 2000년대 중반까지는 30~40%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에는 10%대로 둔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면서, 2019년에는 13%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다. 반면 대기업의 중국 투자금

액은 2010년 중반 둔화추세였지만, 2018년 이후에는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

되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연속으로 대기업에서 40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그 전 수년간 20억 달러 수준의 신규 투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가 

대기업 투자보다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1-2. 대중국 투자 중 중소기업의 투자 비중 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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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 중소기업의 전체 해외투자 중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

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전체 해외투자는 전반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해외투자는 

크게 증가하여 2018년과 2019년에는 매년 100억 달러 이상 해외투자가 추

진되었다. 하지만 전체 중소기업 해외투자 중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금액 비

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해외투자 중 중국의 비중은 2003년 62%

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6년 이후에는 10% 이하로 

감소하였다. 2018년과 2019년에는 6%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이처럼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중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이유

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연구 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전반적인 중국 투자의 둔화 현상은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중

소기업의 중국 투자만이 유독 심각하게 둔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현재 체감하고 있는 중국 투자 환경의 변화를 심층

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는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에서 왜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투자 환경 변화나 외국인 투자기

업에 대한 경영 환경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변화된 중국 비즈니스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면 

한국의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사업 전략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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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체 중소기업 해외 투자 중 중국 비중 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9. 12. 20).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가. 중국 내 전반적인 사업 환경에 대한 기존 연구

한국무역협회(2019a)는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ㆍ

중 무역분쟁, 중국의 경기 둔화, 중국 내 생산 비용 증가 등과 같은 중국의 비

즈니스 여건 악화와 한국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차원의 보

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판매가 부진하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 전반적인 

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중국 로컬기업들의 전반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의 강화로 중국기업들

의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한국기업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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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대하여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이점은 상실하였지만, 중국의 구매력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내수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

고 차별화된 타깃을 선정하는 마켓 포지션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약진하는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부품 소재의 공

동 개발 및 거래, 산업 밸류체인의 재구축 등을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이 필요

하다고 평가하였다.

현상백 외(2018)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의 제조업 산업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업 관련 

경제 정책, 기업의 생산 비용 문제 등의 중국 내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에서 중국 내 구조조정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동시에 중국의 기업 원가 절감

과 신산업 육성 정책은 한국의 중국 진출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2)

한국수출입은행(2013)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의료기

기 산업, 화장품 산업, 웰빙 가전 산업을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세

계 공장의 지위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 로컬기업들은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이 외국산과 큰 차이가 없어지는 반

면 가격은 여전히 저렴한 상황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은 3선 이하 중국 도시3)를 위주로 ‘틈새 시장’ 공

2) 현상백 외(2018), pp. 224~230.

3) 중국은 도시를 인구규모에 따라서 가장 큰 대도시를 1선 도시, 중규모의 대도시를 2선 도시, 소규모 도

시를 3선 도시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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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진출 방안으로는 박람회나 전시회 등

의 참여를 통한 바이어 발굴과 인지도 상승, SNS 등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팝업 스토어,4) 인터넷 쇼핑몰 등의 온라인 채널 활용 등을 제언하였다.

나. 중국기업 현지 조사에 대한 기존 연구 

이장규 외(2018)는 중국의 중속성장 시기 중국 경제구조가 변화되는 과정

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에 대한 현황과 전략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의 9장에서는 2016년 상반기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현황 분

석과 현지 조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에서 진행되

고 있는 제조업 가치사슬의 재편 과정에 주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서 중국 역내 가치사슬(CVC: China Value Chain)

으로의 편입에 대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정영록 외(2015)는 중국의 산업 환경 변화가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사례 분

석을 통한 경영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ㆍ중 분업구조의 변

화와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문준조 외(2013)는 시기적으로 오래되기는 하였지만 중국 진출 기업의 분

쟁 사례에 대한 연구 보고서이다. 특히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과정에서 산둥

성(山东省) 진출 기업의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 중국 사업 환

경을 분석하였다.

한국무역협회(2019b)는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기업의 복귀를 통해 중국 사

4) 팝업 스토어(pop-up store)란 인터넷의 팝업 창처럼 등장했다가 금세 사라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

로 일정 기간에만 문을 열고 이후에는 매장이 없어지거나 이동하기 때문에 임시매장, 게릴라 스토어라

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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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로 대기업 위주(대기업 6개 회사, 소비재 기업 2개 회사)로 중국에 진출했

다가 철수한 한국 10개 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중국 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

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탈중국 배경은 중국 내수

시장 판매 부진, 미래 사업 불투명, 생산기지로서의 중국 투자 우위 감소, 중

국정부의 편파적인 자국 기업 지원에 따른 반(反)중국 정서, 미ㆍ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등이었다.

조영삼, 한창용, 강지연(2016)은 중국 옌타이(烟台)시 및 경제기술 개발구

를 중심으로 한국의 혁신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전략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한국 벤처기업과 같은 혁신기업은 협소한 국내시장 때문에 성장

성이 제약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도모해야 하는데, 중국은 성

장성과 시장규모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성장성이 높

은 중규모의 중국 도시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친환경 일자리 창출 역량이 높은 

외국계 혁신 기업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혁신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

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중에서 산둥성, 특히 옌타이

시 및 경제기술개발구가 한국 혁신기업 중국 진출에서 입지상의 전략적 가치

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혁신기업의 옌타이시 진출에 대한 설문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에 필

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① 전문화된 정보제공체계 구축 ② 

한ㆍ중 산업원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협력 플랫폼 구축 ③ 한ㆍ산둥성 산업발

전 펀드 조성 ④ 민간 지원네트워크 육성 및 활용이었다. 

김 연, 최장우(2019, p. 342)는 중국 칭다오(青岛) 지역을 한정하여 현지

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 성과를 분석하였다.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중국 진출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확고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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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 둘째, 제품 차별화와 서비스 제공 능력을 위해 현지시장 특성

에 맞는 제품 개발이 중요하다. 셋째, 진출국 현지의 입지우위와 정치적, 경제

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훈, 이동명(2017, p. 13)은 중국 진출 중소ㆍ벤처 기업 관계자 41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경영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

르면 최근 중국 진출 한국 중소ㆍ벤처 기업은 중국의 인건비 상승, 중국 내 시

장 경쟁력 격화, 인사관리의 어려움, 중국 내 비용 상승, 중국 내 환경보호 규

제 강화를 가장 중요한 경영 위험 요인으로 답변하였다.

다.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

한국무역협회(2019a)는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극복해야 할 고정관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4개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다섯 가지의 고정관념 극복 사례를 정리하였다. 다섯 가

지의 고정관념은 ① 해외진출은 선택이다 ② 비용이 많이 든다 ③ 작은 기업

이라 어렵다 ④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라 우리 제품을 팔 곳이 없다 ⑤ 일단 개

발부터 해놓고 보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극복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많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도전 성공이 시작이었고 ② 왕홍(网红)5) 마케팅이나 B2B 사이트를 통

해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진출을 성공하였다. ③ 소규모 종업원으로 집중화를 

통한 수출 성공 사례도 있었고 ④ 현지 맞춤형 제품으로 니즈를 창출하여 수

출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⑤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여 역발상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5) 网络红人의 줄임말로 중국의 온라인 유명인물을 지칭하며, 왕홍 마케팅이란 이런 유명인사를 기업 마케

팅에 활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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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2019, p. 13)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과 동남아 진출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바, 중국에 대한 투자에서는 저임

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목적의 진출이 감소하고 현지시장 진출은 증가하였다. 

반면 아세안 신흥국에 대한 진출에서는 현지시장 진출과 저임 활용 목적의 투

자가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에 대한 진출은 대기업 위주로 전환된 반면 

아세안 신흥국은 중소기업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표 1-2. 한국의 대중국 및 아시아 신흥국 해외직접투자 특징 평가

구분
대중국

(09~13년 대비 14~18년)

대5대 아시아 신흥국

(09~13년 대비 14~18년)

지역
- 강소성, 북경시, 광동성에 편중

  ∙ 40.4% → 52.7%(12.3%p↑) 

- 베트남 비중 급증

  ∙ 11.9% → 26.6%(14.7%p↑)

업종

- 제조업 증가, 서비스업 감소

  ∙ 제조업: 76.0% → 81.2%

  ∙ 서비스업: 22.8% → 18.0%

-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

  ∙ 제조업: 49.9% → 61.8%

  ∙ 서비스업: 13.3% → 25.9%

목적

- 현지시장 진출 증가, 저임 활용 감소

  ∙ 현지 진출: 57.6% → 74.3%

  ∙ 저임 활용: 11.1% → 3.9%

- 현지시장 진출 및 저임 활용 증가

  ∙ 현지 진출: 46.0% → 58.1%

  ∙ 저임 활용: 10.7% → 15.4%

주체

- 대기업 비중 지속 유지

  ∙ 대기업: 80.8% → 81.0%

  ∙ 중소기업: 1.5% → 17.2%

- 중소기업 비중 급증

  ∙ 대기업: 82.5% → 68.1%

  ∙ 중소기업: 15.4% → 27.6%

성과

- 매출액: 839억 달러↑

- 영업이익률: 0.2%p↑

- 투자수익률(2017년): 11.1% 

- 매출액: 737억 달러↑

- 영업이익률(베트남): 0.7%p↓

- 투자수익률(베트남, 2017년): 22.8%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9) 자체 평가, p. 13 재인용.

한유정, 박영렬(2019, p. 26)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역사를 신규 법인 

설립 수에 따라 시기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투자전략 변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① 1992년부터 1998년은 도약기로 한ㆍ중 수

교 이후 한국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급증하는 시기였다. 당시 중국은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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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외개방 정책으로 다양한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을 도입하였다. 당시 중

소기업의 대규모 중국 진출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었다 ② 1999~2005년

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의 회복기로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당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기업의 투자 확대와 현지화 노력이었다 ③ 

2006~09년은 중국 투자의 쇠퇴기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불확실성의 

확대와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이 변화되었다. 당시 많은 한국기업들

이 중국에서 철수하였다 ④ 2010~17년은 침체기로 글로벌 경제의 둔화와 

한ㆍ중 사드 갈등, 중국 경제구도의 고도화와 중국 로컬기업의 급부상으로 한

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둔화되었다. 당시 저임금 생산업체들은 동남아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기도 하였고, 중국 진출에 실패한 유통업체들의 철수도 있었다

고 분석하였다. 

라. 이 연구의 차별성과 연구 방법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적지 않지만, 이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

를 통해 한국 중소ㆍ중견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 연구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특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정

의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응하는 기업의 진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류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① 대기업과 동반 

진출 전략을 추진했던 1차 벤더, 그리고 이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

고 있는 2차, 3차 벤더의 중소 협력기업이다. 이와는 달리 ② 중국 내 틈새시

장을 겨냥한 독립적인 진출 전략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 전략

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편 ③ 중국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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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일본이

나 대만, 독일, 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나라들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들 국가의 중국 비즈니스 현황과 중국 진출 전략을 검토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성공전략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중

국 정책 수립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다양한 한국 중소기업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

해 중국 진출 현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인터뷰를 분석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

한 기본적인 입장과 전략 방향성, 이들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인터뷰에서 한국정부에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고, 이러

한 분석을 통해 한국정부의 대중국 비즈니스 정책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이 연구가 기존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연구

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첫째는 중국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28개 중소기업 관

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 대만, 이스라

엘, 독일이라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들이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전략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미ㆍ중 무역분쟁을 전후한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비즈니스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참

고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과 독일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를 분

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유형을 ① 노동집약적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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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소기업 ② 중국 현지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③ 대기업 협력업체(1차 벤

더) 중소기업 ④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중소기업 ⑤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

출 중소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통한 중국 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국 비

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2장

1. 중국의 외부 경영 환경 변화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 환경의 변화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의 변화

4. 경기 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경영 환경의 악화 

요인 분석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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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외부 경영 환경 변화

가. 비용 요인: 임금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

지난 수년간 중국 내 임금과 부동산 임대료 상승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도시 취업자 평균 임금은 2010년 이래 10% 이상의 증가율을 지속

하고 있다. 도시 취업자 평균 임금 증가율은 2017년 10.3%에 이어 2018년

에도 11.3%를 기록하였다. 2010년 대비 2018년 도시 취업자 평균 임금은 

2.3배가 증가하였고, 이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CAGR)은 10.9%에 달한다.

그림 2-1. 중국 도시 취업자 평균 임금과 증가율 추이

(단위: 만 위안, %)

자료: 중국 통계연감 4-12(검색일: 2019. 9. 1).

특히 지난 수년간 중국 내 평균 임금의 상승 속도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

승률의 합보다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중국 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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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내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2010년 이후 

중국정부가 경제성장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내수 소비형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국내 소비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6)

2010년 중반 이후의 중국 임금 상승 추세는 몇 가지 측면에서 중국 진출 

한국 제조업 기업들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임금 수준

이 이미 주변 동남아시아 등에 비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상당수 중국 내 노동집약적 기업들의 동남아 등 저임금 국가로의 생

산시설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임금 인상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정부가 국내 소비 수요 확대를 위해 채택한 2012년 ｢소득 2배 

확대 정책(收入倍增计划: Income Doubling Programme)｣이 있다. 이 정

책은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12년 공산당 최고 정책결정 회의

인 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全人大)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2020년 GDP와 1인당 주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확대하는 것을 

중국 경제운용의 중요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1인당 가처분소득’

의 증가를 위해 임금 등의 노동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소득 2배 확대 정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 지역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10년 1.9만 위안에서 2018년 3.9만 위안으로 이미 2배 이

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임금 인상이 중국 진출 한

국기업들의 생산 비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6) 서봉교(2018), pp. 1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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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국 도시 지역 1인당 가처분 소득 추이

(단위: 만 위안)

주: 2020년 가처분 소득은 추세를 바탕으로 추정.
자료: 중국 통계연감 4-12(검색일: 2019. 9. 1).

또한 중국 내 부동산 임대료 가격 상승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 진출 한

국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과거 중국은 낮은 인건비와 함께 

저렴한 토지 사용 비용이 기업 경영활동의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였다. 외국

인 투자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은 저렴한 토지 이용료를 외국인 직접투

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인 정책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

이다. 상업용 건물의 판매 가격이나 사무실 판매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

면서 기업 생산 비용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의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이미 한국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부동산 

임대료 부담의 증가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 내 임금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국의 전반적인 물가 상

승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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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국 상업용 건물과 사무실의 판매 가격 추이

(단위: 제곱미터당 위안)

자료: 중국통계연감 19-12(검색일: 2019. 9. 3).

나. 정책 요인: 노동과 환경 관련 규제 강화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이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소비형으로 전환되면서 노

동과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도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사업 환경을 악화

시켰다. 

중국은 2018년 12월 29일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7차 회의에서 ｢노동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을 수정하였다. 중국의 노동법은 1994년 제정되어 

2009년 1차 수정된 이후 2018년 10년 만에 2차 수정 완성되었다. 수정된 노

동법에 따라 관련 세칙과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중국 내 기업 활동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노동력을 찾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의 출생

률에서 사망률을 제외한 인구 자연증가율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전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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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인구 고령화 비율도 증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2012년 0.5%에서 꾸준히 둔화

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자연증가율이 0.38%로 감소하였다. 반면 고령화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의 고령화 비율은 12%였으나 2018년

에는 고령화 비율이 17%에 달하고 있다.

그림 2-4. 중국 인구의 자연증가율 감소와 고령화 비율 증가

(단위: 자연증가율은 천분율 퍼밀 ‰, 고령화 비율은 백분율 %)

자료: 중국 통계연감 2-2항목, 2-5항목(검색일: 2019. 9. 3).

이러한 노동 인력의 감소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도 중국 내에서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중국의 저임 잉여노동력 공급이 

감소하면서 ‘루이스 전환점’7)을 통과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는 후코우(戶口)제도의 개편으로 농촌 

저임금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도시와 도시 간

7) 루이스 전환점(Leiwsian turning point)은 197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아서 루이스의 이

름을 딴 이론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고갈되어 임금이 상승

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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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코우 제한 완화 정책으로 지방정부 사이에서 소위 ‘인재 쟁탈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도시 간 인재 쟁탈전은 젊은 인재, 특히 고학력 기술자를 

유치하기 위한 도시 간 경쟁이다. 기술력을 갖춘 젊은 노동자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루이스 전환점을 경험

하고 있는 중국 도시들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 후코우 등을 비롯한 각

종 혜택들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8)

이러한 중국 내 인재 쟁탈전 심화 현상은 지방정부가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재 도입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인구보너스 효과에 따른 경제성장

률 둔화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내 고학력 노동 인력 구인난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 특히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도 강화

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 12차 5개년 규획

의 ｢중점지역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 및 2013년 국무원 명의의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 2015년에는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하

기 위한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을 전면 수정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하

고 있다.

2015년 중국의 ｢환경보호법｣ 개정은 ① 기업의 환경 관련 위법행위에 대

한 강력한 처벌 규정과 ② 환경오염 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 ③ 환경공익 소송 

주체 확대 ④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참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강화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보호법｣은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8) 박선화, 모리나(2019), p. 369. 예를 들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1선 도시는 고학력자, 첨단기

술 산업에 대한 인재를 요구하는 등 제시기준이 명확하지만 시안(西安), 우한(武漢), 난징(南京), 항저우

(杭州) 등 2선 도시는 1선 도시보다 낮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2선 도시들

의 후커우 정책은 완전개방 수준이다. 2019년 2월 국가발전위원회는 ｢현대화 도시권 육성발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培育发展现代化都市圈的指导意见)｣을 통해 노동시장의 일원화를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대도시를 제외한 도시들의 후커우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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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 제도 개선,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제 실시, 환경영향 평가제 사전실

시, 사회조직의 환경공익 소송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환

경보호법｣의 개정 이후 다양한 환경공익 소송이 제시되기도 하였다.9)

나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보호세법(環境保護稅法)｣
은 현재의 오염 배출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에 대한 비용

의 세금 전환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환경보호세법｣은 총칙, 과세기준과 

미지급세금, 세금감면, 징수관리, 부칙의 총 5장,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베이징 사범대학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의 환경보호 관련 지

출이 전체 기업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0%에서 2016년에는 6%

까지 상승하였다. 2018년부터는 환경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오염물 배출 비

용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0)

이러한 환경 관련 법제도적인 규제 강화는 중국정부가 과거와 달리 환경보

호를 위해 엄격한 행정 집행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등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 관련 규제 강화는 중국 진

출 한국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성장 요인: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둔화와 내수 부진

지난 수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중국 진

출 한국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이후 6%대를 지속하고 있고, 2018년에는 6.6%로 둔화되었다. 2019년 

9) 김준영(2018), p. 256. 예를 들면 2016년 6월 23일에 산둥성(山東) 더저우(德州)시에서 있었던 환경공

익 소송이 있었다. 더저우시의 유리생산 업체인 징화그룹의 전화(振華)유한공사에 기준치를 초과한 오

염물질 배출로 조성된 2,198.36만 위안(약 3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과 성급 이상의 매체를 통하여 

사회에 공식 사과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배상금은 더저우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이번 소송은 중국이 2015년 개정한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환경공익 소송(環境公益

訴訟)으로 환경단체 중화환경보호연합회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10) 현상백 외(2018),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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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에는 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0%로 하락하였고, 2019년 

4/4분기까지의 누적 GDP 증가율도 6.1%로 둔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국경제 전반의 구조

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도 중국 경제성장률 둔

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2020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제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기

도 한다.11)

이러한 경제성장률 둔화는 중국 내 소비와 투자 둔화에 기인하면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내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소매 판

매 증가율과 부가가치 증가율은 지난 수년간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표 2-1. 중국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2019

누적

GDP 증가율

(전년 대비)
7.4 7.0 6.8 6.9 6.7 6.4 6.2 6.0 6.0 6.1

도소매 판매 

증가율
10.3 6.7 7.7 7.8 6.7 5.8 6.0 5.5 5.4 5.7

공업부가가치 

증가율
6.7 5.7 5.7 6.2 6.1 6.1 5.8 5.0 5.9 5.7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 중국 통계연감, http://www.stats.gov.cn/tjsj/ndsj/; 중국 상무부 
통계센터, http://data.mofcom.gov.cn/zhtj/gdp.s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2. 25).

이처럼 최근 중국 국내의 경기가 둔화되고 소비 수요가 부진하면서 중국 

내 기업 경영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기업이 느끼는 경기 현황을 

11) 김기수(2019), ｢중국의 금융위기, 시작됐나? 경제성장 집착하는 공산당 정부가 금융개혁 가로막아｣,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2001100033

(검색일: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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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매자 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gers’ Index)12)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구매자 관리지수가 50 이하

로 하락하였다.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구매자 관리지수는 항상 50 이상으로 경

기 확장 국면이 지속되었지만, 2019년에는 전반적으로 구매자 관리지수가 

50 이하로 하락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시경제 데이터는 중국의 경기 둔화 국면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

고, 이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환경도 그만큼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2-5. 중국 월별 구매자 관리지수(PMI)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A01(검색일: 2019. 12. 24).

이러한 상황에 더해서 2019년 말부터 중국 우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내 소비와 생산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중국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전파 확

12)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0에서 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PMI 지수가 50 이

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검색일: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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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감염 확산 정도가 심한 후

베이성, 저장성 등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

가 이러한 생산 중단과 외부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경제 여파가 향후 상당 기

간 중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가 위축되면 장기적인 중국경제의 성장 

원동력 감소 우려도 크기 때문에 중국 내 한국기업의 경영 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라. 생산 네트워크 요인: 미ㆍ중 무역분쟁과 수출 

환경의 악화

2018년 7월 미국의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보

복관세 대응으로 시작된 미ㆍ중 무역분쟁은 중국 내 한국기업들의 수출 환경

도 크게 악화시켰다. 미국은 2018년에 3차례, 2019년에도 1차례 중국 수출

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관세가 부

과되었다.13)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 관세율은 2017년 3.1% 수

준에서 2019년 12월 22.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14) 다행히 2019

년 12월 13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하여 12월 15일 부과 예정이

었던 추가관세 부과는 유예하게 되었다. 나아가 향후 양국의 협상을 통해 기

존에 부과되었던 추가관세에 대해서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미ㆍ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문은 9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

은 ① 전문 ② 지적재산권 ③ 기술 이전 ④ 식품 및 농산 ⑤ 금융서비스 ⑥ 환

13) 2018년 3월 미국은 중국의 철강제품 등 500억 달러의 수입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명령하였고, 7월

에는 34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였다. 또한 8월에는 160억 달러의 중국

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9월에는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발효하였다.

14) 양평섭 외(201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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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및 투명성 ⑦ 무역 확대 ⑧ 양자 평가 및 분쟁 해결 ⑨ 최종 조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은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2단계 협상 과정에

서 중국의 산업보조금, 국유기업 문제, 기술경쟁 등 보다 근본적이고 민감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어서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우

려가 있다.15)

무엇보다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난 2년간 미국과 중국

의 무역분쟁이 단순히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관세 분쟁만이 아니라는 사실

이다. 양국의 분쟁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기술 분쟁’, 금융시장 개방 및 환

율 제도까지 연계된 복잡한 ‘금융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많은 연구에

서 국제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hegemony) 경쟁’을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분쟁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16)

상술한 바와 같은 미ㆍ중 무역분쟁의 이면에는 양국간 ‘패권경쟁’의 성격

이 존재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 중국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왔다. 중국은 이미 2010년 명목 GDP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하였고, 2015년 일본의 대미 GDP 비중의 최고점인 70% 수준에 근접하

였다.

특히 미ㆍ중 무역분쟁이 격화된 배경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보호주의적인 시장 환경이 무역분쟁을 촉발한 직접적 원인이라는 분석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이후 중국의 무역규모는 세계 최대가 된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중국의 성장과 대외개방이 글로벌 경제로의 완전한 편입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성장전략이 국내시장의 보호를 통한 중국 국내시

장의 장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이를 국제 경쟁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17) 

15) 연원호 외(2019), p. 12.

16) 최병일(2019), p. 236.

17) 중국은 2019년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110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대기업 매출의 80%는 중국 

국내시장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4대 은행인 공상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은 규



제2장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 변화• 47

그림 2-6. 미국 GDP 대비 중국과 일본 GDP의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관련 데이터와 중국의 주요 사건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2019년 12월의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합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

중국 수입 관세율은 2019년 12월 13일 19.6%에서 17.8%로 소폭 인하되는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러한 관세 수준은 미ㆍ중 무역분쟁 발생 이전인 

2017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지난 2년간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컸던 지적재산권이나 국유기업 보조금 

문제, 환율 및 금융 문제 등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많은 언론에서 2019년 12월의 

미ㆍ중 1단계 합의에 대해서 양국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정치

적인 이유에서 단기간의 소강상태라고 평가하기는 이유이다. 따라서 향후 

미ㆍ중 무역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미

국과 중국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견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

국의 통상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18)

모면에서는 세계 1~4위 은행이지만 실제로 영업활동은 국내에 국한되어 글로벌 은행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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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사업 환경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우 중국 내 내수시장

에 판매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출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말 기준으

로 전체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19)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같은 

대외 경제 환경의 악화는 중국의 전반적인 수출 둔화로 연결되었다. 2019년 

10월까지 2조 37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3%를 기록하였다. 특히 2019년 

10월까지 미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3%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중국의 미국 수출품에 대

한 관세 부과의 여파로 2019년 중국의 전체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2018년 9.9%에서 2019년 

0.5%로 급감하였다. 또한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2018년 15.8%에서 2019년 

마이너스 2.8%로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 내 한국기업들의 생산과 수출 환경이 매우 악화되었다는 것을 

18) 연원호 외(2019). pp. 7~13.

19) 중국 상무부 통계센터, http://data.mofcom.gov.cn/hwmy/imexCountry.shtml(검색일: 2019. 

12. 24). 

표 2-2.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증가율 6.0 -2.9 -7.7 7.9 9.9 0.5

(금액 조달러) 2.34 2.28 2.10 2.26 2.49 2.50

수입 증가율 0.5 -14.1 -5.6 16.1 15.8 -2.8

(금액 조달러) 1.96 1.68 1.59 1.84 2.14 2.08

주: 2019년 데이터는 2019년 10월까지의 데이터.
자료: 중국 상무부 통계데이터, http://data.mofcom.gov.cn/hwmy/imexmonth.shtml(검색일: 202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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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략 수립이 긴박하게 요구되는 상

황이다.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 환경의 변화

가. 경쟁 요인: 중국의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

중국 내 기업 경쟁 환경의 변화도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

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중국 내 기업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는 공급 과잉 문제이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성장 원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해왔고, 이로 인해 공급 과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다. 특히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원동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였고, 이로 인

한 제조업의 공급 과잉 문제는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다.20)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의 공헌도는 2009년 87%에 달할 정도로 중국경

제성장 모델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투자에 의존한 성

장 정책으로 산업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제 전반의 부실문제 심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중

국정부는 최근 투자에 의한 성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18년에는 

투자의 GDP 기여율이 32%까지 줄어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원

동력을 유지하면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인데, 

최근의 미ㆍ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와 같은 돌발변수로 수출과 소비가 둔화

되고 있는 상황은 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 서봉교(2018), 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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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중국 경제성장에서 소비, 투자, 순수출 기여율 추이

(단위: %)

자료: 중국통계연감 3-13(검색일: 2019. 9. 5).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생산 과잉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일명 ‘공급측 개혁(供给侧改革: reform of the supply front)’이라는 구

조조정 정책으로, 이로 인해 중국 내 경기가 악화되었다. 중국정부는 중국 제

조업 분야의 심각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차 5개년 규획의 핵

심과제로 ‘공급측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공급측 개혁’의 핵심은 통화 정책

이나 재정 정책과 같은 경기부양 정책을 쓰지 않고, 생산능력 향상을 통해 경

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개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와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은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심화시켰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확장적 재정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의 방안으로 

추진된 유동성 공급과 같은 경기부양 정책의 부작용은 인플레이션과 자산시

장 거품의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더구나 총수요 확장 위주의 거시경제 정책

은 비효율적인 국유부문이 효율적인 민영부문의 성장을 제약하는 일명 ‘국진

민퇴(國進民退)’ 문제를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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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수요측면에서의 개혁이 아니라 공급측면에서의 개

혁을 통해 성장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측면에서의 구조 개혁을 강화하

고, 공급 시스템의 수준 및 효율을 높여 경제의 장기 성장 원동력을 강화하려

는 것이다. ‘공급측 개혁’의 주요 내용은 과잉 생산설비의 해소, 원가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부동산 재고 해소 및 부동산 시장 지속 성장기반 조

성, 금융리스크 해결 및 자금중개 기능의 강화이다.21)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전통 산업 부문의 심각한 

생산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

21) KIEP 북경사무소(2016), p. 8.

표 2-3. 중국 공급측 개혁의 5대 정책 과제

구분 주요 내용

과잉 생산설비

해소

- 시장화 발전에 맞춰 기업청산제도 시행, 신속한 파산ㆍ청산 심사 진행

- 재정세무 지원 폭 확대, 불량자산의 처리, 실업자 재취업 및 사회보장제도 완비 추진

- 기업 합병 및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 생산 해소

기업원가

절감

- 제도적 거래 비용 감소

- 불합리한 세금감면, 제조업 증치세율의 인하 방안 모색

- 5대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의 간소화 및 결합 방안 연구

- 금리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여 실물경제 활성화

- 기업의 재무비용, 전기요금에 대한 가격개혁을 통해 기업원가 절감

- 유통체제 개혁 추진과 물류비용 절감

부동산 재고

해소

- 농민공의 시민화(市民化)를 통해 효과적인 부동산 수요 확대

- 공공 임대주택의 적용대상 확대

- 주택 장기임대 수요 형성

- 부동산업의 합병과 재편을 통해 구조조정 가속화

금융리스크

최소화

- 지방정부 채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지방채 전환 사업을 지속 추진,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방식 개선

-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융자방식을 규범화하여 전문적인 금융리스크 관리를 통한 불법 

자금 모금 억제

- 리스크 모니터링 경보 강화

유효공급 확대

- 기업의 기술 및 설비 개선 지원, 기업의 채무부담 감소

- 빈곤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

- 농산품의 효과적인 공급 보장, 식량안전 확보

자료: KIEP 북경사무소(2016),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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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는 것이다.22) 

하지만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구조조정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실업23)과 경제 성장률 둔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중국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면서 중앙정부가 구

조조정 대상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별 퇴출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

는 그 이행 실적을 제출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은 미ㆍ

중 무역분쟁으로 그 추진 속도가 다소 완화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구조조

정의 추진 방향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경기 둔화

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중국 공업 설비의 생산 과잉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2010년 이후 

공업 설비 이용률은 80% 수준에서 2019년 3/4분기에는 76% 수준으로 감소

하였다. 전체 설비의 25% 정도가 이용되지 못하는 유휴설비로 중국 내 생산 

과잉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공업 분야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는 공급 과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

다. 2019년 3/4분기까지 기준으로 제조업 설비의 이용률은 74.1%로 낮아서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국 내 공급 과잉 문제는 중국 내 기업 경쟁을 격화시키고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

업에 매우 심각한 경영 악화 요인이다.

22) 현상백 외(2018), p. 43.

23) 중국정부는 철강과 석탄 산업을 기업 구조조정 대상 산업으로 명확히 하면서 한계기업의 퇴출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억 위안의 예산을 특별 배정하겠다고 밝히

고 있다. 이는 이번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만수

(201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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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중국 공업 설비의 이용률 추이

(단위: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tjsj/zxfb/201910/t20191017_1703306.html(검색일: 2020. 1. 4).

나. 구조 전환 요인: 내수 및 서비스 위주로 산업구조 

전환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조업의 공급 과잉 문제 해소와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

른 경제성장 원동력 확보를 위해 중국의 산업을 지속적으로 3차 서비스산업

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내수시장 및 서

비스산업 위주의 성장전략 전환은 중국 내 기업들의 경쟁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중국 진출 한국기업은 2차 제조업 위주였는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3차 서비스산업으로 중국 진출의 전략적 방향성을 전환하지 못하면

서 중국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2012년 이후 2차 제조업을 넘

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에는 3차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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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중국 GDP의 52.2%를 차지하고 있고, 2차 제조업의 비중은 40.7%로 점

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GDP 성장 기여율은 2018년 3차 산업의 GDP 성장 기여율이 

59.7%에 달하고 있다. 반면 2차 제조업의 GDP 성장 기여율은 36.1%로 감

소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이 2차 제조업에서 3차 서비스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발전 전

략을 제시하는 13차 5개년 규획에서도 3차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2015년 

50%에서 2020년 56%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림 2-9. 중국 2차, 3차 산업의 GDP 기여율 추이

(단위: %)

자료: 중국 통계연감. 3-7 항목(검색일: 2019. 9. 5).

이처럼 중국의 산업구조가 3차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한국기업들의 중국 3차 서비스산업 진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정부가 중국 내수시장에서 중국 로컬기업들의 성장을 유

도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3차 서비스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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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한국의 대표적인 유통 대기업인 롯데백화점의 경우 중국 내 백

화점 사업의 만성적인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점을 정리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8년 12월 중국 텐진(天津)의 동마로 지점의 청산작

업을 완료하였다. 이 지점은 롯데백화점이 2011년 중국에서 두 번째로 개설

된 지점이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 1천억 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지속하

면서 지점을 철수하였다. 또한 롯데백화점은 중국 웨이하이(威海)점의 지분 

매각도 추진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2019년 내 중국 5개의 백화점 중에

서 세 곳의 매각 및 청산 작업을 추진하였다.24)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베이징점을 2013년 철수한 데 이어, 텐진 동마로

점을 2018년 12월, 텐진 문화중심점을 2019년 3월 폐점하였다. 또한 웨이

하이점은 2019년 4월 현지기업인 ‘위고’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2019년 4

월 경영권을 인계하였다. 

한편 현재 남아 있는 선양점과 청두점은 호텔, 오피스, 시네마 등이 함께 

들어선 복합몰 형태의 ‘롯데 타워’ 형태로 건물 용도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

지만 이들 매장은 일부 시설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곳도 있는 등 성공적인 

매장 운영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측면이 적지 않다고 한다.25)

표 2-4. 중국 롯데백화점의 지점별 구조조정 방식

구분 베이징점
텐진

동마로점

텐진

문화중심점
웨이하이점 선양점 청두점

폐점 O O O

매각 O

유지 O O

자료: 주요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4) ｢롯데百, 中 톈진점 결국 청산…구조조정 속도내나｣(2019. 2. 19), http://news.einfomax.co.kr/n

ews/articleView.html?idxno=4017040(검색일: 2020. 2. 25).

25) 201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진행된 중국 유통 관련 전문가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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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 요인: 중국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중국정부가 중국의 산업구조를 첨단기술 산업 위주로 재편하여 중국기업

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연구개발 투

자 규모는 이미 전 세계 2위 규모로 늘어났으며, 1위인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

게 줄이고 있다.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단순히 특허출원 건수

에 있어서는 여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규모에 

달하고 있는 분야도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

은 중국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평가된다. 중국정부는 

제조업 고도화 정책을 통해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제조업 강국으로 도

약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3차 5개년 규획(2016~ 

20년)에서 혁신과 성장방식의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

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기술 혁신 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높여 

제조 강국 반열에 진입한다는 산업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 고도화는 중국이 과거 단순 임가공 생산기지의 역할을 축

소하고 글로벌 제조업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경쟁 대상이 첨단기술 제

품을 수출하는 선진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기존 제조

업 강국과의 중간재 공급사슬 구조가 붕괴되고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26)

26) 이치훈, 오대원(2018), p. 245. 예를 들면 한국의 주력산업은 중국과의 기술격차 속도가 빠르게 줄어

들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분석한 3대 수출품목(전자, 기계, 석유화학)의 한국과 중국의 평균 

기술격차가 2008년 2.9년에서 2014년 1.3년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술격차 축소 속도가 

지속될 경우 2020년 경에는 동등한 수준(0.3년)에 도달한다고 전망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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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 정책에 따르면 제조업의 종합 경쟁

력을 2025년까지 독일 및 일본 수준으로, 2035년까지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제조업 품질경쟁력 지수, 부가가치율 및 노동생산성, 제조업 IT 기반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정부가 집중 육

성 중인 10대 전략 산업의 경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과 거의 유

사하다.27)

이는 한국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향후 중국과의 기술 경쟁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기반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중

국기업과 달리 한국의 중소기업이 향후 기술개발 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

27) 이치훈, 오대원(2018), p. 250.

표 2-5. 중국의 10대 전략 산업과 한국의 육성 산업 비교

중국 주요 내용(중국) 한국

차세대 IT 기술 반도체, 정보통신, OS 및 산업용 SW 시스템 반도체, 5G 통신 등

고정밀 로봇 등
고효율 제어 시스템, 응용 어플리케이션, 산업 

및 특수 로봇
응용 및 지능형 로봇

항공우주 장비
대형 항공기, 무인 항공기, 위성 및 관련 

시스템
수직 이착륙 무인기

해양 장비 및 선박
해저 정거장, 해양 자원개발 확대, LNB 등 

최첨단 선박
심해저 해양 플랜트

선진 궤도 통신 설비 고속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고효율 내연기관 등 핵심기술, 전기 등 미래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그린 

수송 시스템

전력 설비 대용량 원자력 및 수력발전, 가스터빈
직류 송배전 시스템, 초소형 

발전 시스템

농업기계 장비 첨단 농업장비의 핵심 부품 등 스마트 바이오생산 시스템

신소재 고분자 소재, 복합소재 및 기초 소재
나노 융복합 소재 및 가공 

시스템

바이오 의약 중증질환 치료 의약 및 진료 장비, 모바일 장비 바이오 제약

자료: 중국 공업국, 한국 산업부 등 이치훈, 오대원(2018), p. 25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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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주요 산업에서 중국기업의 기업 내 연구

개발 확대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측

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주

요 산업을 지정하여 중국 로컬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중국 진출 외국계 기업의 중국 내 연구개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가전 등의 산업

에서 중국 내 연구개발을 위해 중국 로컬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역할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적 지원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매우 취약하다

고 인식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28)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미국 등 선진국은 중국기업들의 기술 추격에 대해

서 위협을 느끼고 이를 견제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이 이들 지역의 첨단기술 

분야에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 획득에 제한을 강화하고 있

는 것도 중국의 자체적인 기술개발 역량 투자를 확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해외로부터의 기술 획득이 향후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면서 

자체적인 기술개발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를 위해 중국기업과 연구소, 학교가 연계된 산학연 혁신 시스템을 구축

하고, 개방형 기술혁신 시스템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이에 따른 중국 산업의 고도화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8) 조 철 외(2016),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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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중국 주요 업종의 기업 내 R&D 역할 변화 추이

구분 기업 내 연구개발 역할

자동차 로컬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외국계 기업의 중국 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조선 중국 조선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외국계 기업의 역할 확대

일반 기계 로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철강 철강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적극 확대,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업 강화

석유화학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풍부한 연구개발 인력, 자금 보유, 신소재 개발을 위한 중국 

로컬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외국계 기업의 중국 내 연구개발 역할 증대

섬유
중국 로컬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더불어 외국계 기업의 중국 내 연구개발 역할 

확대

식품
상위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도 2010년 

대비 약 2배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

가전
중국 로컬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더불어 외국계 기업의 중국 내 연구개발 역할 

확대 동시 추진

통신기기
정부 지원하에 중국업체들이 연구개발 강화, 5G 이동통신 및 통신기기 시장 주도 위해 

연구개발 적극 추진

디스플레이 BOE 등 소수 대기업이 주도하면서 독자적 연구개발을 강화

반도체 정부의 집중적인 연구개발 지원 정책

자료: 조 철 외(2016), p. 81 재인용.

라. 인터넷 기술 요인: 모바일 인터넷 기반 경제로의 

재편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정부 산하의 온라인 

관련 통계 및 연구 기관인 CNNIC(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는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6억 3,882만 명에 달

한다.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도 6억 2,181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중국인들의 74.8%가 전자상거래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사용하는 중국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보급률도 73.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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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중국의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 추이

(단위: 억 명) 

자료: CNNIC(2019), 44차 온라인 발전 통계 보고, p. 3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20).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중국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통계연감에 따

르면 온라인 판매 금액은 2015년 3조 8,773억 위안에서 2018년 9조 65억 

위안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소매 판매액(社会消费品零售总额)에서 온라인 판매가 차

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9%에서 2018년 23.6%로 급증하였다. 이처럼 온

라인을 통한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판매가 상대적으로 위축되

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기반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의 내수 판매 채널을 급

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판매 트렌드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

응하지 못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중국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밖

에 없다.

물론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채널이 중국 내수 소비에 대한 새로운 판매 채

널을 제공하여 한국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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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플랫폼이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중국 로컬기업에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인터넷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체가 한국기업에 

협상력을 발휘하여 한국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과거보다 불리한 조건으

로 중국 내 내수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림 2-11. 중국 온라인 판매 금액과 소매 판매에서의 비중 추이

(단위: 조 위안, %)

자료: 중국 통계연감 15-12, 15-13 항목(검색일: 2019. 9. 5).

마. 공급 가치사슬 전환 요인: 로컬기업의 비중 증가

중국정부가 중국의 산업구조를 첨단기술 산업 위주로 재편하여 중국 로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

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기존에 한국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분야이다.

특히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공급 가치사슬(value chain)

에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중국 시



62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장에 진출하였다. 따라서 중국 로컬기업들의 기술 추격과 공급 가치사슬에서

의 경쟁력 강화는 한국 중소기업들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상당수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한국이 기존에 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자동차, 조

선, 기계, 철강, 석유화학, 가전, 통신,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과의 긴밀한 공급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전략을 채택했었는데, 이 공급 

가치사슬에 중국 로컬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사실 지난 수년간 이들 분야에서 중국 로컬기업들은 추세적으로 중국 내 

생산 공급의 가치사슬에서 주요 산업의 부품 및 중간재 생산에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 내 중국 로컬기업들의 부품 및 중간재 

공급 비중 증가가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영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산업연구원이 2016년 중국 산업별 분석을 통해 중국 로컬기업

표 2-7. 중국 주요 업종의 로컬기업 위상 변화 추이

구분 중국 로컬기업의 위상

자동차 소형 및 상용 중심에서 중형 세단 및 SUV로 확대, 전기 자동차 주도

조선 국영 중대형 업체, 민영 대형업체 중심으로 위상 크게 제고, 해양플랜트 부문도 위상 제고

일반 기계 로컬기업의 점유율 빠르게 상승

철강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적인 규모의 철강업체로 부상, 국영 철강업체 이외에도 민영 

철강업체의 혁신을 촉진

석유화학
초대형 국영 석유화학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보호 및 거대한 내수시장 

배경하에, 석탄화학제품 개발과 생산에 박차, 민영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섬유 첨단 신설비를 바탕으로 폴리에스터 세계시장 주도, 국방기술 기반으로 슈퍼 섬유 기술력 보유

식품
내수산업 성격상 양적인 수준에서 내수기업의 위상이 높으며, 최근에는 질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

가전 UHD TV, 곡면 TV 등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생산 제품을 확대, UHD TV 시장 점유율 상승

통신기기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2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국가 기준 세계 1위 도약

디스플레이
기술적으로 아직 국내용 수준이며, 보급형 제품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한 가운데 

브랜드 지명도에서는 열세

반도체 중국 반도체 업계는 팹리스 분야와 패키징 분야에서 세계적 두각

자료: 조 철 외(2016), p. 8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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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위상 강화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기존에 우위를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 로컬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기업들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의 변화

가. 법규 요인: 외국인 투자법의 개정과 가공무역 억제 

정책

중국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성장의 중

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외국 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중국의 저임 노동

그림 2-12.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중국통계연감 11-13 / 유량(flow) 기준(검색일: 2019. 9. 6).



64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력을 활용하는 경제성장 방식 소위 인진라이(引進來)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매년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

인 직접투자 금액은 2000년대 초반에는 50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0년

대에는 1,000억 달러 이상에 달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중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방향은 점진적으로 변

화되어왔다. 2006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은 기존 ‘양적 성장 투자 유

치’에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질적 성장 투자 유치’로 전환하였다. 

이는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 국내 저축 증가 등으로 투자재원이 풍부해

지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우대정책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하였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각종 특혜를 축소

하고 투자 승인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우대조치를 축소하는 방

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의 ｢기업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거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3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15~24%

로 다르게 적용하였던 기업소득세율을 25%로 통일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

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2015년의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은 첨단제조, 신에너지 등 중국정부

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 고도화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장려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 관련 분야의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을 완화

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무역이나 저부가가치, 환경오염 유발 등 자국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 변화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 한국에서 중국에 진

출하였던 중소기업 중에서는 중국의 저임금을 활용하는 가공무역 분야의 투

자기업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야의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

은 상당부분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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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국정부가 미ㆍ중 무역분쟁 이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

브 리스트 형태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측면은 있다. 그러

나 여전히 암묵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견제는 존재하여 외국인 투자기

업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표 2-8. 중국의 외국인 투자 지도목록 개정 추이

분야 2002년 (2차 개정) 2011년 (5차 개정) 2015년 (6차 개정)

장려 

업종

발전설비 제조, 제어계측 

기계 및 사무용 기계 

제조 등 262개

물류 시스템 건설 운영, 

지적재산권, 하이테크 산업 

등 354개

농업, 첨단기술, 선진제조, 환경보호, 

신에너지, 현대 서비스업 등 349개

제한 

업종

정유공장 경영, 교통운수, 

토지개발, 금융리스, 법률 

자문 등 75개

부동산 개발, 철도 여객 

운송, 통신 등 80개

광고방송, 영화제작은 합작 형태로만 

허용 등 35개

단 강철, 에틸렌, 자동차 전자기기,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프랜차이즈 등은 

제한 품목 완화

금지 

업종

희토류 채굴, 송전망 

건설, 신문사 등 34개

무기생산, 교통 운수 등 

39개

무기생산, 상아 공예, 항공 교통 등 

36개

자료: 김정만, 도현철, 권기영(2017), p. 43 재인용.

나. 차별대우 요인: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경영 

환경 악화

한국의 사드배치(THAAD)를 둘러싼 한ㆍ중 양국의 외교 관계 악화29)로 

29)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 중 하나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번역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는 2014년 6월 주한미군 사령관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협의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였고, 중국에도 이렇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

험 강행에 대한 대응책으로 1월 13일 한반도 사드배치를 결정하였고, 2월 7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서 미국과 사드배치 공식 협의 개시를 시작하였다. 이어 2016년 7월 사드 1개 포대 배치를 강행하였

다. 이러한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한국에 대한 경

제적 보복 제재를 실시하였다. 다음백과 사드 요약 정리,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

ew/47XXXXXXXXX4(검색일: 201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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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환경은 매우 악화되었다. 중국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로 인해 중국 내 한국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문제는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단체 

관광 격감과 같이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 당시 한국을 방한한 중국 

관광객 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2016년 807만 명 수준에서 2017년에는 절반

인 417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에서 2017년 31%로 감소하였다.

그림 2-13. 방한 중국 관광객 수와 비중

(단위: 만 명, %)

주: 2019년은 10월까지의 통계.
자료: 한국관광공사 통계, http://kto.visitkorea.or.kr/kor/ktom/stat/stat.kto(검색일: 2020. 1. 4).

사드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2016년을 전후

하여 사드배치 갈등이 가장 고조될 당시에는 중국 내 한국기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한국 상품 판매 위축으로 연결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 악화가 기존 한국기업들의 중국 사업 기반을 급속하게 악화

시켰다. 나아가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 지방정부들의 보이지 않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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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책 집행도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환경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는 증

명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중국 사업에 종

사하고 있었던 관계자들의 인터뷰에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심각한 차별은 

많이 확인되고 있었다. 이는 이후 한국 중소기업 담당자의 인터뷰에서 더 자

세히 설명할 것이다.

4. 경기 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경영 환경의 악화 요인 

분석

가.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 분석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산업연구원의 경기 조사 보고를 통

해서도 통계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북경

사무소는 2013년부터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패널 데이터30)를 구축하

고 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를 통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분석 보고서를 발

표하고 있다.

이 경기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현황이나 매출, 

이익에 대한 기업경기실사지수는 2018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당히 악화된 것

으로 나타났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 이하일 경우 기업이 느끼는 경

30) 해달 패널은 7개 업종에 대해 매출액이 크고 정보가 충분한 기업 500개를 선정한 패널 데이터이다. 이 

패널은 전체 지역별 분포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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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ㆍ중 갈등 이후 

악화되어 2017년에는 80 수준이었다. 이후 기업경기실사지수는 2018년 상

반기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의 경기실사

지수가 100 이상을 회복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 미ㆍ중 무역

분쟁이 격화된 이후 경기실사지수는 다시 하락하였다. 미ㆍ중 무역분쟁이 장

기화되면서 2019년에는 경기지수가 80 수준으로 하락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2-14.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자료: 산업연구원 중국 진출 기업 경기 조사, 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8&state=view&idx=55
849(검색일: 2019. 12. 20).

산업연구원 민성환 외(2019)의 경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4분

기 기준으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현지 수요 부족’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수출 부진’과 ‘인건비 상승(인력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3/4분기의 경기 조사 보고를 2017년 3/4분기와 비교해 보

았을 때 중국 진출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은 중국경제의 성장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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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에 따른 현지 수요 부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17년에 비해 현지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의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도 증가하였다. 이는 미ㆍ

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도 중국 진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

으로 나타났다. 환율 변동과 관련된 경영 애로 항목도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

는 미ㆍ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현지 ‘중국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중국 경쟁 기업의 기술, 경영 경쟁력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 상대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표 2-9.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 설문 조사

구분 2017년 3/4분기 2019년 3/4분기 변동분

현지 수요 부진 16.9 22.5 + 5.6

수출 부진 7.3 14.5 + 7.2

인건비 상승(인력난) 12.4 12.7 + 0.3

노무 관리(파업 등) 0 1.2 + 1.2

자금 애로 2.8 5.8 + 3.0

경쟁 심화 13.6 12.1 1.5

원자재 가격 상승 7.9 4.0 3.9

환율 변동 2.8 5.8 + 3.0

현지 정부 규제 23.7 9.2 -14.5

경쟁력 약화 4.5 7.5 + 3.0

기타 4.5 1.7 2.8

자료: 산업연구원 중국 진출 기업 경기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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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업연구원의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애로 사항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이 연구의 대상인 중국 진출 경험이 있는 한

국 내 관계자들이 느끼는 경영 애로 사항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나. 인터뷰를 통한 경영 환경 악화 요인 분석

1) 외부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인터뷰 평가

이번 연구를 통해 인터뷰한 한국 중소기업 담당자들은 대부분의 답변자들

이 중국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의 임금이나 비

용 상승으로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의 중국 사업은 어려워졌다. 중국정

부의 정책 변화도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향후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나 미국과의 무역분쟁은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적으

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2019년 하반기에 중국 우한 지역을 중

심으로 심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인터뷰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한국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중국의 외부 경영 환경이 악화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 상

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매우 분명한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국 정책 수립이 매우 시

급한 과제이며, 어쩌면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미 너무 늦은 것일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석되었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현재도 중국 사업에 종사하

고 있는 일부 인터뷰 담당자들은 이러한 외부 경영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 사업에 기회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

면 과거 중국 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중국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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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영 환경을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제는 중국 사

업에 기회가 없다고 느끼거나 설령 기회가 있어도 한국 중소기업들이 그 경쟁

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 중국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인터뷰 담당자와는 상당한 대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비되는 결과는 향후 다양한 중국 관련 연구를 통해 한국 중소기

업에 중국 사업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전반적인 중국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로 반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

국 중소기업들에 중국 사업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가 전

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이유는 실제 중국의 사업 환경이 악화된 측면도 있지

만, 이처럼 중국 사업에 대한 비관적인 여론이 크게 확산되어 있어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중국 사업 기회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심지어 무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

다 적극적으로 중국 사업의 성공 사례나 기회 가능성을 모색하여 전반적인 중

국 사업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

고, 정책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이번 인터뷰 조사를 통해 

느낀 사항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인터뷰 내용은 현재도 중국에서 전자 부품 관련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의 인터뷰였다. 그는 “중국의 저비용 생산 우

위를 활용하기 위해 진출했던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미 철수했다. 지금 남아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나름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기업

들”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연구는 이제 더 이상 객

관적인 중국 사업의 외부 경영 환경 악화 문제를 분석하는 데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중국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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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중국 외부 경영 환경 악화에 대한 상반된 인터뷰

구분 기본 입장 주요 인터뷰 내용

현재 중국 

사업을 

철수한 

기업

- 중국에서 더 

이상 사업기회가 

없고, 향후 중국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

- 중국 현지 정부 관계자들이나 거래상들과의 협상이 너무 어렵다.(1번)

- 중국 생산 비용이 너무 올라서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은 의미

가 없어졌다.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유인이 없음(2번)

- 중국 공무원이 2014년 이후로 생산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라고 종

용하였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나 이전 후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서 중국 사업이 어려웠다.(4번)

- 2012년부터 임금 상승, 구인난, 환경 규제 강화로 적자가 나기 시

작했다. 중국 사업을 철수하기 위해서 인력 정리할 때도 매우 어려

움을 겪었다.(6번)

현재 중국 

사업 진행 

중인 기업

- 중국 외부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아직도 사업 

기회는 존재

- 중국에서 임금 따먹기 하던 한국 중소기업들은 벌써 철수했고, 지금 

남아 있는 기업들은 나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15번)

- 중국 내 생산 비용 상승으로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

는데, 이러한 상황은 한국기업들에 중국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기회

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4번)

- 중국은 3억 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가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식품바 판매가 기대됨(21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2) 중국 로컬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인터뷰 평가

이번 연구에서 인터뷰한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중국 로컬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중국 사업이 매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중국 로컬기업들이 기

술과 가격 경쟁력이 증가하면서 소위 ‘가성비’가 좋은 중국 로컬기업에 밀리

고 있는 문제는 한국 중소기업들에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이렇게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동반 진출했던 납품업체, 일명 벤더(Vendor)31)

인 경우가 많았다. 전자 산업, 자동차 산업과 같은 한국 대기업이 활발하게 중

국에 진출했던 산업에서 1차 벤더뿐만 아니라 2차, 3차 벤더에서도 이러한 

31) 일반적으로 공급사슬에서 공급사슬의 다음 고리(link)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완성차 대기업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업자를 1차 벤더라고 하면, 이러한 1차 벤더에 부

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품업자를 2차 벤더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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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전

략적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기업이 중국에 제조업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

해 중국에 진출할 때 대기업들은 기존 한국 내에서 납품관계를 구축하고 있던 

중소기업과 동반진출 전략을 채택하였다. 일명 선단식 동반 해외진출 전략이

었다. 이러한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은 당시 

중국의 산업구조가 초기 단계로 중국 내에서 안정적인 부품 조달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당히 유용한 전략이었다. 이미 한국 내에서 기술과 네트워크 신

뢰성을 구축하고 있던 기존 중소기업 납품업체들과 동반으로 중국에 진출하

여 중국 내에서 안정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들의 경영 상황

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기존 한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대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대기업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파워가 높았던 핸드폰과 같은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

에서 중국 로컬 대기업이 가격 경쟁력과 가성비를 앞세워 빠르게 한국 대기업

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 대기업의 중국에서의 대응 전략 중의 하나가 중국 대기업

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로

컬 부품업체에서 현지 조달을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

존에 중국에서 한국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던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은 심

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진출 한국 부품 납품업체들 중에서 일부는 독자적인 기

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생존 경쟁력을 확보였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한국 부

품 납품업체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일부 인터뷰 관계자들도 ‘중국 진출 대기업이 동반진출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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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 충분한 이윤을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이들 대기업과 동반진출했던 한국 중소기업 벤더 업

체들의 생존 전략이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전략 도출에서 상당히 중요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표 2-11.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한 인터뷰

구분 기본 입장 주요 인터뷰 내용

현재 중국 

사업 

철수한 

기업

-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 현재 중국 경쟁업체보다 기술력이 떨어져서 상당수 공장은 철수했고, 

조금 남아 있는 공장도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6번)

- 중국기업은 자국 기업들 위주로 생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때문

에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 가치사슬에 합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

각한다.(2번)

- 중국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한국기업은 경쟁력을 잃었음(4번)

현재 중국 

사업 진행 

중인 기업

-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중국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엔진, 미션 등의 생산 기업은 어렵지만 경

량 플라스틱 부품 업체는 오히려 기회가 있음(9번)

- 한국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시장과 자금력을 가진 중국 대기업

에 납품하여 공동 성장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25번)

- 아직 중국기업들에 비해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있는데,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분야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신뢰성이고 이를 잘 

활용해서 중국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구축해야 한다.(22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3)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인터뷰 평가 

또 하나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 내 기업들 간

의 경쟁 환경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판매 네트워크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의 여부도 중요한 전략적 연

구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정적인 판매 

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식품이나 화장품과 같은 완제

품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중국 진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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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 내 판매 네트워크의 변화는 한마디로 기존 오프라인(off-line) 

판매 네트워크의 위축과 대비되는 온라인(on-line) 판매 네트워크의 급성장

이다. 현재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중에서 특히 중국 내수시장에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온라인 판매 

채널 전략의 부재였다. 중국의 판매 네트워크에서 온라인 판매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한국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파악되었다. 

이미 중국 사업을 철수한 기업의 경우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 기업들 모두 중국 온라인 판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공감

하고 있지만, 성공이 매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중국 온라인 유통 분야

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중국 티몰 같은 온라인 전

자상거래 플랫폼에 한국 중소기업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봐도 수만 개 온

라인 쇼핑몰 중에 하나에 불과해서 이미 경쟁력이 없다”고 매우 냉정하고 비

관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에서 이런 중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

폼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면 이

번 연구에서 인터뷰한 중소기업 담당자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한국 상품을 

등록하는 일을 대행하는 사업자였다. 이 중소기업 담당자는 “한국과 마찬가

지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메인 상단에 등록되어야 하

고 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다른 인터

뷰 중소기업 담당자는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은 틱톡(抖音短视频)32)과 같은 

32) 틱톡(TikTok)은 중국 스타트업 기업 바이트댄스가 만든 15초짜리 SNS 영상 소통 플랫폼이다. 2018

년 1/4분기 유튜브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앱으로 선정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

기 있는 앱이다. 중국에서는 도우인(抖音短视频)으로 불리며 2016년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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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동영상 SNS로 접근해야 하고, 광고도 짧은 시리즈로 재미있게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2-12. 중국 온라인 플랫폼 판매 채널 변화에 대한 인터뷰

구분 기본 입장 주요 인터뷰 내용

현재 중국 

사업 

철수한 

기업

- 중국 온라인 판매 

네트워크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움

-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네트워크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기업

에 비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26번)

- 중국 유통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이미 진출해서 원가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판매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22번)

현재 중국 

사업 진행 

중인 기업

- 중국 내수시장 

접근을 위해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함

-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공하려면 메인 상단

에 올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16번)

- 중국에서 오프라인 판매 채널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 판매 

채널은 급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택배 산업은 연평균 40% 가

까이 성장하고 있다.(24번)

- 중국 젊은이들은 틱톡과 같이 재미있고 짧은 동영상 광고로 접근

해야 한다.(12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4) 외국,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경영 환경에 대한 인터뷰

이번 연구를 통해 인터뷰한 많은 한국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중국정부의 외

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중국정부의 법집행이 중국 로컬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다르게 

적용되면서 중국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하였

듯이 중국정부는 중국 내 노동정책이나 환경 규제 등의 적용에서 중국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면서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상

2019년 중국 100대 브랜드 파워로 선정되었다. 바이두 검색, https://baike.baidu.com/item/%E

6%8A%96%E9%9F%B3/20784697?fromtitle=%E6%8A%96%E9%9F%B3%E7%9F%AD%E8%A

7%86%E9%A2%91&fromid=20623879&fr=aladdin(검색일: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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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과거 중국에서 화학 산업에 종사했던 중소기업은 중국 내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하였다. 이 중소기업

의 2010년대 초반의 전략적인 선택은 중국인 중간관리 직원을 중국 공장의 

사장으로 내세우면서 중국 사업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것이었다. ‘중국 화

학공장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환경 규제로 공장 문을 

열 수가 없었는데, 중국인 직원이 사장으로 등록하고 난 뒤에는 공장 문을 여

는 것이 가능했다’는 경험을 얘기해 주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차별적인 규

제 적용을 느끼고 중국 사업을 장기적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정권 이후인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사회에서 중화

(中華) 애국주의 성향이나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강화에 대한 거부감

도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되었다. 중국에 투자했던 한국 중소기업 중에서는 

중국 사회의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통제 강화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적인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대부분의 인터뷰 담당자들은 2014년 한국 내 사드(THADD) 배치

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지난 수년간 한국과 중국의 외

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기업에 차별적으로 규제가 적용되어 중국 사업이 

매우 어려웠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한 인터뷰 담당자는 지난 수년간 한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지방정부나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국기업에 다양

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나 해당 지역 공무원의 한

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는 한국 대기업이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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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개인 사업자에 집중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행인 것은 최근 수년 사이에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인 마찰이 완화되면서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적용 문제는 중국 내

에서 상당히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2-13. 중국정부의 외국인 기업 규제 변화에 대한 인터뷰

구분 기본 입장 주요 인터뷰 내용

현재 중국 

사업 

철수한 

기업

-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함

- 환경 규제로 중국 화학 공장을 닫아야 했는데, 중국인 중간관리 직

원 명의로 전환하고 문을 여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18번)

- 중국정부가 위쳇을 다 검색해서 통제하는데, 주변에서 알고 있던 

한국 사람이 목사라는 것을 몰랐는데, 중국정부가 SNS 증거를 제

시하면서 추방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종교 전도를 하는 것은 금

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걸 보고 중국에서 더 이상 사업할 생각을 

접었다.(26번)

- 사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던 한국 중소기업들

은 모두 죽을 만큼 힘들었다.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명령이 내려

온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나 해당 지역 공무원이 알아서 한국기업

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없는지 고민하는 것이 느껴졌다.(12번)

현재 중국 

사업 진행 

중인 기업

- 최근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태도가 다시 

긍적적으로 

바뀌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급격히 경기침체가 발생하여 중국정부와 중국기업이 

외자기업을 굉장히 필요로 하면서 과거 중국의 불투명한 투자환경, 

법적인 보장 등도 향후에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본다.(8번)

- 사드 때문에 중국 파트너가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취소하는 바람에 

중국 사업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측 파트너도 사드 문

제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12번)

- 중국은 제3국 공동 진출에서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중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견제가 강해지면서, 한국과 협조하여 동남아시아 

등지에 공동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다.(14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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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중국 사업 전망에 대한 인터뷰

이번 연구를 통해 인터뷰한 중소기업 담당자의 향후 중국 사업 전망에 대

한 의견은 부정적인 전망과 긍정적인 전망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향후 중국 사업의 전망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인터뷰 

담당자들의 경우 이미 중국 사업을 철수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

다. 중국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중국 사업 철수가 상당히 밀접한 연관

이 있다고 파악되었다. 특히 중국 사업 전망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터뷰 관계자 중에서는 향후 중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

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아직 중국 사업을 지속하고 있거나, 향후 중국 사업을 확대하려고 희

망하는 인터뷰 담당자의 경우 여전히 중국 사업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

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는 향후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 

중점 이슈가 중국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대하여 기업들이 중국 사업

을 확대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인터뷰 담당자는 한국의 언론이나 학계에

서 중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이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너무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전망하면서 중국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한국 상품의 현지 판매 총 책임을 담당했던 

인터뷰 대상자는 “현지 중국 사업 담당자와 한국 국내 사업 담당자의 중국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뉘면서 중국 사업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

다”고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지금도 중국에는 많은 사업 기회가 있는데, 한국

에서는 이미 중국이 곧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서 중국 투자가 위험하다는 

입장이 너무 확고해서 한국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지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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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 내에서 중국의 일부 현상이나 문제점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잘못된 중국 정보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에

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의지가 매우 위축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

경제의 현재와 향후 전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제공되어 중국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전환하여 중소기업이 중국 진출 전략

을 객관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한국 내 언론이나 학계의 진지한 고민이 필

요하다고 느껴졌다.

안타깝게도 2019년 말부터 중국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정적

인 전망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 수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사회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중국에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가 온다거나, 중국 대중의 공산당에 

대한 반발 정서가 폭발 직전의 극에 달했다거나, 중국이 미ㆍ중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는 

전망을 제시하는 유튜브 방송이 10만 명 이상의 조회수33)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 내에서 중국 위기론, 나아가 중국 붕괴론이 대중에게 전파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33) ｢미ㆍ중 무역 전쟁 보다 더 두려운 민심 붙잡기? 안유화 교수｣ 815머니톡(2020. 2. 14), https://ww

w.youtube.com/watch?v=Zaw-gyXX8_0, 2020년 3월 8일 검색 시 16만 명 조회.

｢우한폐렴(41) 중국상인 집단시위 폭발, 정부 책임져라 시위 전국 확산중, 2020 중국몽 샤오캉사회 달

성될까｣, 김상순 박사 ChinaTV, 2020년 3월 7일 검색시 6만 명 조회.

https://www.youtube.com/watch?v=sxcEzq_3QvM, 2020년 3월 8일 검색 시 6만 명 조회.

｢중국경제, 심상찮다. 공병호TV｣(2019. 12. 14), https://www.youtube.com/watch?v=uMDgt6

KE4NA&t=29s, 2020년 3월 8일 검색시 16만 명 조회.

｢우한폐렴 세계경제금융위기 핵폭탄 급부상 중국 몇 달 못 버틴다.｣ 김종갑의 경제부동산(2020. 2. 1), 

https://www.youtube.com/watch?v=X2R0dx35R00&t=442s, 2020년 3월 8일 검색시 5만 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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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했다가 현재 중국기업의 한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인터뷰 관계자는 ‘한국기업 경영진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

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사업 성공전략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성공전략 도출을 위

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로 판단되었다.

표 2-14. 향후 중국 사업 전망에 대한 인터뷰

구분 기본 입장 주요 인터뷰 내용

현재 중국 

사업 

철수한 

기업

-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위기와 

중국 경제 

위기에 대비

-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얼마 못 버티지 않겠습니까?(26번)

- 당장은 어려워도 전 세계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니 한

국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2번)

- 중국 파트너뿐만 아니라 중국인 모두가 한국에 대한 무시가 저변에 

깔려 있다. 중국에 투자하면 안되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합리적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임(7번)

현재 중국 

사업 진행 

중인 기업

-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성장 

기회임

- 중국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중산층 이상의 식당에는 여전히 길게 줄을 

서야 자리가 난다. 전반적인 경제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

다.(12번, 21번)

-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중산층 소비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포화된 

한국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출

구라고 생각한다.(8번, 22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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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의 대중국 비즈니스 개황과 특징

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체와 독일, 이스라엘의 약진

2000년대 이후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의 대중국 

경제교류 추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된다(그림 3-1, 3-2, 3-3 참고). 

첫째, 2000~10년의 10년은 모든 국가들의 대중국 교류가 급속히 증가한

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 세계의 공

장으로 성장하는 시기 주요 국가들 역시 중국과의 경제교류 규모가 비약적으

로 증가하였다.

둘째,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중국 경제교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추

세는 둔화된 반면 이스라엘, 독일 등 첨단제조업 국가들의 교류는 증가하는 

상반되는 특징이 관찰된다. 특히 대만, 일본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중

국 수출 비중, 대중 FDI 등에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

된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독일과 같은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우위가 두드러진 

국가의 경우 대중국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셋째, 한국의 경우 수출규모에 있어서 2013년 일본을 앞질러 주요 국가 중

에서 대중국 수출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다. 또한 자국의 전체 수출 대비 대중

국 수출 비중에 있어서도 대만과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데 대만이 2010년 40%에 달했던 수출 비중을 줄이는 최근 10년간 한국은 비

교적 안정적으로 대중국 수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중국 FDI에 있

어서도 일본과 대만이 2010년부터 현저히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 하락추세는 관찰되지 않는다.

주요 국가들의 이러한 대중국 교류추세를 통해 대중국 교류의 다음 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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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있다. 즉,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 독일, 이스라엘,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 간에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반면 기타 산

업에 있어서는 현저한 기술적 우위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수평적 분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추세전환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중국의 기술수준 제고일 것이다. 

그림 3-1.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검색일: 2020. 2. 20).

그림 3-2.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검색일: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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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주요국의 대중국 FDI 규모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중국 상무부(검색일: 2019. 9. 1).

나. 원인 1: 중국의 첨단기술 수요 증가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의 정체와 독일, 이스라엘의 약

진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국가들의 기술수준과 

중국 비즈니스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의 기술수준과 대중국 경제교류 추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별 

R&D 지출과 대중국 무역 비중을 검토하였다. 2018년 기준 대중국 수출 상

위 25위 국가들의 대중 수출 비중과 R&D 비중은 [그림 3-4]와 같다. 한국, 

일본, 대만은 1사분면에 위치하여 R&D 비중이 높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대

중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반면 미국, 독일, 이스라엘은 R&D 비중은 높

으나 상대적으로 대중국 수출 비중이 낮은 국가이다. 

2018년 기준 한국, 일본, 대만은 상대적으로 높은 R&D 비중과 상대적으

로 높은 대중국 수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대만, 일본이 기술수준 대

비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인접국가로서 낮은 거래비용이 중요한 역할

을 하였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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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주요국 GDP 대비 R&D 비중과 대중 수출 비중

(단위: %)

주: 대중국 수출 상위 25개 국가(이스라엘은 50위). GDP 대비 R&D 비중 평균 1.90, 대중 수출 비중 평균 13.3%임.
자료: World Bank,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검색일: 2019. 9. 1). 

한편 이들 주요 국가들과 중국 간의 활발한 경제교류는 미ㆍ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제재대상이 된 데이터 산업 등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국

의 노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12월 시진핑 총서기는 ‘국

가빅데이터전략’을 선포하였다.34) 같은 시기 미국정부는 2018년 미국기업

의 화웨이와 ZTE 설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2019년 6월 22일 6

개 기업,35) 2019년 10월 7일 다시 8개 기업36)을 제재대상에 포함한다. 이들 

34) 新華網, ｢习近平:实施国家大数据战略加快建设数字中国｣, http://www.ccps.gov.cn/xytt/201812

/t20181212_123952.shtml(검색일: 2019. 12. 3). 

35) 이들 6개 기업은 다음과 같다(저자주). 중커수광(中科曙光ㆍSugon), 우시 장난 컴퓨터 테크놀로지 연

구소(无锡江南计算技术研究所, Wuxi Jiangnan Institute of Computing Technology), 하이곤(海

光, Higon), 청두 하이광 집적회로(成都海光集成電路, Chengdu Haiguang Integrated Circuit), 청

두 하이광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成都海光電子科技, Chengdu Haiguang Microelectronics 

Technology). 

36) 이들 6개 기업은 다음과 같다(저자주). 다화테크놀로지(浙江大华技术, Dahua Technology), 하이크

비전(海康威视, Hikvision), iFLYTEK(科大讯飞), 쾅시커지(旷视科技, Megvii Technology), 상탕

커지(商汤科技, Sense Time), 메이야커지(厦门市美亚柏科信息, Xiamen Meiya Pico Information), 

이투커지(依图科技, Yitu Technologies), 이신커지(頤信科技, Yixi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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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기업은 모두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핵심적인 5G 통신설비, 슈퍼컴

퓨터, 영상해독, 텍스트 해독, 빅데이터 처리 등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결

국 중국은 향후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경제교류에 최우선 순위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다. 원인 2: 미ㆍ중 경쟁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긴장 증가

지난 수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의 정체와 독일, 이스라엘

의 약진 현상이 나타난 두 번째 원인은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긴장 상태가 중

국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긴장 심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동아시아 국

가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서 전략적 전환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0~18년 기간 동안 주요 국가들의 정치 및 경제적 관계는 [그림 3-5]로 

도식화할 수 있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들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

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ㆍ중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

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한국, 일본, 대만 등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또한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관계가 고조되기 시

작하였다. 2010~18년 기간 동안 미ㆍ중 무역분쟁, 중ㆍ일 센카쿠 분쟁, 한ㆍ

중 사드갈등, 대만 차이잉원의 독립노선 추구 등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추세적으로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관계의 수위를 높여왔다. 

반면 동아시아의 정치적 긴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럽 등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오히려 발전하였다. 중국

제조 2025와 독일 인더스트리 4.0 협력, 이스라엘 네타야후 총리의 중국 2회 

방문, 싱가포르 총리의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 지지 발표 등 정치적으로 중립

적이거나 혹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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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2010~18년 주요국의 정치 및 대중 수출 의존도 변화

(단위: %)

주: 대중 수출 의존도는 각국의 총수출 대비 대중 수출 비중임. 
자료: 정치적 관계는 저자 작성.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주요 국가들에게 필요한 대중 경제교류의 방향은 대

중 수입품목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중국의 10대 수입 

품목은 원유, 철광석, 천연가스, 구리 등 원자재 품목을 제외하면 반도체, 자

동차 및 부품, 데이터 처리설비 등이다. 동아시아 국가 및 미국, 독일 등 서구 

선진국들의 주요 경쟁우위 품목을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미ㆍ중 무역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대두(콩)는 중국의 제7위 수입품목이며 단

일 품목으로는 미국의 대중 최대 수출품이다. 미국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 품목이다. 

이후에는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분석한 주요 국가들을 차례로 자세히 분석

하면서 이들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을 고찰,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국가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과 전통적으로 경제

교류 비중이 높으며 우리와 대중국 경제교류에 있어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최근 들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과의 경제교류가 심화되고 있는 독일, 이스라엘 등 유럽권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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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018년 중국의 10대 수입품목

(단위: 억 달러)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www.stats.gov.cn(검색일: 2019. 9. 2). 

2. 일본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가. 정부 차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실익 추구

2012년 ‘센카쿠 국유화’ 이후로 중ㆍ일 관계는 상당기간 악화되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은 일본에게 치명적인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를 취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계는 중국경제와의 연계에서 발생하는 잠

재적 위협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대응책의 현실적인 조치는 ①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② 일본의 

중국 투자를 아세안 국가로 이전하는 등으로 중국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방향

으로 진행되었다. 실제로 2012년 중일 관계의 악화로 일본의 대중국 수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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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2012년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된다(3.1장의 그

림 3-3 참고).

하지만 2012년 이후 일본의 대중국 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였

다. 2012년 이후 지속된 중ㆍ일 양국간 대립 및 긴장관계는 양국 지도부가 대

내외 정세변화에 대응하면서 최근 관계 개선의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최초의 계기는 2017년 6월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일대

일로’ 참여의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또한 2017년 9월 아베 총리는 ‘중ㆍ일수

교 45주년’ 기념식에서 양국 정상 간의 상호방문을 제안한다. 이후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 방일, 2019년 10월 아베 

총리 방중이 실현된다. 특히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만

난 중ㆍ일 정상은 ‘양국관계는 정상궤도 복귀’를 선언한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중ㆍ일 관계 정상화의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의 대중 

압박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강화된 미국의 중국 압박으로 중국은 주변국

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본의 경제력

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미국의 경제제재와 기술제재를 극복할 강력한 유인

이 발생하였다. 반면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 시정 압력에 따

라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압력에 대

응한 견제카드로 중ㆍ일 협력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의 강경한 대외정책과 대일 민족주의, 일본의 미국 의

존적인 외교관계, 특히 인도-태평양 방위전략의 핵심 축을 일본이 가지고 있

는 한계 등으로 양국간의 근본적인, 장기적인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

다는 한계는 지속적으로 저적되어왔다. 특히 2019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측은 중ㆍ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6개 요

구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고위급 교류, 경제교류, 인적교류, 안보협

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37) 미국와의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이 중국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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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의 경제, 안보전략은 기존의 정경분리에서 경제적 국

가책략(economic statecraft)으로 전환하였다는 분석이 있다.38) 즉, 중국

의 부상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경제전략을 안보목적에 하위 개념으로 두

는 전략이다. 이는 아베 정권의 대외전략의 궁극적 목표가 평화헌법 개정, 미

일동맹 강화, 집단적 자위권 명문화 등 안보능력을 강화하는 능력을 제고하

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CPTPP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의 제안, 

일본재흥전략에서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인프라 시스템 수출’39) 등은 안보를 

위한 일본의 경제적 국가전략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 미ㆍ중 경쟁 장기화와 중국 산업 고도화에 대비한 

일본의 비즈니스 전략 재수립

동시에 미ㆍ중 무역분쟁이 시작되자 일본경제신문은 ‘일본경제연구센터’

에 “신시대의 중국비즈니스 방향”을 주제로 연구를 위탁하였다. 이하에서는 

그 연구의 결과물인 『일본의 대중 비즈니스 전략』40)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본

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41) 이 보고서의 특징은 교수, 연

37)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중일 6개 요구조건에는 첫째, 심도 있는 전략적 소통. 둘째, 고위급 회담을 통한 

실질적 협력. 셋째, 광범위한 인적교류. 넷째, 적극적 안보협력. 다섯째, 긴밀한 국제협력. 여섯째, 약

속 준수와 갈등 처리 등이다. 

38) 윤대엽(2019), p. 170. 

39) 2016년 5월 일본정부는 ‘고픔질의 인프라 수출 확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20

년까지 인도, 아세안, 아프리카 등에 30조 엔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대엽(2019), p. 182. 

40) 일본경제연구센터 편집(2019), ｢미ㆍ중격돌, 중국비즈니스의 향방｣. 

41) 2018년 봄부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회가 구성되며 연구회 좌장으로는 일본중앙대학 경영대학원 

핫토리 겐지 교수가 역임하며, 유아사 겐지 일본경제연구센터 중국연구실장, 마이에 요이치 나고야 외

국어대학 외국어학부 중국어학과 교수, Lei Haitao 사쿠라 미린대학 경영학부 교수, 오카노 도시히코 

NTT 데이터 경영연구소 연구원, 미야모토 유이지 전 주중대사, 기타노 나오히로 와세다 대학 교수, 호

소가와 마사히코 교수 일본 중부대학 등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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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 실물경험자, 정치정세 분석가를 망라한 학제간 연구로서, 공개 발표회

를 통해서 외부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의 내용 또한 중일 관계 정상화 무드와는 달리 대중국 비즈니스

의 신중한 접근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호소가와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중

국표준이 강화되어 세계표준으로 등장할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ㆍ중 관계는 미ㆍ중 관계의 종속관계임을 인식할 필요성

이 있으며, 즉 미ㆍ중 관계의 마찰은 결국 일ㆍ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ㆍ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가능성

일본측 지식인들의 견해로는 미ㆍ중 무역 전쟁은 비록 휴전상태로 접어들

고 있지만, 일시적인 휴전으로 판단한다. 즉, 미ㆍ중 관계를 단순한 미국과 중

국의 대립일 뿐 아니라, 문명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관찰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이 대미 대립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카드로 다음과 같은 것을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ㆍ중 분쟁이 단순히 끝나기 어렵다는 견해를 일본 연구

자는 강조한다. 즉, 희토류 제품들의 독점, 2019년 4월 말 현재 1조 113억 

달러로 중국 전체 외환보유고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도 나름의 대응카드가 존재한다고 강조하였다.

 

2) 일본이 미ㆍ중 중재자로서의 역할 모색

미야모토 전 주중대사의 견해에 의하면 중국의 정치상황은 시진핑 국가주

석 집권 이후부터 권력의 집중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집단지도체제를 운용하

기 시작하였다. 시 주석의 1기 집권 기간 동안 대외정책이 다소 강경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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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하는 측근의 반감을 산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

한 상황에서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을 파악하는 능력이 충분한 만큼, 

중국의 인식체계를 미국측에 적절하게 전달,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낼 필요 

및 역할이 있다. 현재는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만큼, 일본기업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며 중국 진

출 이전에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 및 객관적인 판단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대중국 일본 정책방향은 외교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과 

잘 지내는 정책방향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한 관용정책도 아

니고, 다국간의 연계관계를 통해서 일본의 길을 모색하는 제3의 길을 찾는 과

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럽과 함께, 미국을 연결고리로 해서 중국을 엮는 

커다란 구도를 잡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유통권이나, 전자상거래, 인프라 정비의 규칙을 만들어내면서 구체

적인 어젠다를 미국이나 유럽과 협력해서 구축, 중국을 끌어들여서 룰을 만

들어내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최상의 선택일 것으로 판단한다. 점진적으로 이

러한 기초를 쌓아가면서 대중 전략을 좀 더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평가

중국제조 2025 등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의 노력에 대하여 일본의 전문

가들은 중국제조 2025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정책

으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한다. 중국정부

는 첨단제품 및 IT 관련 수입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식, 이러한 무역구조를 국

내 공급으로 전환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다. 특히 안전보장상의 문제로도 국

산화를 달성, 산업 고도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

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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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제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미국의 견제를 불러일으킨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

하였다. 특히 5G에 중국이 힘을 쏟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목적이 아닌지 

강한 의혹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 미ㆍ중 갈등의 가장 원초적인 시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의 첨단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을 따라잡아서 세계를 선도하고자 하

는 강한 의욕이 넘치고 있으며, 이 기술이 군사기술로 전용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이 분야는 전 세계가 가

지 않았던 신산업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유학한 상당한 정도의 인재풀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있다.

4)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일본기업의 경쟁우위 발휘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일본기업 대응의 기본 방향은 이 분야에서 일본기

업이 상당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에 필수불가결하도

록 일본기업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즉, 기존의 연애 관계에서 결혼으

로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제조 유관 분야에서 히타치는 2015년 11월 북경시 정부

와 연계, 2018년 8월에는 사천성 정부와의 교류 협력을 체결하여 산업일반, 

유통, 헬스케어, 도시구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정한다. 2018년 9월

에는 텐센트와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에 합의한다. 미쯔비시 전기는 2015년 

12월 FA(factory automation), e-Factory Alliance를 결성한다. 2017년 

7월 Changshu 제조현장 그린 지능제조기술이노베이션 센터 공동 설립, 같

은 분야에서 중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지쯔는 

2018년 3월 상하이 정밀전기 그룹과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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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이 요구하는 친환경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의 풍부한 경험, 기

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일본의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도레이는 2019년 4월 수처리막제품의 제조, 판매를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서부기술연구(오사카 소재 중소기업)는 2019년 1월 폐가스 제거 

기술을 중국의 기업에 이전하고자 하는 의향을 비치고 있다. 

차세대 정보기술 분야에서도 중ㆍ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Aeon이 2019년 4월 중국에 Aeon Digital Management Center를 설립,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중국을 차세대 정보기술 실험장으로서 활용할 계획이

며, 이를 통해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서 일본은 물론이고,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중국은 2018년 신에너지 자동차 국내 판매대수

가 126만 대에 달한다. 토요타자동차는 2019년 4월 상해 자동차 쇼에서 

C-HR과 IZOA라는 모델의 전기차를 출시하였는데 토요타 브랜드를 사용, 

2020년부터 중국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5) 대중 기술우위의 확고한 유지가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이 보고서의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기업이 기술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제조 2025에서 

비즈니스 기회는 충분히 있는 만큼, 일본기업이 비교우위를 가진 영역에서 

중국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령 산업용 

로봇이 중요한 사업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

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6) 중국 비즈니스의 레드오션화 인식 및 시장차별화 전략

글로벌화와 경쟁 격화의 움직임에 따라 중국시장도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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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레드오션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경쟁우위 전략을 구축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대중 마케팅 

전략의 방향으로는 일본인 특유의 체계적이면서도 복잡한 전략은 오히려 도

입하기 어려운 방향일 것으로 판단하며, 평범하면서도 간단한 전략이 중국시

장에서는 먹힐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일본기업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철저

한 시장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중 비즈니스 전략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국시장의 성격이 변모하고 있다

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는 데 그 출발점이 있다. 즉, 중국이 소비사회로 바뀌

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7) 마케팅 전략 및 마케팅 대상의 변화 인식

일본기업의 중국시장 확대에 있어서 과거에는 극소수의 부유층만이 일본

기업의 마케팅 주요 목표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부유층, 중산층, 중간층 예비

군, 그리고 일반인 계층으로 적어도 4계층의 소비계층이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어떤 형식으로 구분해서 시장을 진출하느냐가 중국 비즈니스의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시장 세분화 및 유효적절한 제품 차

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브랜드 파워와 함께 좋은 회

사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중국시장에서 먹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중국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 경비측면에서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부담

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과 환경보호라는 측면이 중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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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중 일본기업들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전략 

변화

1) 일본기업의 중국 내 생산기지 이전 사례

일본무역진흥회(2019)42)에 따르면, 최근 미ㆍ중 무역마찰로 인해 경기둔

화, 투자지연에 따른 고객기업의 수주 감소, 미국산 부품조달의 어려움 등으

로 일부 재중 일본기업들은 중국 외 제3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움직

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경

42) 日本貿易振興機構, 特集,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3).

표 3-1. 재중국 일본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사례

업체명 제품 현재 이전 내용 

도시바 

기계
사출 성형기 중국

일본,

태국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품목 확대조치에 따라 생산기를 

일본, 태국으로 2018년 10월 이전 

미쓰비시 공작 기계 중국 일본

제재 대상이 된 미국 수출용 공작 기계 생산을 

중국에서 일본에 이관. 반대로 미국시장 이외의 

수출제품 생산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대체

리코 복합기 중국 태국

미국이 중국의 대부분의 수입제품에 관세인상을 

발표함에 따라 19년 5월 대미 수출용 주요 복합기 

생산을 태국으로 이전 

아이리스
서큘레이터 

(송풍기)의 일부
중국 한국

중국에서 대미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공장에서 생산 중인 송풍기 생산을 2020년 

한국으로 이전하여 위험분산을 도모할 예정 

교세라 복합기 중국 베트남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추가관세부과 발표에 따라 

대미 수출용 복합기 생산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관할 계획

샤프
차량용 액정 

디스플레이
중국 베트남

대미 수출 차량용 액정디스플레이 생산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할 예정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 ｢特集：米中摩擦で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はどうなる？米中貿易摩擦の日本企業への影響
(その1)対中制裁関税などへの対応に苦慮｣,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3)를 참고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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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해당 이전지역에서 적절한 기술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무역마찰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기

업들도 있다. 가령, 대만과 베트남 북부지역에 생산기지를 갖춘 일본기업들

은 중국에서의 생산수요가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 자국에서 생산

한 제품들이 대미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부

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중국 수입품목이 다변화되는 등 미ㆍ중 무역마

찰을 오히려 중국 비즈니스 확대 기회로 삼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43) 

2)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기대

반면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

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확대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중국 비즈니스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정부는 대외 개방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주

목받고 있는 것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 및 ｢실시조례｣ 
이다. 이 법은 지금까지 외자 기업의 투자에 적용되어왔다. 또한 외자 기업의 

투자 관련 법령을 제정할 때 외국 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며 정부 조달

에 대한 외자 기업의 공정한 참여 보장, 자유로운 해외 송금 등 동법의 시행으

로 일본계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법에서 제시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동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외국인투자법 실시 조

례가 외국인투자법과 마찬가지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중국정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기존 법규의 정리도 진행하여 외국인

43) 日本貿易振興機構, ｢特集：米中摩擦で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はどうなる？米中貿易摩擦の日本企業

への影響(その3)代替需要を享受する企業も｣,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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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폐지 또는 수정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28일에 공포된 상무부의 결정에 의해 외국인투자법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이 

폐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외자의 시장진입 규제도 완화의 움

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2019년 6월에 외국인 투자 진출 네거티브리스트로 

개정된 외자 투자 제한ㆍ금지 분야가 더욱 감소되었다.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등 자동차, 증권ㆍ은행 등 금융업에 대한 외자 출자 비율 규제의 완화 또

는 철폐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일본기업들은 중국 사업의 ‘현상 유지’ 의견이 증가

일본기업들의 중국 비즈니스 지속은 일본무역진흥회가 지난 2019년 8~9월

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4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중 일본계 기업

들은 향후 1~2년의 사업 전개 방향에 대해 ‘확대’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43.2%, ‘현상 유지’라고 응답한 기업은 50.6%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사업 확대의 의향은 2015년에 38.1%로 199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40%를 밑돌았으나, 2016년도에 40%대로, 그리고 2017년에

는 크게 회복하여 48.3%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48.7%로 회복되는 경향

이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5.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현상 유

지 응답은 전년 대비 5.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ㆍ중 무역마찰

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에 관한 추가 설문 결과 중국 내 일본계 기업들은 부정

적인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5%,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26%로 집계

되었다.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 과반수는 수출에 미치는 직

접적인 악영향보다는 중국 경제둔화와 중국 공급망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악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日本貿易振興機構, ｢2019年度 アジアㆍオセアニア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2019年11月)｣,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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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재 일본기업의 40% 이상은 여전히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의향을 

갖고 있고, 중국정부의 외자규제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의 움직임도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등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는 계속 일정 정도의 투자가 예

상된다. 다만 향후 미ㆍ중 무역마찰의 강도에 따라 사업 환경의 변화 역시 급

변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재중 기업 중 일본계 이외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상공회

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

우나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철수나 생산 이전을 추진한다는 답변은 제한적이

며, 중국시장의 미래를 중시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중 미국계 기업들은 미ㆍ중 무역마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중국 내에서 사업 운영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전

략을 재구성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국시장에서 철수를 고려하는 기

업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EU계 기업들은 과반 이상의 기업

들이 중국에서의 투자 확대를 계획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4) ‘기술우위’와 ‘일본 본토 기업과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핵심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상해사무소의 2019년 보고서45)에 의하면 현

재 중국 비즈니스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높은 기

술력을 대중국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며 고객 맞춤형 마케팅전략의 추진. 둘째,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틈새시장 공략. 셋째,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공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45) 日本貿易振興機構, ｢華東地区に進出する日系企業の成功事例(2019年3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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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는 이러한 중국 진출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개괄적으로 정

리하였다. 한편 [부록 2]에서는 각 일본기업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정

리하였다.

표 3-2. 중국 진출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사례

비즈니스 전략 개요 기업 사례 

고객맞춤형 마케팅 전략
일본식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철저한 AS 실시 

- 일본덴케이

- 무사시테크노케미칼

다품종, 소량 생산의 

틈새시장 공략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틈새시장 공략 

- 마츠우라기계제작소

- 다이에이제작소

- ㈜핫코전기

일본계 생산네트워크 활용
일본계 기업 주요 고객

일본 현지 생산네트워크 활용 

- 니카다머신테크노

- ㈜프레시도

- 하가전기(주)

- ㈜엠에스제작소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 ｢華東地区に進出する日系企業の成功事例(2019年 3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3)를 
참고로 저자 재구성.

3.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가. 정부 차원: 중국과의 긴장 관계, 미국과의 관계 개선

1) 대만 차이잉원 정권과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 관계

중국과 대만은 2016년 1월 차이잉원 총통 당선을 계기로 정치적 긴장 관

계로 전환된다. 중국ㆍ대만의 정치적 긴장관계는 2017년 7월 워싱턴포스트

와의 인터뷰에서 중국ㆍ대만 관계의 기초인 ‘92 컨센서스(九二共識)’46)에 대

46)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합의한 공동 인식으로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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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최초로 부정하며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한다. 즉, 대만은 중국과 다른 하

나의 국가라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총통이 등장한 것이다. 2020년 1월의 대

만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의 당선으로 현재와 같은 정치적 긴장 관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ㆍ대만 간의 정치적 긴장의 이면에는 미ㆍ대만 

관계가 있다.

1978년 12월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의 수교를 1979년 1월 1일

부터 실행하였다. 이때부터 중국, 대만, 미국은 새로운 외교, 정치, 경제 관계

로 돌입하였다. 이후 40년간 중국은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등장, 결국 2018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여 미ㆍ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다. 한편 대만은 미ㆍ대만 수교 단절 이후 40년간 보통선거 실시의 민

주국가로 전환되었으며, 미국과의 경제, 외교적 관계는 여전히 굳건히 유지

되어왔다. 특히 최근 미ㆍ중 경쟁시대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

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 통과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은 미ㆍ대만 관계

를 규정하는 최고위 규범으로 방어용 무기의 대만 판매를 승인하여, 대만의 

사회, 경제, 안전에 대한 제어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동 법규는 미ㆍ대만 간

의 경제교류, 비자면제 등 다양한 교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979년 미

국의 대만관계법 제정 이후, 미국의 대만 포섭외교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2018년에는 ｢대만 여행법(Taiwan Travel Act)｣이 미국 상

하원을 통과한다. 이 법은 미국과 대만 고위관료 간의 상호방문과 교류를 촉

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 하원은 2019년 12월 의회의 승인 없이 대만에 대사를 파견하는 ｢대

만특사법(Taiwan Envoy Act)｣을 발의한 상태이다. 2019년 6월 미국 국방

부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독립국가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알아서 한다는 양국 관계에 대한 원칙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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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와 함께 언급하며 ‘하나의 중국’에 도전한다.47) 또한 미국은 2019년 7월 

22억 달러 상당의 미국 무기의 대만 수출을 결정하는 등 대만과의 군사적 협

력 또한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 외교 강화는 대사관 조직의 강화도 함께 진행된다. 1979년 미ㆍ

대만 대사관계의 단절로 먼저 대만 주둔 미군의 철수가 실시되었다. 기존의 

주대만 미대사관은 재미대만협회(AIT: American Institute of Taiwan)로 

전환되어 사실상 대사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8년 6월 AIT 

신청사 준공식에는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 담당 차관보 마리 로이스가 참석, 

역대 최고위급 인사의 대만 방문이 이루어진다. 대만은 미국에 북미사무협조

위원회(CNNAA: Coordination Council for North American Affair)를 

설치한다. 한편 2019년 5월 대만외교부는 동 위원회의 명칭을 대만-미국사

무위원회(TCUSA: Taiwan Council for U.S. Affairs)로 변경한다. 기존의 

모호한 명칭인 ‘북미(North American)’를 ‘미국(U.S.)’으로 변경, 동 위원회

가 미국과 대만 간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국의 친대만 외교정책과 대만을 활용한 중국 견제는 2020년 3월 4일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타이베이법안(Taipei Act)｣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이 법안의 공식명칭은 ｢대만의 우방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개선 정

책(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이다. 이 법안은 대만에 대하여 심각한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하여 위의 경제, 

안보, 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미 국무부에 전권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잠비아, 파나마 등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들은 미 국무부 대응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대만과

의 외교관계를 개선하거나 악화시키거나 단절시키느냐에 따라 미국의 원조

47) U.S.(2019), The Department of Defenc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We have also 

taken steps to expand partnerships with Singapore, Taiwan, New Zealand and 

Mongolia,”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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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대,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대만이 WHO 

등 국제기구의 회원국 혹은 옵저버(observer)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

부의 지원을 증대시킬 것을 규정한다. 

2) 미ㆍ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의 대만 정책 변화

이처럼 대만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도전하면서 중국의 강경 정책과 국제

적인 분쟁48)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이 심

화되면서 중국정부는 오히려 대만에 대한 강경 정책에서 선회하여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경제 관계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넌 1월 2일 시진핑 총서기는 ‘개혁개방 40주년 기념회’에서 ｢대만동

포에 고함(告台灣同胞書)｣을 공표한다. 상기 연설은 1979년의 중국ㆍ대만 교

류 40주년을 기념하며 발표한 것으로서 그 요지는 첫째는 중국과 대만의 통

일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제안이고, 둘째는 대만과의 평화통일을 추진

할 것이지만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경고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4중전회에서 국가 거버넌스 관리

능력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국가 거버넌스의 대상으로 대만과 홍콩을 포함시

킨다. 이에 따라 소위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有所作爲)”는 적극적 대외정

책의 일환으로 중국공산당 대만판공실은 2019년 11월 대만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유화책인 ‘26조항(26條)’을 발표한다.49)

상기 ‘26조항’에는 대만기업에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로 투자, 융자, 무

48) 대만의 독립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전쟁을 불사하는 강경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도 하였다. 예를 들면 후진타오 정부는 2005년 ｢반국가 분열법｣을 통과시켰다. 반국가 분열법은 대만

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포할 경우 중국정부는 非평화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케 한다. 2018년 1월 대만국방부가 입법원에 제출한 ｢중국군 군사력 분석보고서｣에서는 중국 인

민해방군이 2020년까지 대만을 통일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무역을 사용할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예

상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대만의 독립선업, 내부혼란, 대만의 핵무기 획득, 외국군의 대만 진주 등 

일곱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군이 실제로 대만을 공격할 수 있으리라 분석했다. 

49) 중국국무원 대만판공실(2019), 『關於進一步促進兩岸經濟文化交流合作的若干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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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제, 수출보험, 수출입편의, 표준제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영역

을 확대한다. 여기에는 핵심 기술장비, 5G, 순환경제, 민간항공, 테마파크, 

핀테크, 청년창업 등 13개 분야이다. 또한 기타 13개 조항에는 대만인에 대

한 동등 대우에 대한 내용으로 영사보호, 농업협력, 교통시설 이용, 통신비, 

주택구매, 문화체육행사 참여 등이다. 

나. 대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재수립 필요성의 증가

1)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회귀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경제적으로 중국은 대만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중국은 대만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다. 2018년 중ㆍ대만의 무역규모는 1,505억 달러로 대만의 대

외 교역량의 3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한다. 2015년 중ㆍ대만의 직항편수는 

주당 900여 편으로 2009년의 270편에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개혁개방 초기 대만기업은 중소기업, 노동집약형 산업 위주로 중국에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며 중국을 생산기지로 이용하였다. 이후 반도체, 기계 등 첨

단설비 제조업이 대거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며 중ㆍ대만 경제관계는 

심화된다. 2018년 기준 중국의 10개 수출기업 중 6개 기업이 대만기업이며 

이들 모두 ICT기업이다. 즉, 중국 제조업의 생산네트워크에서 대만기업은 필

수불가결한 존재이다(표 3-3 참고). 

미ㆍ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대만기업들 또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

여 중국으로부터 철수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 및 일본기업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 이전을 추진한 데 반하여 대만기업들

은 중국 현지에서 생산설비를 유지하여왔다. 그런데 대만기업은 ‘made in 

China’에서 ‘made in Taiwan’으로 직접적으로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회귀

함에 따라 미ㆍ중 무역분쟁의 최대 수혜국가로 대만이 부각되고 있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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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018년 중국의 10대 수출 및 수입 기업

(단위: 억 달러) 

순위 회사명 수출 국가 순위 회사명 수출 국가

1 Foxconn Zhengzhou 287.18 대만 1 SINOPEC 736.6 중국

2 QSMC(Quanta Computer) 205.68 대만 2 CNPC 380.5 중국

3 Foxconn Zhengzhou 168.62 대만 3 Samsung Suzhou 144.6 한국

4 PEGATRON Shanghai 145.01 대만 4 SINOCHEM 144.5 중국

5 Huawei Shenzhen 129.86 중국 5 CNOOD 122.7 중국

6 ASUS Suzhou 116.13 대만 6 Intel Chengdu 152.1 미국

7 Micron Xian 106.93 미국 7 China FAW 109.1 중국

8 Samsung Huizhou 96.46 한국 8 BMW China 89.7 독일

9 Huawei Dongguan 94.83 중국 9 Mercedes Benz China 74.9 독일

10 PEGATRON Chongqing 94.21 대만 10 Huawei Dongguan 65.0 중국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www.stats.gov.cn(검색일: 2019. 9. 3).

특히 대만 경제부(MOEA)는 본국 회귀 기업에 대한 2019~22년의 3개년 

지원정책 “Action Plan for Welcoming Overseas Taiwanese Businesses 

to Return to Invest in Taiwan”을 발표한다. 동 정책에는 전기, 상하수도, 

자금조달, 인력, 세제 등 회귀 기업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을 포함하고 

있다.51)

예를 들면 대만 경제부의 대만 회귀 기업에 대한 우대는 다음과 같은 조건

을 가진 기업을 중점유치 대상으로 한다. 

50) Forbes(2019. 11. 29), “Why Taiwan Is Benefiting The Most From The U.S.-China Trade War,” 

https://www.forbes.com/sites/ralphjennings/2019/11/29/why-taiwan-is-benefiting-th

e-most-from-the-us-china-trade-war/#4b8bc4f41743(검색일: 2019. 12. 15). 

51) 台湾经济部工业局, 吕正华局长(2019. 7. 18), ｢台湾政府对台商回流提供的优惠政策｣, https://www.

ibm.com/downloads/cas/OLWNDMNM(검색일: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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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대만 회귀 기업의 우대정책 대상 기업 

일반 조건(모두 부합) 특별 조건(최소 1개 조건 부합) 

- 미ㆍ중 무역분쟁의 피해기업

- 중국 내 투자력 2년 이상

- 투자회귀 시설 중에서 지식기술형 소재 및 

기능을 갖춘 기업

- 5+2 혁신분야52)

- 고부가치제품 및 소재, 부품 생산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지위

- 국제적 자기브랜드 보유 기업

- 국가중요산업항목 

자료: 台湾经济部工业局(2019. 4. 26), ｢積極推動台商回台投資｣, https://www.ey.gov.tw/Page/5A8A0CB5B41DA1
1E/d0fa20f9-27f7-460e-a3e7-775f272a9cf8(검색일: 2019. 12. 15).

2) 대만 내 반(反)중국 정서 확대 리스크

이처럼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회귀와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 둔화에 따

른 경제적인 연계성이 약화되는 것과 동시에 대만 사회에서 반중국 정서가 확

대되면서 많은 대만 기업인들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였다

고 느끼고 있다.

중ㆍ대만 경제교류는 2010년 6월 ｢양안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

에 합의하고 2012년 8월 대만 중앙은행과 중국 당국의 ｢화폐 청산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국민당의 마잉주 정부 시절에 정점에 도달한다. 그러나 2014년 

3월 대만 헌정사상 최초로 대만 학생운동단체들이 입법원 본회의장을 점거

하며 변곡점을 맞이한다. 

시위대의 요구사항은 ECFA 후속조치로서 2013년 6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9차 양안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서비스분야 협정의 전면 철회이다. 

ECFA 서비스협정은 전자상거래, 금융, 의료, 통신, 여행, 운수, 문화창작 등 

서비스산업 분야 시장개방이 주요 내용이다. 민진당과 학생단체의 ECFA 서

비스협정 반대는 마잉주 정권의 친중국 정책에 대한 반대이지만, 본질적으로

는 대만 사회에 팽배한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위기위식을 표출한 것이다.

52) 5개 주축산업은 IoT, 바이오의료, 그린에너지, 스마트기계, 국방 분야이다. 이후 2개 산업을 추가하는

데 고부가가치 농업과 순환경제산업이다(저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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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2010년 이후 외자 기업에 대한 중국 내 투자환경이 급속히 악화되

었으며 이는 중국 투자 대만기업들에도 심각한 경영 문제로 인식되었다. 특

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만 기업인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 환경이 악화

되었다고 느끼는 첫 번째 요인이 중국정부의 정책 리스크이다(표 3-5 참고). 

대만의 대륙경제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보호 강화, 사회보장 요

구, 토지사용권 위약 등의 경제적 요인이다. 

그러나 대만기업으로서 중국정부와 대만과의 정치적 관계 악화에 따라 증

가하고 있다고 느끼는 리스크가 대만기업에 대한 친중 정치적 요구 등이 추가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5. 대만의 대중국 투자기업에 있어 최근 경영리스크 요인

리스크 요인 사례

지방정부의 

우대정책 철회

2015년 당시 세계 2위 TFT-LCD 생산업체, iPhone, iPad 액정공급상 

胜华科技(Wintek) 동관, 소주 자회사 파산

파산 주요 원인은 지방정부 우대조치 취소와 내부 경영관리 문제 

지방정부 세무조사
조세피난처에 등록한 대만계 신발제조 기업에 2016년 탈세혐의로 10년간 세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2억 위안 부과

지방정부의 

토지징발

2009년 투자한 대만기업 생산공장을 지방정부가 공공도로 개설을 이유로 징발. 

2017년 중국법원 판결에 의한 보상금액이 과도하게 적음 

대만기업에 

친중국 정치적 

입장 요구 

2018년 2월 모 대만기업에 대만매체에 ‘대만독립 반대, 92공식 찬성’ 광고 요구 

사회신용체계를 

이용한 기업 감시 

2020년 실행 예정인 ‘사회신용체계’을 이용하여 모 항공회사를 ‘신용부실’ 

기업으로 호칭 

환경보호법 강화 환경보호세를 생산조정이 불가능한 수천 개 기업에 부과 

사회보장 강화
2014년 2월 ‘5보험 1기금(양로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및 

주택기금)’ 실시로 비용 상승 

자료: 中華民國 大陸委員會(2018. 12. 24), ｢臺灣企業或產業赴陸風險案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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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 변화

1)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회귀와 경제 밀접도 감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정부는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대만 회귀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미ㆍ중 무역분쟁의 악화, 대만 

내 반중국 정서의 확대 등으로 중국 진출 대만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 중국 

비즈니스의 재구성 전략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경제일보 보도에 의하면 미ㆍ중 무역분쟁이 격화된 2019년 1년간 

160개 기업이 대만으로 회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3) 

이러한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회귀는 양국 간의 경제적 교류에도 영향을 미

쳤다. 대만의 대중국 수출은 2000~10년 기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

나, 2010년 이후에는 상당히 정체되는 추세가 나타난다(그림 3-7 참고).

53) 今日中国(2020. 1. 20), ｢两岸经贸形势回顾与展望｣, http://www.chinatoday.com.cn/zw2018/

bktg/202001/t20200120_800190400.html(검색일: 2019. 12. 15). 

그림 3-7. 대만의 대중, 대미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자료: 中華民國 財政部 수출입통계(검색일: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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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이잉원 정부하의 독립정책, 중국 로컬기업의 경쟁력 강화, 대만정

부의 대만 회귀 기업 지원 등 이유로 대만기업의 대중국 FDI는 2012년 즈음 

정점을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감소한다(그림 3-8 참고). 반면에 대만의 대세

계 및 대아세안 투자는 증가한다. 특히 대중국 FDI가 급격히 감소한 2012년

에 대세계 및 대아세안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부터 대만기

업은 중국 투자의 대안지역으로 진출을 모색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림 3-8. 대만의 주요 지역 FDI

(단위: 백만 달러) 

자료: 中華民國 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www.moeaic.gov.cn(검색일: 2020. 2. 21).

2) 대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사례 증가

이처럼 대만기업의 중국에 대한 밸류체인 활용 전략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나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대만기업들의 공통된 과제이다.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비교우위가 사라지면서 기술력이 있는 반도체 등 일

부 산업분야의 기업들만이 생존하며 이들 기업도 중국기업을 위한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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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대만 경제계의 위기의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을 시장으로서 접근한 기업들이 오히려 더욱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계 베이커리 기업인 85度C, Christine(克莉絲汀)54) 등은 

이미 싱가포르의 Bread Talk, 중국기업인 Luckin Coffee(瑞幸咖啡) 등에 

시장을 뺏기고 있다. 대만계 식당체인인 呷哺呷哺(Xiabu Xiabu Catering), 

鹿港小鎮(Likang, the Small Town) 등도 하이디라오(海底撈)에 급속히 시

장 점유율을 침식당하고 있다. 대만계 수퍼마켓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RT-mart(大潤發) 또한 알리바바 그룹에 인수된다. 

이처럼 중국을 시장으로 접근한 대만기업의 실패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

에 기인한다.55) 첫째,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따른 비즈니스 전환에 실패한 것

인데 가장 중요한 점은 O2O 등 신유통 방식에의 적응 실패이다. 알리바바의 

허마셍센(盒馬鮮生)은 슈퍼마켓, 음식점, 전자상거래 3개 업종을 하나로 융합

한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 창조자로 등장하는데 이러한 신유통 비즈니스의 

적응에 실패한 대만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둘째, 여전히 현재 중국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경영진이 60~70대 고령층 

경영자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로의 경영자 세대교체에 실패하여 중국 젊은 층

의 수요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셋째, 규모에서의 비교열위이다. 중국기업인 Luckin Coffee(瑞幸咖啡)는 

2017년 창업되어 2019년 나스닥에 상장한다. 2019년 말 이미 4,500개 점

포를 보유한다. 반면에 대만기업은 주로 복건, 화동지역에서의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세계적 수준으로 변모하는 중국 내수시장, 내륙시장의 

성장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였다. 한때 유행이었던 상당수의 대만 나이차

54) 중국 최초의 외자 베이커리 업체로서 1993년 상하이에 진출한다. 투자자는 대만, 일본, 홍콩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저자주).

55) 商周(2019. 10. 21), ｢把中國當工廠的台商在敗退, 為什麼把中國當「市場」的台商也失敗?｣, https://ww

w.businessweekly.com.tw/business/blog/3000513(검색일: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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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l Tea) 기업들은 중국계 HEYTEA(喜茶)가 등장하여 전국적인 영업망

을 갖추자 패배가 시작된다. 반면에 대만계 나이차 기업으로서 중국이 아닌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의 Yi Fang(一芳水果茶)은 중국 내에서 생존한다. 

3) 대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 모색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 제조업이 첨단산업으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 전

환이 이루어지며 중국시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대만기업들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만 학자들은 다음과 같

은 측면에서 대만기업의 대중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제시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대중 비즈니스 전략 변화에 대해서도 시사하

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56)

첫째, 경쟁력 선점전략이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첨단제조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경쟁력 선점전략을 실시한다. 즉, 중국기업보다 먼저 첨단제조업 분야의 고

부가가치 분야를 선점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

요하다. 

① 자금계획의 필요성. 중국의 산업구조전환 과정에서 신규 분야에서 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즉, 중국기업의 약진에 

따라 대만기업은 철수 혹은 중국 내 존속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국기

업은 자금력을 이용하여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핵심적인 산업구조 업그레이

드 전략으로 빈번히 활용한다. 이에 대응하여 대만기업 또한 신규 분야에서

의 기술, 설비, 관리 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장기적인 자금계획이 필요하다. 

② 자기브랜드의 확보. 많은 대만기업이 과학기술과 기초제조업 경쟁우위

56) 貿易(2015. 5), ｢台商西進突圍的5大關鍵策略｣, http://www.ieatpe.org.tw/magazine/ebook287

/b2.pdf(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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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고 있다. 통신설비, 항공, 친환경기술 등에서 대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과거에는 주로 글로벌 기업 혹은 중국 대형기업의 OEM, 

ODM 업체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하여 앞으로는 확

고한 자기브랜드 유지가 필요하다. 

③ 4차산업 혁신. 향후 중국 제조업의 최대 관심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업그레이드이다. 특히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스마트 팩토리 관련 R&D, 스마트 제조 등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동화 및 로봇 제조업, 신에너지 및 수력, 석유, 천연가스 등의 물류혁신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둘째, 대만으로 회귀 후 경쟁력 제고이다.

대만으로 회귀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어

려움을 회피하고 대만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① 생산자동화. 과거 대만기업의 중국 진출의 주요 이유는 인건비이기 때

문에 대만으로 회귀하는 경우 생산자동화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대만의 

대표적 화장품 기업인 Citycolor, Maxmell, TJ Cos 등은 중국 내 생산으로

는 고급화된 화장품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만으로 회귀하여 

made in Taiwan으로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성공하였다. 

② 기술력 제고. 대만에 본거지를 둔 기술개발로 가격 대비 고성능 제품을 

생산하는 전략이다. 

셋째, 중국 내수시장의 블루오션 공략이다.

중국 내수 서비스시장의 블루오션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지역적

으로는 2, 3선 도시를 공략하거나 의료, 교육, 소매유통, 문화창작 등 분야에

서 중국 현지기업 중에서 강력한 브랜드가 없는 분야에 진출하는 전략이다.

넷째, 중국의 자유무역지대에 진출, 우대조치 공략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다양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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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기지에서 자유무역지대로 진출하여 다양한 우대조치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① 우대정책과 법규의 실행57) 

② 신규로 개방되는 투자허가 분야에 대한 정보습득 ③ 자유무역지대 개방범

위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만정부의 글로벌 전략에 편승이다. 

대만정부 주도의 자원 재배치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 및 중ㆍ

대만 비즈니스를 재정립한다. 

①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 중국시장을 접근한다.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한다. 대만 경제부는 이미 2008년부터 중국을 생산기지

에서 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관련 연구와 정책 방안 마련을 주도하였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유럽, 일본,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중국시장 진출 전략

을 수립하였다. 

② 중국경제의 ‘신창타이’를 인식한다. 즉,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종식되

었으며 중국 내부의 경제 문제 및 금융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분석 및 인지하

여 이에 대한 리스크 대응을 준비한다. 또한 기술의 선점분야를 확보하여 새

로운 중ㆍ대만 협력관계의 모델을 구축한다. 

 

57) 대만정부는 5+2 분야 회귀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1,000억 대만 달러(33억 달러)의 혁신 및 구조전환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해외 고급인력의 회귀지원, 기존의 기업법 및 과학기본법 등의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저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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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스라엘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가. 정부 차원: 중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1)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스라엘은 1950년 非사회주의국가 최초로 중국을 국가로 인정한다. 그러

나 한국전쟁과 중국의 제3세계 외교 우선 등으로 인하여 1955년부터 양국 

외교관계가 단절된다. 이후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을 계기로 관계 복원의 

시도가 이루어진다. 당시 관계 복원은 중국의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

협정 참여가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중동의 중재자로서의 지위에 관심을 가

졌기 때문이다. 특히 1984년 유엔상임이사국 감독하의 아랍ㆍ이스라엘 해결

을 위한 국제회의를 제안하여 중동문제에 대하여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의 

균형적인 입장을 취한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대중동 외교 목

표는 아랍국가들과의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와 속도 내에서 이스라엘과

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1989년 천안문사건을 계기로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대외무역을 제재하였

으며 중국은 이스라엘에 무기 수입을 위하여 접근한다. 이 시기 중국국제여

행사는 텔아비브에 사무소를 개관하였으며 이스라엘은 베이징에 학술센터를 

개관한다. 1991년 국가주석 양상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었

던 시오니즘에 대한 유엔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58) 이를 계기로, 중

국이 여전히 친(親)아랍적인 외교정책의 기조하에 팔레스타인 건국을 지지하

는 입장을 유지하였음에도 이 문제가 중국이 이스라엘에 접근하는 데 걸림돌

58) 중국은 1948년의 UN 중동분할 계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1967년에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할 것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86년 중국은 UN에서 아랍국가들의 이스라엘 대사지위 반대입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이러한 외교기조는 1991년 시오니즘 반대 유엔결의안에 대한 지지 철회로 이

어진다(저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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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는 않게 된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이스라엘 외교전략에서 핵심적인 요인은 이스라엘

의 군사기술이었다. 관계 정상화를 위한 최초의 접근은 호주 국적의 유대인 

사업가 사울 아이젠버그의 중재로 시작된다.59) 당시 중국은 이스라엘이 중동

전에서 소련제 무기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특히 

중국은 공대공 미사일 Python Ⅲ의 구입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미국의 공

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를 원천으로 하지만 이스라엘 기술로 개발된 

Python Ⅲ는 아이젠버그의 베이징 방문 시에 인민해방군 공군의 참관하에 

테스트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양상쿤을 위시한 인민해방군은 테스트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였다.60) 이처럼 2006년까지 중ㆍ이스라엘 관계의 근저에는 

국방기술의 이전이 있다. 당시 중국은 베트남과의 전쟁 등으로 이스라엘의 

군사기술에 흥미를 느꼈으며, 이스라엘은 중동전을 통하여 대부분 중동국가

가 보유한 소련제 군사설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지도

부는 이스라엘이 인민해방군의 소련제 무기체제의 업그레이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1979~2006년의 20여 년간 중ㆍ이스라엘 간의 군사부문 기술이전은 10~ 

20억 달러에 달하였다. 여기에는 상술한 Python Ⅲ 공대공 미사일, 무인항

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ㆍ이

스라엘 관계의 근저에 있었던 군사기술 협력은 2건의 결정적인 좌절을 경험

하는데 이는 모두 미국의 반대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첫 번째는 1999년의 PHALCON 첨단 레이더시스템 판매 건으로 당시 미

국은 자신들이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결국 이 계약은 

파기된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3억 5,000만 달러의 위약금을 중국에 배

59) 1979년 이스라엘 사업가 아이젠버그의 개인항공기를 이용한 비밀회담의 파견단에는 국방부 관료, 이

스라엘 항공산업의 최고경영자, 외교, 국방의 고위급 관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저자주).

60) Ning Lu(1997), The dynamics of foreign-policy decision making in China,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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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여야 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은 계약파기를 이유로 하여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계약파기의 원인으로 미국을 비난한다. 

두 번째는 2005년 HARPY 무인항공기61)의 업그레이드 계약이다. 이스라

엘은 중국에 무인항공기(UAVs)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보수계약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HARPY 계약은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한다. 미국은 이

스라엘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당시 미국의 F35 합동작전 전투기 프로그램 협력의 파기 가능성을 통보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료의 사임, 모든 국방기술 

적용 가능 기술에 대한 미국의 검토메커니즘 도입 등을 요구한다. 결국 미국 

국무부와 이스라엘 국방부는 중ㆍ이스라엘 간의 국방 관련 기술협력을 종료

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이 사건은 2007년 이스라엘 수출제한법(Export 

Control Law)의 입안의 계기가 된다. 

2) 2013년, 2017년 네타야후 총리의 중국 방문과 경제적 협력 강화 

두 번의 국방기술 이전 실패 이후 중ㆍ이스라엘 교류의 방향은 일반적인 

경제적 교류로 전환된다. 2013년 네타야후 총리의 중국 방문은 양국간 경제

교류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특히 네타야후 총리는 중국 방문 이후 국가결의

안 251조를 통과한다. 동 결의안은 중ㆍ이스라엘 협력의 모든 비민감 분야로

의 확대를 규정한 행정명령이다.

한편 네타야후 총리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중국정부는 

뉴욕연방법원의 중국 관련 소송 종료를 요구한다. 즉, 당시 소송의 핵심증인

인 이스라엘 고위관료의 증언 불출석을 요구한다. 이 소송은 테러집단 하마

스와 지하드에 지원된 이란자금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은행(Banl of 

61) 이스라엘의 항공기 생산 국영 방산업체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가 생산하는 무인항공기로 

레이더 시스템을 자폭공격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저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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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을 기소한 사건으로 뉴욕연방법원 역사상 가장 심각한 테러자금세탁 

관련 기소로 기록된다. 그러나 2015년 실제로 이스라엘 전문가 증언의 부재

로 소송은 기각된다.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과 배신이

었다.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위하여 이스라엘은 혈맹인 미국의 반발도 불사한 

것이다. 

2017년 3월 네타야후 총리의 제2차 중국 방문에서는 시진핑 총서기와 ‘혁

신 분야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선포한다. 이를 위하여 첨단기술, 환경보호, 

에너지, 농업, 금융 등 5개의 협력방안 TF를 구성한다. 또한 과학기술혁신, 

수자원, 농업, 의료 및 공공의료,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

후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2018년 9월 중국의 13개 부처 대표와 함께 방문하

여 혁신협력의 공동위원회에 참석한다. 

네타야후 총리의 두 번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하여 중ㆍ이스라엘 간에 

R&D, 벤처캐피털, 인적 교류 등이 강화된다. 2015년 1월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류엔동 부총리 간에 ｢중ㆍ이스라엘 혁신협력을 위한 3개년 액

션플랜｣이 체결된다. 여기에는 7+7의 중ㆍ이스라엘 간 연구 중심의 대학 간 

협력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텔아비브 대학과 칭화대학 간 

나노기술 연구협력, 하이파대학과 화동사범대학 간의 환경, 빅데이터, 바이

오의료, 신경의료 분야 협력, 벤구리아대학과 길림대학 간의 창업과 혁신 협

력센터 등 3억 달러 규모의 XIN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3) 이스라엘의 대중국 협력 강화 이유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중국과의 경

제교류를 활발히 증대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스라엘은 2010년 이후 정체된 유럽에 대한 대체시장으로서 중국

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네탸야후 총리의 2017년 두 번째 중국 방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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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 베이징에서 열린 이스라엘ㆍ중국 혁신 서밋에서 다음과 같이 중국시장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기술로 중국시장의 규모와 결합

시키기를 원한다(We want to marry our technology with China’s 

capacity).” 이스라엘의 전 농업부장관이자 Catalyst fund의 집행이사인 야

이르 샤미르(Yair Shamir)는 역시 다음과 같이 중ㆍ이스라엘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요약한다. “우리는 정글 속의 한 마리 원숭이인데 정글에는 두 마리

의 고릴라(중국과 미국)가 있다. 우리는 이들 고릴라 사이에서 생존하여야 한

다. 이스라엘은 한 마리의 고릴라와만 살 수는 없다. 이스라엘은 고릴라 사이

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행동반경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62)

둘째, 중ㆍ이스라엘 관계의 윈-윈 구조에 대한 인식이다. 이스라엘과 중국

의 교역량은 1992년의 5150만 달러에서 2018년 153억 달러로 대략 300배 

증가하였다. 중국과 이스라엘 기업은 상호간 니즈를 만족시키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특히 이스라엘의 미국 및 유럽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

서 중국의 수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된다(그림 3-8 참고). 한

편 이스라엘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기업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홍보의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신공항 다싱공

항의 활주로 안전관리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Xsight Systems가 담당한

다.63) Xsight Systems의 RunWize 솔루션은 이미지 및 레이더 처리 알고리

즘과 AI를 결합하여 활주로의 위해요인을 진단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62) The Times of Israel (2019. 6. 12), “We are ‘a monkey in a jungle, with 2 gorillas’: China & US,” 

https://www.timesofisrael.com/matchmaking-confab-seeks-to-wed-israeli-innovation

-to-chinas-great-wallet/(검색일: 2019. 12. 15). 

63) Market Watch(2019. 3. 10), “China : 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BCIA) Selects 

Xsight Systems FOD Detection Solution,” https://www.marketwatch.com/press-release/

china-beijing-capital-international-airport-bcia-selects-xsight-systems-fod-detection

-solution-2019-04-10?mod=mw_quote_news(검색일: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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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이스라엘의 주요국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주: 중국은 좌측 축 기준임. 
자료: IMF(검색일: 2020. 2. 21).

4) 중국의 이스라엘과의 교류 강화 요인

중국은 이스라엘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협력국가로 생각한다. 

첫째, 중국의 자주적 기술혁신 및 R&D에 도움이 되는 국가, 둘째, 중국의 국

방, 안보, 사이버, 반테러 기술, 셋째, 중국의 중동정책의 지렛대, 넷째, 일대

일로의 중동지역에서의 핵심적인 국가 등이다. 

앞서 설명한 2번의 국방기술교류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은 이

스라엘에 있어 무역, 투자, 교육 등 분야의 현실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협력

관계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과거 투자와 수출 주도 경제성장에서 혁

신과 소비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은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기술혁신과 R&D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2010년대까지 중국은 이스라엘의 非민감기술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주로 농업과 식품 분야이다. 예를 들어 China National Chemical 

Company(ChemChina)는 2011년 이스라엘의 농화학, 작물보호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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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a를 인수한다. 2015년 China Bright Food Group은 이스라엘 Tnuva 

Food Industries를 인수한다. 

2013년 네타야후 총리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

업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증가시킨다. 2015~17년 기간 중국의 이스라엘 벤

처 투자는 연간 5억~6억 달러 정도이다. 이는 같은 기간 이스라엘 벤처 투자 

총액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또한 2015년 중국은 이스라엘 내의 

벤처캐피털에 5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알리바바가 2017년 텔아비브

에 R&D 실험실을 설립한다. 한편 중국이 관심을 가지는 이스라엘의 기술은 

이스라엘의 농업관개, 황무지 경작, 사막화 방지 기술, 태양광, 전기차, 친환

경 교통, 담수화, 폐기물처리, 관개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2013년 네타야후 

총리가 중국 방문을 마친 귀국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관심을 가지는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기술, 이스라엘의 기술, 이스라엘의 기술”이라고 밝혔다.64) 

또한 중국은 이스라엘의 반테러 기술 및 정책에 대한 협력에 상당한 관심

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군의 경우 실전능력이 부족하고, 이스라

엘의 군사 현대화, 전술통제 기술 및 국방산업공단 등의 개발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한다. 둘째,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테러단체들에 대항한 반테러 기술이 

발달하여 있으며 이스라엘이 경험한 비정규전 테러 및 반테러 기술은 중국의 

신장지역 등의 소요사태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한

다. 셋째, 국방 및 반테러와 관련 있는 통신과 정보안전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여기에는 전자전, 데이터 암호화 기술, 요주의 인물의 SNS 감시, 사이버공격

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게 평가

64) Prime Minister’s Office(2013. 6. 20), “When I was in China, what interested the leaders of 

China with whom I spoke were three things: Israeli technology, Israeli technology and 

Israeli technology,” PM Netanyahu’s Remarks at the Israeli Presidential Conference, 

Jerusalem, https://www.gov.il/en/departments/news/speechtomo200613(검색일: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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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동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지배자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며 

한편으로 아랍과 팔레스타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유지하

여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표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ㆍ팔레스타

인 문제의 중재자로서 외교적 영향력과 평화 이미지 각인에 노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이스라엘과 중동국가에서 하나의 

이익연대가 생성되는 계기를 중국이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특히 이

스라엘은 Aqaba 만과 수에즈운하를 통하여 인도양, 대서양을 연결하는 중요

한 연결고리로 인식한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이스라엘의 교통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풍부한 고급인력, 경제발전, 첨단기술, 안정된 

사회 등이 일대일로 사업의 중요한 소프트웨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나. 미ㆍ중 무역분쟁 이후 대중국 비즈니스 리스크 증가

이스라엘과 중국이 지난 수년간 이렇게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인 관계를 

밀접하게 발전시키고 있지만, 2019년 이후의 미ㆍ중 무역분쟁은 이스라엘의 

중국 비즈니스에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에 중국

과의 첨단기술 분야의 교류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분야에서 중국과 이스라엘의 경제 관계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웨이는 2019년 6월 미국 태양광 설비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밝힌 지 1

시간 만에 이스라엘 태양광 시장에 진출함을 공표하였다. 화웨이의 발표에 

의하면 초기 비즈니스로서 몇 개의 30메가와트급의 태양광 생산업체와 협력 

중이며, 이들에게 태양광 농장과 제어센터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인버터를 

설치, 판매하고 있다. 이 인버터는 태양광 농장의 작동에러를 농장 방문 없이 

자동적으로 판별하는 기능이 가능하다. 한편 미국의 에너지장관은 화웨이 인버

터를 통하여 국가안보에 민감한 기간시설 정보가 노출될 위험을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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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는 2013년 중국 상하이국제상무집단(SIPG: 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에 하이파 항만을 개발하도록 허가하였는데 하

이파 항만은 미군 제6함대의 주요 정박지이다. 하이얼그룹은 이스라엘의 석

유정제 및 석유화학 시장 점유율 60% 정도를 차지하는 Bazan 그룹과 몇 개

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하이얼 산하의 벤처투자기업 HCH 

Ventures와의 협력서도 포함되어 있다. HCH Ventures는 2017년 설립, 전 

세계 혁신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중국의 이스라엘 투자 특히 이스라엘 첨단기업에 대하여서 상

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이스라엘의 안보 부처는 

외국기업의 이스라엘 투자에 대한 자문패널(Advisory Panel)을 구성하였다. 

자문패널은 재부부가 주도하여 국가안보협의회(National Security Council), 

국방부가 참여하여, 외교부, 경제부 및 국가경제협의회(National Economic 

Council)가 옵서버로 참가한다. 동 자문패널은 금융, 통신, 교통, 에너지 등 

부분의 외국투자 인허가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고려하는 것을 주 직능으로 한

다. 동 자문패널의 구성 및 활동은 2020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중국 비즈니스의 리스크 

증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도전은 국방기술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2015년 이스라엘의 벤

처 투자의 해외유입액 중 40%는 중국에서 왔다. 네타야후 총리의 중국 방문 

이후 양국간 250억 달러, 10건의 상호비즈니스협정을 체결한다. 최근 들어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 2000년 중반 이후 수립된 이스라엘 국방기술의 

dual-use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스라엘 국

방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두 번째 도전은 중국과 이스라엘 간의 중동문제에 대한 이해충돌이다. 중

국의 경우 에너지공급을 위하여 사우디와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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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스라엘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팔레스타인 문제

에 있어서도 중국과 이스라엘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은 최근 “팔레스타인이 1967년 국경에 따라 동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자치국가의 건설을 지지한다”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

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이란 무기 수출이 증가하는 와중에, 이스라엘 또한 중

국의 라이벌인 인도에 대한 무기 수출이 증가하는 등 국방기술 교류에 있어서

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세 번째 도전은 중국의 이스라엘 기초인프라 투자의 문제이다. 중국이 이

스라엘에 투자하는 항만, 철도, 도로 등 기초인프라 분야는 이스라엘 정책당

국의 입장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기

초인프라에 대한 입찰은 국방부의 규제 대상이지만, 교통부와 에너지부 등이 

주도하는 입찰은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정부 및 중국 국

유기업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이스라엘 국방부의 우려와 반발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최근 하이파 항만의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하여 중국 국유기업

이 25년간의 운영권 계약을 체결,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동 항구가 

이스라엘의 해군항구와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 의한 스파이활동 등

의 우려가 발생하며 이 항구를 사용하는 미 제6함대와의 협력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네 번째 도전은 이스라엘 기술 및 미래산업에 대한 우려이다. 이스라엘 내

부에서도 학술교류의 형태를 통한 기술이전은 응분의 보상 없이 중국으로의 

기술이전 통로로 활용된다는 것을 우려한다.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비

교적 큰 규모의 협력사업의 배후에는 중국정부나 국유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상업적 기술협력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기술보호가 우려사항으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인터넷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보내야 하

는 문제 등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 또한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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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도전은 중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과도한 규모의 투자와 건설프로

젝트의 수행이다. 이는 향후 이스라엘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치적 압력의 수

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네타야후 총

리의 중국 방문의 조건으로 Bank of China 자금세탁의 소송 중지 사건이다. 

다. 이스라엘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이스라엘의 대중국 전략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

타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과의 적극적인 사전교감 강화이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미국과의 

안보관계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며, 그 다음에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있다는 것

이 암묵적인 동의이다. 이는 과거 중국과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많은 실패가 미국의 불만 및 압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국내

안보기관 Shin Bet 수장인 Nadav Argaman은 2019년 해외로부터의 투자

를 심사하는 메커니즘 구축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미국의 압력

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최근 심사 절차를 도입하였으나 부처간 갈등이 존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이스라엘 간에는 민간분야와 국방분야에 

동시에 활용 가능한 기술(dual-use)에 관련한 중국과의 이전 협상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1970년부터 대중국 

전문가를 양성한 미국의 충고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둘째, 중국 전문가 양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다.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도 총

리실이 주도하는 대중국 정책의 부처간 협력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하다. 부

처간 중국에 대한 정책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총괄 컨트롤타워의 

가동은 대중국 정책의 기회와 위기 요인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는 중국어가 능숙한 중국전문가, 이스라엘 군사전문가, 학계의 중국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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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외교전문가들의 의

견이다.

셋째, 다른 국가들로부터 중국과의 교류 경험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으로는 공식적인 외국인 투자 심사, 주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규제, 지재

권보호, 스파이활동, 사이버보안 등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다.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의 안보 관련 모니터링 사례, 호주

의 국가이익 모니터링, 캐나다의 net benefit 평가모델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넷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탈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다. 일부 이스라엘 

기업은 중국 비즈니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미

국으로부터의 압력과 중국으로부터의 지적재산권 침탈에 대한 위협 때문이

다. 이스라엘 기업과의 인터뷰에서 “적당한 파트너를 찾기 전까지는 지나치

게 자신들의 기술을 선전하지 않는다”65)고 하였다. 2015년 중국 최대 식품

기업으로 상하이 지역의 국유기업인 Bright Food(光明食品)는 이스라엘 최

대 식품기업인 Tnuva를 매입한다. 인수합병의 목적은 Tnuva의 국제적 인지

도, 치즈와 우유 제조 기술 습득이었다. 그러나 인수 후 1년 후인 2016년 

Tnuva의 기업가치는 40% 급락한다. 중국과 이스라엘 양측으로부터 인수합

병에 대한 불만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다. 

65) The Times of Israel (2019. 6. 12), “We are ‘a monkey in a jungle, with 2 gorillas’: China & 

US,” https://www.timesofisrael.com/matchmaking-confab-seeks-to-wed-israeli-innov

ation-to-chinas-great-wallet/(검색일: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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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가. 정부 차원: 중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1) 중국제조 2025와 ‘중ㆍ독일 협력 행동계획’ 

독일은 1972년 수교 후 친선우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하나의 중

국’ 원칙을 지지한다. 독일은 국제정치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의 핵심파

트너로서 양국은 교역ㆍ투자ㆍ환경문제ㆍ문화ㆍ학문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역동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정기적 고위급 회담을 통해 긴밀하게 의견을 조

율한다. 

2015년 10월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제조 

2025’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중국제조 2025’는 사실상 독일의 인더스트

리 4.0의 중국판이다. 2010년 발표된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추진배경은 노

동비용 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독일 제조업의 부흥이며, 그 추진전략으로 

IoT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생산이 제기된다. 

이처럼 중국의 빅데이터 세계주도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는 독

일이다.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모방인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2016년 1월 27일 국무원 상임회의

에서66)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정책의 추진을 결정한다. 동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의 추진은 4차 산업혁명에의 적

극적 대응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인터넷+’의 핵심 내용인 빅데이터, 클

라우드컴퓨팅, 로봇, 3D프린터 등의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양국 관계는 2004년 ‘글로벌 책임의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 

66) 新華網(2016. 1. 31), ｢看李克强如何布局中国制造2025｣, http://www.xinhuanet.com/politics/2

016-01/31/c_128688663.htm(검색일: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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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lobal responsibility)’에서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독일 방문으로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으로 

승격한다. 2011년 시작된 양국 정부각료회담(German-Chinese Joint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은 2012년 이후 2년마다 개최되는

데 양국의 정책담당자가 이끄는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무진에서 이행, 

다음 회담에서 성과를 보고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정책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 

2014년 10월 10일 독일을 방문한 리커창 총리는 메르켈 총리와 공동으로 

‘중ㆍ독일 협력 행동계획: 혁신의 공동구축(中德合作行动纲要)’67)을 발표한

다. 상기 행동계획은 사실상 ‘중국제조 2025’의 이론적 및 국제적 사례를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행동계획에서 중국과 독일은 인더스트

리 4.0 협력으로 인터넷, 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분야를 명시한

다. 또한 공동혁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첫째, 호혜규정. 양국은 상대국가에 체류하는 기업에 자국 기업과 공평하

게 대우해야 함. 특히 동 조항은 정부 과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지식재산권 보호. 양국은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협력을 시행하고, 지식재산권 입법 및 사법 보호에 관한 경험을 교류한다. 

셋째, 혁신성과 공유. 양국의 연구개발 성과, 기술 및 혁신 성과를 공유하

고, 양국이 공동 선정한 연구주제인 ‘에너지’ 분야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에 지

속적으로 협력한다. 

67) 2014 Plan of Action on German-Chinese Cooperation on Joint Innovation, 평등과 상호신

뢰, 행정, 국방 및 반테러 등 안전, 사법, 경제 및 금융, 인더스트리 4,0, R&D, 도시화 및 교통, 농업 및 

식품, 환경 및 기후, 사회보장 및 고용, 교육, 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의 국가간 협력을 발표한다. 中央政

府门户网站(2014. 10. 11), http://www.gov.cn/guowuyuan/2014-10/11/content_2762677.

htm(검색일: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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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과 독일의 정부각료회담 증가

슈뢰더 총리 때부터 독일 총리는 경제외교를 중시하는 전통이 있다. 슈뢰더 

총리는 매년 중국을 방문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실천하였다. 메르켈 총리

도 2005년 11월 집권 후 총 9회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북경뿐 아니라 주요 산

업도시를 방문하였다. 중국과 독일의 정부각료회담은 2011년 6월 원자바오 

총리가 베를린을 방문, 메르켈 총리와 회담하며 시작된다. 이후 2년에 한번 개

최되며 2016년 제4차 회담, 2018년 제5차 회담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제4차 중ㆍ독일 정부각료회담에는 독일 측에서는 메르켈 총리, 6개 부처 

장관, 5개 부처 차관, 독일철도, 지멘스 등 20개사 등 경제계 대표가 참석하

였다.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교안보정책. 제3국 및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의 협력. 베이징에 지속가

능발전연구소 설치를 통한 개발원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중ㆍ미/중ㆍ

영 범죄 협약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범죄 통제시스템을 확립한다. 

② 경제 및 기술 협력. 메르켈 총리와 리커창 총리 참석하에 27억 유로 규

모의 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한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부문 협력을 강

화하고 정보보안,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적 표준 마련 등의 부문에서 협

력을 강화한다. 또한 에어버스 헬리콥터 중국조립 프로젝트, 중국싼샤댐

개발총공사(中国长江三峡集团公司)의 독일 해상풍력발전시설 Meerwind 

인수를 허가한다. 

③ 외국 NGO의 중국 내 활동. 양국의 외국 NGO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 

지원하며 상공회의소 및 정치재단의 중국 내 활동을 보장한다.

제5차 중ㆍ독일 정부각료회담은 독일 측에서는 메르켈 총리, 중국 측에서

는 리커창 총리가 참가하여 2018년 7월 9일 독일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담의 

기조는 2014년의 ‘중ㆍ독일 협력 행동계획’, 2016년 6월에 개최된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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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독일 정부각료회담’의 기조하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더 좋은 세상을 위

한 책임있는 파트너(Responsible partners for a better world)”를 모토로 

한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과 규범에 기초한 국제적 질서 강화 노력

    중ㆍ독일은 유엔의 원칙과 목표, 국제적 인권보장 조약, 지속적 성장을 

위한 2030 어젠다 등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우선순위에 둔다. 

② 중ㆍ독일 경제교류를 견인하는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에의 합의

    독일의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참가, EUㆍ중국 간의 투자협정의 중요성 

인식, IMF를 통한 협력, 중ㆍ독일 최고위 금융회담의 1차 개최에 만족

하며 2차 개최 약속, 독일의 위안화 채권 발행 환영 및 프랑크푸르트의 

위안화 역외시장 지원, WTO 체제에 대한 지지, WTO 정부조달 규정에 

대한 중국의 개선된 양보안 제시, 중ㆍ독일의 제품 안전성 워킹그룹 및 

중ㆍ독일 표준화 협력 위원회 등을 통한 협력, 자율주행 자동차 협력, 

AIIB 협력 등이다. 

③ 연구와 혁신을 위한 공동노력

    다양한 공동의 연구와 혁신 플랫폼 구축, 특히 중ㆍ독일 혁신 플랫폼

(German-Chinese Innovation Platform)의 기초하에서의 협력, 인

더스트리 4.0 분야의 독일 교육연구부와 중국 과기부의 협력, 해양과 

극지연구 협력, 바이오 소재와 의료설비 협력 등이다. 

④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노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2030 어젠다의 공동 실천, 중ㆍ독일 에너지 파

트너십 기초하의 협력, 파리기후협약에의 지지, 중ㆍ독일 기후변화 워

킹그룹 협력, 중ㆍ독일 도시화 포럼 협력, 건강한 노년층을 위한 헬스케

어 협력, 항생물질 저항성에 대한 해결방안 협력, 지속가능하고 혁신적

인 농업, 임업, 어업 협력 등이다. 



132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⑤ 국내 및 해외에서의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

    사이버 안전 장관급 회담 개최 협의, 난민과 이주민 문제의 공동인식, 

테러리즘 공동 대처, 고위급 군사회담 등이다. 

⑥ 교육협력 및 사회ㆍ문화 협력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협력, 베이징대학과 베를린자유대학 간의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중국연구센터 건립 협약에 대한 환영, 중ㆍ독일 간 청소

년 교류, 중ㆍ독일 방송정책 회담 협력, 판다 보존과 중ㆍ독일 우호사절

로서의 판다곰 멍멍과 쟈오칭 역할 지원 등이다. 

나. 미ㆍ중 무역분쟁 이후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재수립 필요성

1) 미ㆍ중 무역분쟁 이후의 양국간 밀월 관계 불확실성 증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독일의 대중 수출액은 극히 미미하였으나, 

이후 대중국 점유율은 1990년 0.6%에서 2019년에는 7.1%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6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독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이처

럼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1990년 ‘유럽의 병자’라는 독일 이미지를 

쇄신하는 한편, 여타 국가들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좀 더 빠르게 빠져나

올 수 있었다. 2008~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을 제외하면 독

일의 대중국 수출은 매년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930억 유

로에 이르게 되었으나, 최근 중국경제 성장 둔화와 미ㆍ중 무역마찰로 인해 

독일의 대중국 수출 성장세는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는 독일 경제성장률을 2020년 1.2%로 하향 조정

하였고, 그 배경에는 미ㆍ중 무역마찰, 중국의 수요 둔화에 따른 독일 광공업

생산의 침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독일상공회의소 역시 미ㆍ중 무역마찰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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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독일 수출이 감소세

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혜택을 보았던 BMW, 폭스바

겐, 지멘스 등 독일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들 역시 향후 상당

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실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68) 바이에른 주의 자동차부

품업체인 부로즈 그룹은 2019년 10월 직원 2만여 명 중에서 2천 명을 해고

하였고,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 수입 감소가 결정적인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독일산 자동차, 기계 등에 대한 중국의 왕성한 수요는 독일 경제 성

장의 꾸준한 원동력이 되었으나, 최근 미ㆍ중 무역마찰, 중국기업의 기술 혁

신 등으로 향후 양국간 밀월관계는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특히 EU 내 

회원국들은 중국 자본의 유럽 진출에 대한 경계감을 최근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 역시 대중 진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중국의 유럽 진출에 대한 유럽 내 경계 여론 확대

2000년대 초반 슈뢰더 전 총리시대부터, 현재 메르켈 총리까지 독일정부

는 중국 지도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 인권, 지적재산권 침

해문제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시에 독일의 대

중국 수출 활성화가 오히려 독일 국내 산업에 유해하며, 좀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글로벌 3위 독

일 로봇기업 쿠카(KUKA)를 중국이 인수하는 사건을 계기로 독일 경제의 전

략적 자산을 외국기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강한 설득력이 

갖게 되었다.69) 

68) 「焦点：ドイツの対中輸出に陰り、「蜜月」見直す声も」(2019. 11.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4. 3).

69) 중국 로봇 기업의 성공사례로는 지난 2016년 중국 메이디(Media:美的)가 46억 유로에 인수한 글로벌 

3위 로봇 기업 쿠카(KUKA)를 들 수 있다. 메이디는 쿠카 인수를 통해 세계적인 로봇 생산기업으로 부

상했다(저자주).



134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이에 독일정부는 2018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럽 이외

의 국가에 의한 독일기업의 주식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 조사 후, 필

요에 따라 매입취득을 금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중국 투자자를 겨냥한 것

이라는 분위기이다. 유럽연합은 중국, 러시아 등 국유기업의 대EU 직접투자

가 과거 10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석유 정제, 의약품, 전자ㆍ광

학 기기, 전기 기기 등의 주요 전략산업 분야의 비중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

다. 특히 중국의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의 팽창과 침투에 대한 경계심이 급속

히 확산되고 있다. 

다. 독일기업들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와 특징

최근 독일기업들은 중국의 대외적인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에 따른 중국 비즈니스의 전략 변화 필요성을 강하게 느

끼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의 몇 가지 독일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가 나타

나고 있다.

1) 중국 자본에 의한 유럽 기술 기업 인수에 대한 견제 강화

유럽연합 역외 자본, 특히 중국계 자본에 의한 유럽기업 인수에 대해 심사

를 강화하는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프랑스ㆍ독일을 중심으

로 중국 국유기업에 의한 역내 기업인수와 이를 통한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경계감이 강해지고 있으며, 심사강화제도 역시 이러한 배경하에 추진되었다. 

특히 2016년 중국 가전업체인 미디아(Media: 美的) 그룹에 의해 독일의 글

로벌 산업용 로봇 대기업인 쿠카(KUKA)사가 인수되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

가 되었다. 쿠카사의 경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하는 핵심기업이라

는 점에서 중국 인수 당시 첨단기술 유출에 의한 독일의 안보 우려 등 의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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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새로운 FDI 심사제도 핵심 내용

EU 수준의 FDI 심사

일반 심사 절차

역외로부터 FDI 

받은 회원국

① 요청하는 대로 즉시 해당 FDI에 대한 정보 제공

② 국내 심사를 실시하는 사례 통보

③ 주석 의견을 요구할 수 있음

다른 회원국 ④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⑤ 댓글을 말할 수 있음

유럽위원회 ④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⑤ (다른 회원국의 의견 표명 후) ‘의견’ 제시 

역외로부터 FDI 

받은 회원국

⑥ 받은 댓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함

⑦FDI 수용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함

심사 절차 기간   35일

교환되는 정보 

내용 
ㆍ 투자자 이름 (투자 회사 이름) 및 투자 대상 기업 이름

ㆍ 투자 대상 분야 및 대상 지역

ㆍ 투자 금액 및 출자

ㆍ 투자시기

EU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ㆍ 안보 및 공공 질서(EU 규정은 EU 출자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나열)

ㆍ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갈릴레오(Galileo)’ 연구 조성 계획 ‘호라이즌 2020 

(Horizon2020)’ 범유럽 네트워크(Trans-European Networks), 유럽 방위 

산업 개발 계획(European Defence Industrial Development Programme)이 

포함. 이 목록은 필요에 따라 검토

고려되는 기준 

(안보 및 공공 

질서에 미치는 영향)

ㆍ 중요한 인프라

ㆍ 중요한 기술

ㆍ 에너지, 원자재 등의 중요한 투입 물품 공급

ㆍ 민감한 정보에 접근, 정보 관리 능력

ㆍ 미디어의 자유, 다양성

기타 기준 ㆍ 세 번째 국가 정부의 지배의 유무

ㆍ 안보, 공공질서에 관련된 활동의 유무

ㆍ 범죄 행위, 부정 위험의 유무

회원국 수준의 FDI 심사

FDI 심사제도의 

요구 사항

ㆍ 규칙 및 절차의 투명성

ㆍ 외국 투자자에 대한 무차별성

ㆍ 교환되는 정보의 기밀성

ㆍ 심사 결정에 대한 청구 가능성

ㆍ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법, 규제 피해의 인정, 방지 수단

기타 회원국은 투자 심사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함. 회원국은 현행 제도의 유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

FDI 심사제도 

도입 국가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14개국

자료: 国際貿易投資研究所, ｢EUの中国戦略(その3)―中国攻勢に黄信号灯す、EUは戦略見直し急ぐ―｣,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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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중국기업에 의한 독일기업 인수 규제 강화를 요구하

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유럽연합에서도 관련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으나, 사실 지

금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마다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지만, 유럽연합은 역

외로부터의 대내 투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제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자에 의한 유럽연합 기업 인수가 늘어나면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

으로 유럽연합 수준에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고, 이 

새로운 역내 FDI 심사제도는 2020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 중국을 첨단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자로 인식

둘째, 중국 전략의 재검토이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공세에 따라 유럽연

합 동유럽 국가들과의 충돌이 깊어지는 등 유럽연합 유대 강화에 위협이 된다

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2019년 3월 12일 중국을 무역과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자’로 규정하고 향후 대중 관계 과제 및 검

토를 위해 ‘10대 행동계획’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3월 21~22일 개최된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공세에 따른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유럽연합은 경제ㆍ무역ㆍ기술개

발 등의 분야에서 중국을 경쟁자라고 다시 정의하면서 호혜성과 공평성을 강

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무역과 차세대 기술주도권 경쟁에서 중국 

측에 강력한 경계신호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정부도 중국과 독일의 경제교류는 강화하면서도 민간 차원의 M&A가 

내포하는 국가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파악,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 차원의 외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행사 현황

을 파악, 독일정부와 EU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공정성ㆍ법치주의 수호를 요

구하고 EU 주변국들과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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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중국과의 관계 재검토를 위한 독일의 10대 행동계획

항목 요약

1. 협력강화 주요 주제
‘인권’ ‘평화, 안전보장’ ‘(지속 가능한) 개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도모

2. 온실가스 억제 파리조약에 입각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중국에 요청

3. 이란 핵 합의
이란 핵 합의 (공동 포괄적 행동 계획: JCPOA)의 견지에서 중국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구축

4. 아시아와의 연계 강화
“유럽과 아시아의 연계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 실현을 위해 중국과 

협력

5. WTO 개혁
WTO 개혁(국가보조 및 기술이전강제 등의 문제) 등의 약속 이행을   
중국에 요구

6. 정부조달시장 개방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 상호주의 추진을 위해 국제 조달에 관한 

조치 채택

7. 정부조달시장 참여 요건
EU 정부조달시장의 ‘가격지상주의’ 방지를 위해 외국기업의 참여 

요구사항 수립

8. 국유기업, 시장 왜곡
국유기업과 국가보조의 EU 역내로의 시장 왜곡에 의한 악영향 

제거하기 위한 EU 법률 검토

9. 5G 네트워크 5G 보안리스크 대응을 위한 공동정책 권고

10. 대내 투자심사 강화
전략 산업, 기술 분야의 EU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심사에 관한 

법령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실시 도모

자료: 国際貿易投資研究所, ｢EUの中国戦略(その3)―中国攻勢に黄信号灯す, EUは戦略見直し急ぐ―｣,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4. 3).

3) 독일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선점 노력

독일의 세계적인 기업 지멘스도 중국 진출 이후 상당한 실패를 경험한

다.70) 1994년, 1996년 각각 강소성 우시의 샤오텐어(小天鵝), 양즈(揚子)와 

합자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합자파트너 선정의 문제, 대리점, 유통상 등 중국 

특유의 중국 가전시장 유통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지방정부와의 협상 실수 

등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된다. 이후 지멘스 본사의 글로벌 품질

기준 수준에 부합하는 제품만을 판매하는 기술제일주의와 기존의 중국 브랜

70) LGERI LG Business Insight, ｢척박했던 중국 시장을 옥토로 바꾼 글로벌 기업들｣(2014. 3. 18),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42280(검색일: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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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버리고 지멘스 브랜드 단일화로 비약적인 매출 증가를 기록한다. 

지멘스는 2015년 전후 중국경제의 디지털 혁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품구

조를 재편하였다. 중국 진출의 중심을 기존의 가전에서 디지털산업으로 전환

하여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지멘스는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와 87개 중국대

학과 연구혁신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사의 클라우드 기반의 IoT 운용시스

템인 MindSphere를 이용하여 홍콩 사이언스파크에 홍콩 최초의 스마트시

티 디지털허브를 건설하고도 있다. 

또한 지멘스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자동화 로봇이다. 여기에는 

지멘스가 2016년 쑤저우에 세운 CT Suzhou(Siemens Corporate Technology 

Szuhou)가 있다. 이 센터는 중국의 디지털기술에 특화된 연구개발을 위한 

지멘스 그룹 최초의 연구기지이다. CT Suzhou에서는 다음 5개 실험실이 운

영 중이다. 즉, 커넥티드 시티 솔루션(Connected City Solutions), 사이버

보안센터(Cyber Defense Center), 로봇과 자동화시스템(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 데이터분석(Data Analytics), 산업 사물인터넷

(Industrial Io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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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진출 중소기업 유형화의 선결 과제

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분류 문제

중소기업이란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분류로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71)에

서는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분류된다. 현재 자산총액 5,000억 미만, 산업에 따라 평균 매출액 500

억~1,500억 이하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반면 중견기업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을 지칭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3년 평균 매출이 400억~1,500억 이상이면서 자산은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에서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자산 총액이 5조 원이 넘게 되면 정부가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상호출자제한｣ 법률에 규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되기 전의 기

업을 중견기업이라고 지칭한다.72)

하지만 이 연구의 목적이 한국의 중소ㆍ중견 기업의 중국진출 전략을 도출

하는 것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분류보다는 중국 진출 유형을 중심으로 중소

기업을 분류하는 것이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더 유리하다.

사실 한국에서 중소ㆍ중견 기업의 분류는 대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와 중

소기업의 육성과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73)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소기

업 중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규모가 큰 기업 중에서 대기업 집단의 범주에 포

71)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법｣ 2019년 2월 15일 법률 제15746호.

72)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019년 7월 9일 법률 

제 16207호.

73)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논의는 일부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할 필요성에 의해

서 대두되었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일부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는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적정 기업규모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의 일환이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의 위상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대기업 독과점의 피해를 줄이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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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켜 ｢상호출자제한｣ 등의 대기업 규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기업을 중견 

기업이라는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국 진출 전략을 위해 중소기업

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 규모에 따른 분류로 중소기업과 중견기

업을 구분하여 유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당초 이 연구의 목적이 기업 규모와 수치화된 설문조사

를 기반으로 설계된 정량적인 인터뷰 결과의 계량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인터뷰를 통한 중국 사업 전략을 도출하는 정성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의도된 연구였기 때문에 여러 인터뷰 대

상자들에게서 기업의 자세한 매출이나 고용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중국 사업 전략의 도출에 필요한 경험을 인터

뷰를 통해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인터뷰 관계자는 지금은 중국 사업

에 종사하지 않고 과거 중국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진출 전략을 제언하

였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유형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형태의 중국 

사업 전략 도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둘째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규모보다는 진출 유형에 따라서 기업 유형

을 분류하는 것이 중국 비즈니스 전략 도출에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즉 규모 면에

서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과 밀접하고 안정적

인 납품 관계를 구축한 소위 1차 벤더의 중국 사업 전략이 같은 중소기업이어도 

2차나 3차 벤더의 중국 사업 전략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중국 제조업 가

치사슬(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과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중

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업의 목적과 유형에 따른 분류가 더

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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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단계와 중소기업 분류 문제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한국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1992~2019년까지 30년 가까운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역

사를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

에서 목적으로 하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다음의 세 가지 단계로 크게 구분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1992년 한ㆍ중 수교를 전후한 시기부터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까지의 시기이다. 당시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중국의 경제 규

모나 경제성장 발전 단계가 크게 뒤처지는 시기였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1992년 당시 중국의 1인당 GDP는 한국의 1인당 GDP의 5%에도 미치지 못

하는 366달러 수준이었다. 한국이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중국의 1인당 GDP의 10배 이상에 달하였다.

당시 중국정부는 저임금 노동력과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였

고, 글로벌 분업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당시는 중국이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우대정책을 추

진하였고, 중국의 생산요소 가격이 매우 낮았던 시기이다. 반면 한국은 1988

년 서울 올림픽 이후 임금 상승과 부동산 등 생산요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

던 시기로 많은 ① ‘노동집약적 산업의 중소기업’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

전하였다. 동시에 많은 한국인들이 유학생으로 또는 주재원으로 중국에 진출

하면서 중국 현지 시장에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② 

‘영세 자영업 사업자’인 소규모 개인투자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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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중국과 한국의 1인당 GDP 비율

자료: World Bank, GDP per capita(current U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vie
w=chart(검색일: 2020. 3. 9).

두 번째 단계는 1998년부터 중국 시진핑 정권의 등장 이전인 2011년까지

의 단계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이라는 사건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의 혼란기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이 시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에 

달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더구나 수출 증가율이 20%가 넘었

고, 매년 중국으로 투자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500억 달러에서 1,000

억 달러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 시기 중국의 1인당 GDP는 한국의 1인당 GDP의 10% 수준으로 서서히 

근접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시장에 대

한 투자 신뢰성이 확보되고, 경제규모와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 

시기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대기업의 투자가 급속히 증

가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 시기 중국에 

투자한 중소기업의 가장 특징적인 유형은 ③ ‘대기업과 동반진출 형태’로 중

국에 투자한 중소기업, 일명 1차 벤더가 있다. 이들 1차 벤더의 경우 대기업

과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축적한 역량으로 한국 내에서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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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건실한 중소기업의 입지를 구축한 경우가 많아 일명 중견기업으로 분

류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과 안정적인 납품 관계를 구축한 이들 1차 벤더

에 납품하는 보다 영세한 규모의 중소 납품기업인 ④ 2차 벤더나 3차 벤더의 

경우도 이 시기 중국 진출이 활발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2012년 이후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등장과 중국이 전 세계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시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중국이 G2로 급부상하였고, 위안

화 국제화나 ‘중국몽(中國夢)’, ‘일대일로(一帶一路)’와 같은 중국의 전 세계적

인 위상 강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였다. 이 시기 중국의 1인당 GDP는 급속히 

증가하여 한국의 1인당 GDP의 25%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 대한 수

출이 둔화되면서 경제성장 모델을 내수소비를 확대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소득 2배 확대 정책(收入倍增计划: Income Doubling 

Programme)’을 채택하고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의 임금과 생산비용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 내에서 심

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은 주변 저개발국으로 생산기지

를 이전하였다. 

반면 중국인들의 소득 증대로 중산층이 급성장하였고, 중국은 전 세계의 소

비시장으로 급부상하였다. 당시 도시 지역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10년 대비 

2018년 2배 이상 상승하였고,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시장도 급격히 성

장하면서 중국인들의 내수소비 증가가 전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한다고까지 평

가되었던 시기이다. 이제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연평균 10% 이상을 지속

하여 중국의 경제성장 기여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 수준에 달했고, GDP

에서 소비(사회소비 소매판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50%에 육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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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처럼 생산기지가 아니라 소비시장으로 주목받으면서 이 시기 중

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투자도 이전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

다. 그 이전의 한국 중소기업 중국 투자가 중국의 제조업 역량에 주목하였다

면, 이 시기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투자는 중국의 성장하는 소비시장 특히 ⑤ 

‘중국 중산층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유형

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각각의 중국 사업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4-1.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유형 분류와 특징

유형
주요 중국 

진출 시기
중국 진출 목적 경영 애로 사항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 1990년대 제조업 생산기지 중국 생산 비용 상승

중국 현지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1990년대 중국 현지 한국인 중국 내 한국인 급감

대기업 협력업체(1차 벤더) 

중소기업
2000년대 중국 제조 가치사슬 중국 로컬 대기업과의 경쟁 격화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중소기업
2000년대 중국 제조 가치사슬

한국 대기업 물량 감소와 중국 

중소기업의 성장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 

중소기업
2010년대 중국 내수시장

중국 내수 판매 유통 채널의 

역량 부족

자료: 저자 정리.

2. 유형별 중소기업 현황과 전략적 이슈에 대한 인터뷰

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소기업: 중국 내 생산 비용 상승

1) 노동집약적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중국 철수

1990년대 한국에서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많은 노동집약적 중소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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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 비용 우위를 이용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 중국 사업

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내 생산 비용 상승과 중국정부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우대정책 축소로 중국 내 제조업 생산 환경이 악화되

었기 때문에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정영록 외(2015, pp. 82~87)는 2004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창장(長

江)삼각구의 장쑤(江蘇),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지역에 투자한 한국기업

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경영 환경과 경영성과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2004년에 해당 지역에 인터뷰 조사를 위해 방문했던 17

개 한국 중소기업 중에서 2015년까지 존속하고 있었던 중소기업은 절반이 

되지 못한 8개 기업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9개 중소기업은 이미 중국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2015년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8개 한국 중소기업 대

부분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해당 연구의 2004년 중소기업 인터뷰에서 이미 상당수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 사업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2004년 조

사 당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던 완구, 신발, 피혁, 실크, 단순 기

계부품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중소기업은 7개 기업 중 2015년에 이미 5개 

기업이 중국 사업을 철수하였고, 오직 2개 중소기업만이 생존하고 있었다.

노동집약적 산업 중 2015년 당시에 남아 있었던 인염(염색) 관련 중소기업

의 경우는 다른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독자적인 염색 디자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독자적인 나염 기술을 보유하였다.

다른 하나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은 자동차용 스피커를 생산하는 기업이

었는데 2015년 당시에 이미 임금인상으로 경영에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중국 내 자동차 대기업에 납품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중국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심지어 2015년 당시에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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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제품은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한편 2015년 연구에서 조사된 특징적인 사실은 이처럼 중국에서 퇴출된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 내에 있던 중국인 내부 경영진에게 매각되는 소위 경영

자 매수(MBO: Management Buy Out) 방식으로 중국 현지 기업으로 전환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상기 연구에서 2004년에 조사한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은 9개 대기

업 중에서 오직 1개 대기업만 중국 사업을 철수하여 큰 대비가 되었다.

표 4-2. 2004년 인터뷰 대상 기업의 2015년 중국 사업 현황

(단위: 개)

구분
2004년

인터뷰 기업 수

기간 중 소멸 

기업 수

2015년 존속 

기업 수

2015년 경영 현황 2020년 존속 

확인 기업 수경영 호조 경영난

중소기업 17 9 8 0 8 1+α

대기업 9 1 8 2 6 5+α

전체 26 10 16 2 14 -

주: 2020년 존속은 2019년 하반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현지사정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기업 수 파악이 어려움.
자료: 정영록 외(2015), p. 83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2015년 연구에서 이처럼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철수가 심

각했던 이유로 중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가공무역과 수출 사업 전략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대기업은 중국 내 생산 비용

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우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기

업의 경우도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했던 가전, 휴대폰 등의 생산여건 악화

로 중국 내 생산을 축소하였다.

당초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이 다시 해당 지역의 한국 진출 중소

기업과 대기업을 방문하고 조사를 통해 2015년의 연구 결과를 업데이트 하

고자 하였다. 그 사이 5년간의 기간에도 그 이전의 중국 내 생산 비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2015년 당시 존속하고 있었던 한국 중소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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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업의 변화를 추적하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기업의 중국 사업 전

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중국 내 사업 성공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중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현지 방문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또한 해당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도 원

활하게 운영되지 않았는지 이들 기업과의 연락도 어려워지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초의 연구 계획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차선책으로 전화나 메일 등으로 2015년 당시 존속하고 

있었던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상당수가 연락이 

되지 못하였다. 문제는 그것이 사업 철수 때문인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중

국 현지 조사이지만, 안타깝게도 중국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이번 연구 

기간에 계획되어 있던 해당 지역 현지 조사를 실행할 수 없었다.

2)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인터뷰와 특징

그러나 이번 연구 기간에 한국 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인터뷰로 중국에 노

동집약적 산업으로 진출했던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 내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상당히 상실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인터뷰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중국에서는 임금이 매년 10% 이상 상승하였고, 저임금 농민공

(農民工)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옛날과 달리 힘

들게 공장에서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중소기업이 어떻게 중

국에서 노동 집약적 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다.

또 다른 인터뷰 관계자는 “중국 로컬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중국 임금 상승

에 대응하여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하나는 임금이 저렴한 동남

아 지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계 장비 설비를 확

대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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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자 부품 제조업을 했던 인터뷰 관계자는 ‘2010년대 이후 중국 

내 임금 상승과 종업원 해고나 복지에 대한 규제 강화와 환경 관련 규제 강화

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중국 사업을 철수했던 경험을 얘기하였다. 이 인터뷰 

관계자는 중국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승이 크지 않

는데 이는 종업원들이 중국기업을 노동국에 신고해도 중국 법원이 오히려 중

국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포장회사 사업을 경험하였던 인터뷰 관계자 역시 중국에서 한국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은 생산 경쟁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현재

는 해당 사업을 정리한 상태에서 중국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추세가 비단 최근에 국한된 특별

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1990년대 초반 한국의 급격한 임금 상승 

때문에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생산 비용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

하였던 많은 한국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은 이미 순차적으로 상당히 정리

표 4-3. 중국 진출 한국의 노동집약적 중소 제조업에 대한 인터뷰

기본 현황 주요 어려움 주요 인터뷰 내용

중국 내 한국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이미 

철수

임금 상승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 경쟁력 

상실

- 중국 임금 상승으로 한국 중소 제조업체들은 이미 중국시장에서 경쟁

력을 잃고 철수하였다.(2번)

- 중국기업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임금 상승 때문에 중국에서 노동집약 

산업을 철수하고 동남아로 제조업 생산기지를 이전하였다. 이를 새로

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해야 함(14번)

- 중국에서 노무조건 강화로 직원에 대한 복지에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해고가 어려워졌다. 환경 규제 강화로 비용도 상승해서 사업을 철수

하였음. 반면 중국기업은 신고를 당해도 법원에서 기업에 유리하게 

판결을 받음(6번)

-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에서 제조업 생산 경쟁력을 이미 상실하였음. 

한국기업보다 중국 로컬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10% 이상 낮기 때문

임. 중국기업들은 가족 노동, 높은 노동강도, 더 낮은 원자재 구입 

비용 가능(17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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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많은 한국

의 섬유산업이나 노동집약적 봉제업, 기계 부품 부문의 기업이 진출하였던 

칭다오(青岛) 지역의 예를 들 수 있다. 칭다오 지역은 한국 노동집약적 중소

기업들이 밀집된 사실상 한국 산업공단이 있었지만, 2000년대 중후반 칭다

오 산업공단의 정비 과정에서 대부분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정리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저렴한 생산 비용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

스 전략은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는 

사실상 노동집약적 제조업 유형의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중국시장에서 퇴출

되었거나 사업 전략을 전환하여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

을 전제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나. 중국 현지 서비스 중소기업: 한인 상권의 급감 문제

1) 중국 내 한인 상권의 급감과 현지 서비스산업 위축

1990년대 한국과 중국의 수교 초기 단계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중국 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업이 급성장하

였다. 많은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 주재원 사회가 조

성되었고, 이들의 가족을 포함한 소위 한국 타운의 상권이 형성되었다.

이후 중국의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등으로 유학하는 한국인 유학생도 급증

하면서 중국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업이 급성장하였다. 

대표적인 자영업은 한국 음식점이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중국 내 한인 사회의 상권이 컸을 때는 기업 차원에서 중국 

서비스업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유명한 음식점의 체인점이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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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기도 하였고, 대기업에서 패스트푸드나 음식 체인점을 중국시장을 겨

냥하여 진출하기도 하였다.

유통업 분야에서도 중국시장 진출이 활발하였다. 이마트나 롯데백화점 등

은 당시 중국 내 한국인 상권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활발하게 개척하는 전략

을 추진하였다. 이들 유통업체가 초기에 진출했던 지역은 대부분 해당 지역

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던, 소위 한인촌이었기 때문이다. 당

시 한국 소형 유통체인의 중국 진출에서 주목할 성과를 거두었던 천사마트

(1004마트) 사례가 있다. 천사마트는 2006년 상하이 지역에서 한인을 대상

으로 다양한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형태의 유통체인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 사건74) 등으로 중국 내 중국산 식품 안전에 대

한 우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천사마트에서 한국산 유제품을 판매하면서 천

사마트가 중국인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후 천사마트는 체인점

을 확대하는 등 중국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2000년 중반 이후 중국 내 한국인들이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급격히 침체되었다. 많은 한국 식

당이 문을 닫거나 주인이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내 한국인 관련 상권이 급격히 위축된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급격히 위축되게 만들었고, 기

존에 중국에 진출해 있었던 한국기업들이 철수하거나 주재원을 축소하는 정

책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식당 등이 문

을 닫는 등 서비스산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예를 들면 지난 몇 년 사이에 중국 

74) 2008년 중국산 분유 등의 유제품에 공업 화약약품인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이를 섭취한 유아가 사망하

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멜라민을 우유에 첨가하여 단백질 함유량을 부풀려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산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 위키백과, ｢2008년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오염사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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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 관련 한국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변 한인 식당가가 완전히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둘째는 2010년 이후 중국 위안화의 절상과 중국의 물가 상승으로 한국인

들의 중국 체류 비용이 급증하면서 한국인들의 철수가 급증하였다. 한국인들

의 중국 유학도 중국 체류 비용의 급증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처럼 중국 

내 한국인의 감소는 한국 상권의 급격한 침체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인

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산업도 급격히 침체되었다.

셋째는 이러한 중국 내 한국인 상권의 위축에 결정타가 된 한국과 중국의 

사드 갈등 문제였다. 2016년 한국의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심

화되면서 중국 내 한국인 사업자들은 다양한 직간접적인 규제로 사업에 어려

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많은 중국 내 한국인 

사업자들이 중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사실상 중국 내 한인 타운이 붕괴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대비 중국 

내 한국인 일반 체류자는 31만 명에서 2019년 25만 명으로 6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재외 한국인 추이

(단위: 만 명)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13년 대비 

증감률(%)

중국 전체 35.1 36.9 34.9 30.8 -12.3

일반체류자 29.7 30.6 27.5 24.7 -16.8

유학생 5.0 5.8 6.2 5.4 8.0

미국 전체 106.0 92.7 103.6 106.5 0.5

세계 전체 - - 267.2 267.2 -

자료: 재외동포재단 거주자격별 동포 현황, http://www.korean.net/portal/info/pg_knt_area.do(검색일: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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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현지 서비스 중소기업 인터뷰와 특징

최근까지 모 언론의 중국 주재 특파원으로 근무하였던 기자의 경우 “베이

징 시내에서 가장 큰 한인촌이었던 왕징(望京)의 한인 상권은 이제 거의 사라

졌다”고 지적하였다. 베이징 왕징의 경우 교민 자녀들이 다니는 베이징 한국

국제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베이징의 주재원은 갑작스럽게 한국으

로 귀국하거나 베트남 등지로 발령이 나고 있다고 한다.75)

상하이 지역에서 한국 가정용 가전제품의 총판을 담당하면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인터뷰 관계자는 “중국진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주재원 철수, 교

민 감소가 악순환을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중

국의 사드 갈등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사드 갈등으로 이런 현상은 되돌

리기 어려울 정도로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 중의 하나

로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매우 빠른 시간에 상승하면서 한국 상품이 중국시장

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결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문화산업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터뷰 관계자도 2016

년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중국 내에서 한국의 서비스산

업이 급격히 침체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한

국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중국 내 한국 서비스산업 종사

자들은 직ㆍ간접적으로 중국 규제 당국의 견제를 받아서 중국 사업이 매우 어

려웠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 IT 서비스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터뷰 관계자는 “중국 내 단

순 노무직 임금 상승과 중국 내 한국인 대상의 서비스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서비스업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통업 분야의 인터뷰 관계자는 중국이 임금 상승으로 제조업 

75) ｢교민 모이면 중국 떠날 얘기- 우울한 베이징, 상하이 한인촌｣(2017. 8. 24), https://news.joins.com/

article/21866172(검색일: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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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고용 창출 역량이 축소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서비스 분

야에서 고용 창출을 유도하였지만 한국 서비스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

였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내 2대 택배 회사인 순펑(順豊) 그룹의 경우 중국 내 

택배 인력이 40만 명인데, 이를 순펑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직고

용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 창출에 대해서 중국정부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이 이런 정책 지원을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표 4-5. 중국 진출 현지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인터뷰

기본 현황 주요 어려움 주요 인터뷰 내용

중국 현지 

한국 관련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감소

중국 내 한국인 

감소와 한인 

상권의 축소

-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주재원 철수가 교민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다

시 중국 내 한국 관련 상권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2015년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 내 한인 상권은 

사실상 거의 정리되었음(20번)

- 중국 문화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한류를 이용한 서비스업이 급성장하

면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었다. 그런데 사드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고, 중국측 파트너가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중국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다(12번)

- 중국 내 단순 노무직의 임금 상승으로 일부 고급화 전략을 성공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한국 서비스업이 어려운 상황(15번)

- 중국정부는 임금 상승으로 감소한 제조업 일자리를 서비스업에서 흡

수하기 위해 정규직 직고용을 유도하면서 중국 로컬기업들에 세제 혜

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 중소기업이 이런 정책 지원을 받기 어려

움(24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다. 대기업 협력업체의 어려움: 중국 밸류체인 편입 문제

1) 중국 진출 한국 1차 벤더의 중국 밸류체인(CVC) 편입

세 번째 중국 진출 중소기업 유형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중국에 대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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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진출한 중소기업 유형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00년대 초중반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은 중국 현지 로컬기업들에서 부품을 현지 조달하

는 전략이 아니라, 한국에서 기존에 부품조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던 중

소기업과 함께 중국에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동반진출 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중국 진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조기에 중국 사업

을 안정화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대기업 동반진출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의 중국 

진출에서 특히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002년 

베이징 현대자동차 공장을 설립할 당시 13개의 관계사와 95개 정도의 협력

업체를 포함하여 100여 개 이상의 1차, 2차 벤더들이 동반진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내 한국 대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이러한 

1차 벤더와 대기업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대기업의 경

영 악화 원인은 중국 로컬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원인이었다.

예를 들면 2015년 이전 중국 로컬 시장에서 핸드폰 점유율이 한때 20%까

지 차지하였던 삼성 핸드폰의 경우 중국 로컬 핸드폰 브랜드와의 가성비 경

쟁, 사드로 인한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8년 중국 

내 핸드폰 시장 점유율이 1% 이하로 급락하였다.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경우

도 중국 로컬 자동차 브랜드의 급성장으로 중국 국내시장 점유율이 급감하면

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현대자동차의 경우 중국 생산법인 중 하나인 베이징 1공장의 생산 중

단을 결정하였고, 기아자동차는 옌청 1공장의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76) 

삼성 핸드폰의 경우도 중국 생산 공장을 철수하였다.

이처럼 중국 내 한국 대기업의 생산 감소로 이들 대기업에 납품 관계를 형

76) ｢현대기아차, 위기의 중국시장 돌파구는?｣(2019. 3. 11), http://www.dailian.co.kr/news/view/77

8302(검색일: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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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있는 1차 벤더 중소기업들 역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 진출 1차 벤더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국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철수한 경우도 있고, 대기업의 생산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하

면서 중국 공장을 역시 베트남으로 이전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경우로 파악되

었다.

그러나 이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이 이처럼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와 일부 중소기업이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어려움에 직면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한 인터뷰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중국 사업 철수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이었지만, 중소기업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국 내 법률적인 대비가 미비한 경우가 많았

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중국 사업 

철수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신뢰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었

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번 인터뷰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사점 중의 하나는 중

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유형 중에서 1차 벤더의 중소기업 가운데 중국 내 기존 

한국 대기업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중국 내 제조업 가치사슬(밸류체인; 

China Value Chain, CVC)로 편입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매우 특징적

인 현상이었다.

첫째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중에서 경영난을 겪으면서 중국기업에 인

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전자의 

계열회사였던 ‘하이디스’의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경우일 것이다. 중국은 

2003년 현대전자의 중국 하이디스 공장을 인수하여 지금의 BOE가 되었고, 

BOE는 2019년 LCD 분야에서 LG를 제치고 세계 최대 LCD 패널 업체로 급

성장하였다. 이처럼 BOE의 성장에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초기 단계의 한국 중소기업의 인수를 통한 기술 이전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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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진출 한국 1차 벤더가 현재의 경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고

민하게 만드는 측면이다.

둘째는 한국 대기업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던 1차 벤더 업체 중

에서 부품을 중국 대기업에 납품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이다. 중국 진출 1

차 벤더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대기업에 대한 납품 물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과 이러한 1차 벤더 협력업체와의 오

랫동안의 협력 관계에서 기술 개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와 같은 법률적인 문

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 대기업의 경우 밀접한 

협력 관계와 기술 지원으로 성장한 1차 벤더 중소기업이 경쟁 상대자인 중국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중국 대기업이 기술을 습득하여 경쟁력이 높아

지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삼성은 2018년 30년간 삼성에 스마트폰 관련 생산장비를 납품

해온 협력사인 톱텍 회사를 기술 유출 문제로 기소하였는데, 톱텍이 중국에 

생산장비를 수출하면서 삼성의 특허 기술을 유출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

서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77)

2) 중국 대기업 협력업체(1차 벤더) 인터뷰와 특징

이번 인터뷰에서 이처럼 중국 진출 한국 1차벤더 업체들의 중국기업 밸류

체인(CVC) 편입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입장 차이가 상

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중소기업 인터뷰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협력관계에 안주하

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종속되도록 강제하는 문제가 있

77) ｢삼성 VS 톱텍, 6.5조 휴대폰 기술의 주인은 누구?｣(2018. 12. 9), https://www.edaily.co.kr/news/

read?newsId=01138166619436880&mediaCodeNo=257&OutLnkChk=Y(검색일: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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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하였다. 

또 다른 인터뷰 관계자는 삼성과 톱텍과의 특허권 소송 문제를 매우 심각

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회사의 경우 배터리 관련 부품 산업에 종사하고 있

는데, 오랫동안 한국 대기업에 납품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 산업에 주목하여 중국 로컬 대기업에 배터리 부

품 납품에 대한 양해각서(MOU)78)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 납품 

관계를 구축하고 있던 한국 대기업이 거래를 취소하거나 나아가 기술 관련 소

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인터뷰 관계자는 중국 진출 대기업 주재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

고 있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과의 소위 갑을(甲乙) 관계로 중소기업들이 어려

움을 겪는 경우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중국 진출 대기업이 동반진출한 한국 중소

기업들이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에도 불구하

고,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주문 물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대기업의 입

장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삼성 핸드폰 사업의 경우도 이윤 추구만

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원래 중국 로컬기업에 1억대 물량을 발주할 계획이

었지만, 중국 동반진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로컬기

업 발주 물량을 6,000만 대로 축소하고 4,000만 대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

업에 발주하였다는 얘기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

은 사람들이 중국 진출 대기업이 동반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78) 정식 계약 체결 전, 투자에 관한 합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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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중국 진출 1차 벤더 중소기업 인터뷰

기본 현황 주요 어려움 주요 인터뷰 내용

중국 진출 

대기업의 

주문 물량 

감소

대기업과의 

종속적인 납품 

관계로 수익 

악화

- 중국 대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중소기업에는 성장 기회라는 것은 알고 있

지만, 기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 대기업에 어떤 불이익을 받

지 않을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24번)

- 베트남으로 대기업이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이 진

행되고 있지만, 한국은 단기성과에 집착하여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

의 기반이 부족함(1번)

- 대기업 주재원은 자기이익이 개입된 딜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현지 중소

기업 관계자와 갑을 관계가 구축되는 경우가 많다(22번)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 및 가격 

경쟁력 부족

- 중국 내 로컬 중국기업들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중국 진

출 대기업은 동반진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로컬

기업 발주 물량을 축소하였음(28번)

- 한국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역량이나 대외 마케팅 역량이 전무하기 때

문에 대기업 출신 현지 주재원들이 이들 중소기업을 많이 도와주는 상황

임(28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라. 중소 협력업체의 어려움: 중국 로컬기업의 도전과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 제도화

1) 로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 제도화

네 번째 중국 진출 중소기업 유형은 소위 2차, 3차 벤더 업체이다. 이들은 

사실상 중국 진출 과정에서 중국의 저렴한 생산 비용과 대기업에 대한 의존을 

동시에 이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소기업 유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차, 3차 벤더 

업체의 경우 확실한 기술 우위가 없이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한국

에서 구축한 대기업 또는 1차 벤더에 대한 기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

해 진출했던 중소기업은 중국 사업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 2차, 3차 벤더 업체들의 제품은 확실한 기술력 우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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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 제품이라기보다는 기술력에서는 중국 중소기업들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이들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 우위라는 

것도 오랜 경험에서 나온 제조업 노하우를 가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 

한국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였던 중국인 직원들에 의해서 노하우가 경쟁관계

에 있는 다른 중국기업들에 전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중소기업은 중국 내 생산 비용의 증가와 중국 내 대기

업의 주문 물량 감소라는 2중의 어려움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었다.

2) 중소 협력업체(2차, 3차 벤더) 인터뷰와 특징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이들 중국 진출 2차, 3차 중소 협력

업체가 중국 로컬 중소 납품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사실상 경쟁이 어렵다

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들이 생

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쟁 우위는 “결국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이지

만, 과연 이들 중소 협력업체들에 그러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표

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과거 2차, 3차 벤더 중소기업 

사장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필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이들 인터뷰 관계자들은 대부분 평균 연령이 60대 전후로 현재 중국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사업도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분들에게 2000년대 전후의 중국 진출은 가장 역동적인 경험이었고, 당시

의 중국 비즈니스는 그 이전의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경험이 연장되었던 기업

가적인 도전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느껴졌다. 따라서 당시의 중국 

사업 환경은 매우 기업 친화적이었고,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현재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악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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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에서 임금 상승, 종업원에 대한 복지 혜택 

강화, 환경 규제 강화 등과 같은 중국의 법제도적인 정비 과정을 정상적인 비

즈니스 환경의 정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부당한 대

우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매우 강하다고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중국 사업 실

패의 원인을 본인들의 기술 개발 역량 부족이나 비즈니스 전략 전환의 실패

와 같은 객관적인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중국측 파트너의 잘못이나 중국정

부가 한국기업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79)

표 4-7. 중국 진출 중소 협력업체(2, 3차 벤더) 중소기업 인터뷰

기본 현황 주요 어려움 주요 인터뷰 내용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의 

악화

중국 로컬 

중소기업의 

경쟁력 

급상승

- 중국 비즈니스 생각을 완전히 접었는데 중국 현지 관계자, 현지 거래상과

의 협상이 너무 어렵고, 투자수익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임(2번)

- 최근 수년간의 중국 변화를 보면 한국기업에는 더 기회가 없을 것 같음. 

공산당이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SNS를 검열하고 있음. 그래서 중

국 생활을 완전히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음(26번)

- 중국에서 한국 대기업이 중국 로컬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중국 로컬기업에

서 부품을 조달하는데, 한국 부품업체들은 그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 

한국기업보다 중국 로컬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10% 이상 낮다(17번)

- 비즈니스 측면에서 중국기업은 ‘뒷돈 거래’를 꺼리지 않음. 중국기업은 물

량 공세를 하는데 한국기업이 자본력이 약해 어려움(1번)

- 지금에야 중국기업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이해했는데, 중국의 시장을 전

제 조건으로 기술을 달라는 것이었음(5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79) 개인적으로 필자가 또 한가지 흥미롭게 느낀 사실은 인터뷰 관계자들은 중국 사업이 실패하여 정리했

다고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한 인터뷰 관계자는 중

국 온라인 물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받아 수익 실현을 하였고, 다른 인터뷰 관계자의 경우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른 인터뷰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이상 중국

과 한국 사업의 연계 과정에서 이전 소득과 같은 금전적인 혜택이 없이 중국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적자

만 지속되었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중국 제조공장을 유지하였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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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채널 부재

1) 중국 내 온라인 판매 채널의 급부상과 플랫폼 독과점

마지막 유형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독립 진출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중국의 틈새시장을 겨냥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한국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

여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과거 중국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에폭시 시장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나, 식품용기 업체인 락앤락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밀폐용 주방용품 기기 회사인 락앤락(Lock&Lock)은 2004년 상하이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시장에 진출하였다. 이후 베이징, 션전, 수조우 등에 현

지 공장이나 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국의 성장하는 중산층을 겨냥한 고급 주방

용품이라는 상품을 앞세워 중국시장에서 급성장하였다. 이후 2010년부터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미얀마, 미국 등에 진출하여 세계 공급망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에서도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 분야의 한

국 중소기업 사례를 인터뷰할 수 있었다. 이 식품 회사의 경우 당뇨병 환자 전

용의 식품바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중국 현지 판매를 추진하면서 중국 공

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었다. 특히 이 회사는 중국에는 3억 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겨냥한 제품의 시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제품 개발 초기부터 중국 노인학회 관련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중

국시장 공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다른 인터뷰 관계자는 중국 내륙 지방이 무기질, 특히 요오드가 부족하고 

토질이 척박해지면서 기형아 출산 문제가 있는데, 한국의 해조류를 가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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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에서 상품화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중국에

서 한국 식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 중소기업 인터뷰와 특징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

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내수 판매 채널의 확보 문제이다. 중국 내

수 시장을 겨냥한 많은 한국 중소기업은 공통적으로 중국 내수 판매 채널의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많은 인터뷰 관계자들이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 채널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이 워낙 광범위하고 이전에 비해 오프라인 판

매 채널을 구축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온

라인 판매 채널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 동시에 많은 관계자들이 중국의 온라인 판매 

채널에 한국 중소기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수년간 온라인 물류 산업에 종사하였던 인터

뷰 담당자는 “몇 년 전에 한국기업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몇 년 전과 

달리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한국 상품을 티몰(T-mall: 알리바바의 전자상거

래 플랫폼)에 올려 보아도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안

타까움을 표현하였다.

또 다른 인터뷰 관계자는 현재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한국기업의 상품 판

매를 위탁 관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 담당자는 “중국 온라인 전자상

거래 판매자들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판매 전략을 구축해



164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의 광고 시장에서도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대세가 되

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틱톡이나 위쳇을 통한 짧은 

동영상 형태의 SNS 동영상 마케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주목할 만한 인터뷰 관계자의 지적도 있었는데, 현재 “한국에 중국의 

쑤닝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업체가 이미 진출하여 한국 상품들을 소싱하고 있

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미 가격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성

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을 얻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

하는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중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성장에 따른 유통 채널의 지각변동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 중소기업 인터뷰

기본 현황 주요 어려움 주요 인터뷰 내용

중국 중산층 

급성장을 

겨냥한 내수 

판매를 위해 

노력

오프라인 판매 

채널 비용 급증, 

온라인 판매 

채널 대응이 

어려움

- 몇 년 전에 한국기업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 내수시장

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몇 년 

전과 달리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한국 상품을 티몰에 올려 보아도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26번)

-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자들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중

국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긴밀

한 협력을 통한 판매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16번)

- 중국의 광고 시장에서도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대세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틱톡이나 위쳇을 통한 짧은 동

영상 형태의 SNS 동영상 마케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12번)

- 한국에 중국의 쑤닝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업체가 이미 진출하여 한

국 상품들을 소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

고 이미 가격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22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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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

가.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의 확신 담보: 

Commitment

1) 경영진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문제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들이 한국기업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제기한 근본적

인 질문은 “중국 비즈니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에 중국 비즈니스는 결코 쉽지 않고,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중소기

업들 중에서 중국 비즈니스에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은 자명하다. 기존에 수많은 연구에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고 중국 사업의 전략을 제시했음에도 중국 비즈니

스에 성공한 중소기업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질문을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

가”로 바꾸어 생각해보자. 아마도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소기업

의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어려웠던 것은 자명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실패를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 인터뷰했던 많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중국의 노동 비용 상승, 환경 보호 비용의 증가, 중국정부의 규제 강화, 로컬 

중국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불투명한 기업 경영 환경 등 많은 요인들로 중

국 비즈니스가 어려워졌다고 답변하였다. 과거 중국 비즈니스에 오랫동안 종

사하였던 기업인들, 경영진들이 최근의 중국정부나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표현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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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국 비즈니스를 십여 년 이상 하였던 기업인들의 경우에도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미래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적인 의존

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심지어 “중국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절

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렇게 중국 비즈니스

나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는 분들은 과거 2000년대

부터 중국 비즈니스에 종사하였지만, 지금은 여러 이유로 중국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앞의 2장의 2절 [표 2-10]에서도 언급하였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대기업에 비해 비즈니스의 성

공에서 경영진의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한

국과는 여러 측면에서 시스템이 다른 중국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단기에 성과

를 거두기 어렵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투자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

에 경영진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확고한 확신(commitment)과 비전을 가

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 중국 진출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다. 그

러나 이번 인터뷰를 통해 연구진이 확인한 것은 한국기업 관계자들, 특히 경

영진들 사이에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했던 중소기업 담당자 중에서는 최고 경영진도 적지 않았는데, 

이들 인터뷰 관계자 중에서는 중국 사업을 빨리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해야 한다거나 심지어 한국으로 공장을 회귀하여 ‘made in 

Korea를 키우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른 인

터뷰 관계자들은 글로벌 제조업에서 중국의 위상이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는 

다른 전망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 문제 해결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무엇이 수년 전까지 중국에서 사업을 하였던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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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부정적인 입장으로 급격하게 선회

하게 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판단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몇 가지로 나

누어볼 수 있었다.

첫째는 임금이나 부동산, 환경보호 비용과 같은 객관적인 생산 비용 상승

의 측면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생산 비용 상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언급

을 하였지만, 이러한 추세는 지난 십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오히

려 최근 몇 년 동안은 중국 내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되기도 하였다는 측면에

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

둘째는 미ㆍ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같은 전 세

계적인 경제 블록화 현상으로 인한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이

다. 이번 인터뷰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향후 중국경제의 불확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거나 심지어 중국경제의 위기 발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

다는 측면에서 이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되었

다. 더구나 이 연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시기가 2019년 하반기였는데, 중

국에서 코로나19 문제가 가장 심각하여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더 높았던 시기였다는 측면도 중국경제의 미래에서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

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경영진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파트너,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독재국가, 심각한 경제 문제에 대한 불리한 통계를 

숨겨 놓거나 조작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이 인식하는 상황

에서 장기적인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중국 비즈니스를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

문이다.

사실 한국 중소기업 경영진들이 이처럼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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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은 경영진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분들이 중국의 미래

에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하게 된 이유는 중국 측의 책임도 분명히 일정 정

도는 있지만 최근의 불확실한 국제 관계의 변화, 나아가 한국의 언론이나 학

계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했다. 

중국과 한국의 2015년 사드 갈등을 전후하여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사

업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였고, 중국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

이다. 최근의 미ㆍ중 무역분쟁은 과거 미국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체감하였

던 분들에게 중국의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이러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미래 전망에 불을 지피고 있는 수많

은 언론 보도와 유튜브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국 위기론, 심지어 학계에서도 

중국경제 위기론이 공공연하게 제기되는 속에서 기업 경영진들이 어떻게 중

국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중국 비즈니

스 전략을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표 4-9.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터뷰 사례

기본 입장 주요 인터뷰 내용

중국 미래가 

불확실하고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임

-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유인이 없다. 중국을 미래시장으로 보고 투자하여 과실을 

따먹기가 어렵다. 중국 투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made in Japan처럼 made 

in Korea의 가치가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밖에 없다(2번) 

- 중국기업도 환경 비용, 인건비 상승으로 시간이 가면서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도 있으나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이미 중국시장은 레드오션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중국시장에서 생존이 매우 어렵다(3번)

- 중국합자 생산은 부정적이다. 중국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우리기업이 설 땅이 

없으며, 중국인들의 사업방식, 꽌시 등으로 어렵다. 합자기업의 95%는 합자 진출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4번)

-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강령이 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라는 것이 

불가능함(5번)

- 투자금 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중국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 투자 초기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추가 투자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나 중국측 

파트너를 신뢰할 수 없어서 결국 추가적인 투자를 포기하였다(7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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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업과 주요 국가들의 중국 비즈니스 확대 의미

한국의 중소기업 경영진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표시하

고 있는 것과 달리 지난 수년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나 중

국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1장에서 “한국의 대기업은 여전

히 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왜 유독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국 투자가 

급감하였는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연구진들은 이 현상이 중소기업 경영진

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급격히 확대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고 생각되었다.

중국의 객관적인 생산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국의 대기업

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대기업의 중국 투자금액은 앞의 1장 

[그림 1-2]에서 보듯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3장에서 미ㆍ중 무역분쟁에

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은 중국 비즈니스가 더욱 강화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미ㆍ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중국기업들의 기

술 경쟁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본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의 미

래 전망을 중시하고 중국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있다(3장 2절 다. 단원 재중 

일본기업들의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의 변화 참고). 여전히 중국 내수시장에

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만기업도 존재하고 있다(3장 3절 다. 단원 대만기업

들의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의 변화 참고).

4)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확신 제시 필요

그나마 이번 인터뷰에서 일부 중소기업 담당자나 경영진들 중 여전히 중국 

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향후 중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과의 인터뷰는 

이 보고서가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의 확신을 높일 수 있도록 작은 기

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게 하였다.

인터뷰 담당자 중에서는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생산기지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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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었다는 것

은 중국에서 여전히 비즈니스 기회가 남아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되

었다.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핵심 국가이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동남아 국가로의 이전은 일부 기업에 국한된 사항이며 중국의 거대한 생

산기반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찾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

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중국과의 새로운 경

제교류 방식을 모색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① 중국의 성장하는 내수시장에서 기업의 성장 기회를 

찾거나 ② 중국 생산 밸류체인(value chain) 네트워크의 재편 과정에서 비즈

니스를 찾거나 ③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제3국 진출에서 비즈니스를 찾

거나 ④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에서 비즈니스를 찾거나 아직 한국 중소기업들

에게는 중국과 관련된 수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 인터뷰

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국 사회, 특히 중소기업 경영진들에게 중국 비즈니스

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중국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

와 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핵심은 한국 중소

기업의 과거 중국 비즈니스 실패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중국과의 새로운 비

즈니스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경영진들이 중국경제 위기설 때문에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끊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대신 중국에 어떠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없는

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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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중국 비즈니스 성공에 확신을 가진 인터뷰

전략 1 주요 인터뷰 내용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의 

확신 담보

-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중산층 소비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한국기업의 유일한 출구이다(면담 22번)

- 중국시장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에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

국시장에는 로컬브랜드 수준의 기술요구 조건과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의 기술요구 조건

이 다르다.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글로벌 업체와 협력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담 9) 

- 중국은 제3국 공동 진출에서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14번)

-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된다(13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나. 중국의 현지 변화에 대응: 현지화(Localization) 

역량

1) 중국 현지 실무진들에 대한 한국 본사 영향력 문제 해결

이번 연구에서 중국 현지의 주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비교

적 중장년층의 인터뷰 관계자들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답변을 얻은 질문 항목

은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의 문

제였다. 실질적으로 중국 비즈니스를 담당했던 현지 책임자의 입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비즈니스 운영의 문제점을 들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

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오랫동안 중국 비즈니스의 실무를 담당했던 현지 주재원들은 중국 현지에

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중

국 현지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제안한 여러 사업이나 비즈니스 

전략은 한국의 본사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국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국 비즈니스가 아니라 한국 비즈니스의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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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물류 유통업 분야에서 중국에 초기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오랫동

안 주재원으로 근무한 인터뷰 담당자는 2000년대 중후반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물류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국 본사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지만 한

국 본사 차원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거절된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였다.

또한 중국 비즈니스의 특성으로 장기적인 중국 현지 판매 유통망과의 관계

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사에서 파견된 현지 책임자가 중국의 

현지 상황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 현지 주재원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밀어내기 판매 전략’을 추진하여 

중국 사업이 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중국 사업을 중국 현지인 책임자가 담당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중국 비즈니스의 현지화에 대한 한계점도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을 어렵

게 만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국기업들이 해외 진출에서 소위 ‘순혈

주의’와 ‘한국식 관리 방식’을 고집하는 것도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많이 지적되었다. 심지어 중국에 진출한 어떤 한국 대기업의 경

우 중국인 현지 법인을 책임지고 있는 현지 중국인 사장이 직급상 부하직원인 

중국 현지 법인의 한국인 부사장에게 업무 보고를 했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

가 한국기업들의 현지화 수준으로 회자되는 것은 한국기업들의 중국 비즈니

스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 비즈니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 상황에 능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현지 사업 담당자들의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

되는 방향으로 경영 관리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이 큰 중국 현

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화를 확대하는 것이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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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한국 본사 경영관리 문제에 대한 중국 현지 관리자와의 인터뷰

전략 2 주요 인터뷰 내용

중국 현지 

책임자의 

의사결정권 

강화

- 중국 현지 상황을 잘 모르는 책임자가 본사에서 파견되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

면서 중국 사업이 엉망이 되었음. 중국에서는 현지 판매 유통망과의 장기적인 네트워

크가 중요한데 현지 주재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기 판매로 단기 실적을 올리

려다가 나중에 물량을 반품 받았는데, 사실상 사기를 당한 것임(무기명 희망)

- 중국 사업에서 현지 지사장이 한국 본사에 대한 의사 결정권한이 약해 본사의 개입

으로 중국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22번)

- 중국 온라인 물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초기부터 건의하였지만, 한국 본사에서 사업성

이 없다고 거절된 경험이 있음(24번)

- 한국기업이 좀 더 중국시장을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일부 기업은 중국을 두려워하여 아예 시장을 포기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또 다른 기업은 중국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실수를 범한

다(8)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2) 중국 주재원의 급감과 중국 현지 정보 수집 역량 확보 문제

나아가 지난 수년간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국인 주재원들을 급격하게 철수시키고 있는 것도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파악되었다. 과거 많은 한

국기업들이 중국에 주재원들을 파견하였고, 이들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매우 

유익한 현지 정보들이 한국에 전달되었다. 중국 주재원들은 현지 네트워크 

등을 통해 중국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나 현지 법제도의 변화, 네트워크 보

완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내 중국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

은 상황에서 한국 대기업의 중국 주재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현지 

비즈니스에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 사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중국 주재원들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국 현지 비즈니스 정보 수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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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이 훨씬 어

려워졌다고 느끼는 배경 중의 하나가 과거에는 한국기업들 사이에 넘쳐나던 

중국 현지 비즈니스 정보가 최근에는 급감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수년간 중국 내의 비즈니스 환경은 그 이전 어떤 시기보다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정보는 수

년 전 중국에서 주재하고 있었을 때의 당시로 멈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

려되었다. 생생한 중국 현지 비즈니스 정보에 근거한 중국 사업의 전략이 성

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중국 사업 환경의 변화와 비즈

니스 기회에 대한 연구과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전문가의 확보

과거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저렴한 생산 비용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하였던 당시에 한국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였던 중국 전문가는 

중국 노무관리(HR: Human Resource) 분야의 전문가였다고 한다. 중국이 

단순히 제조업 기지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

었던 제조업 분야에서의 기술 우위 혹은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중국 종업원들

에게 전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에는 한국식 

경영관리 시스템을 단순히 중국에 이식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중국의 비즈니

스 환경에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2000년대 이후 매

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 담당자

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중국 법률 전문가들이 너무 부족

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법률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불이익을 받아도, 현지 정부에 의



제4장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사업 전략 도출• 175

해서 한국기업이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아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고 보였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이 법률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터뷰 

관계자도 있었다.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사업을 하였던 한 인터뷰 관계자는 “교수님들이 학

생들에게 중국 유학을 갈 때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률 쪽이나 경

제 쪽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지 않고, 모두 중국어만 배우러 유

학을 가니 막상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중국 전문가가 부족한 것”

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은 이러한 중국 전문가들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을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표 4-12. 중국 현지 법률 환경 문제에 대한 인터뷰

전략 3 주요 인터뷰 내용

중국 현지 

법률 환경의 

대응 역량 

확보

- 다시 중국에 투자한다면 미국기업처럼 완벽한 국제적 법무팀을 구성하여 매우 상세한 

세부규정을 작성,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7번) 

-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법률과 금융 분야를 전공한 한국인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

다. 한국정부가 중국에서 법학을 공부해온 한국인 졸업생들을 고용해서 중소기업들에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으면 좋겠다(26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다. 중국기업과의 밸류체인 구축 모색: 

CVC(China Value Chain)

1) 제조업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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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

요하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이 멈추게 되면 글로벌 제조업 전체에 심각한 문제

가 발생한다.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 의존도는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

에 향후 10년 내에는 이 구조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인터뷰 관계자는 

전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는 글

로벌 밸류체인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3장에서 일본, 

대만이 최근 제조업의 본국으로 회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

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미국의 트럼프

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기업의 본국으로의 회귀 전략과 연결해볼 때 이러한 현

상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글로벌 밸류체인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도 전망된다.

나아가 미ㆍ중 무역분쟁의 전개 방향에 대해, 2019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팬데믹 현상에 따른 국제간 이동의 급격한 위축 속에

서 향후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

나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진들은 공통적

으로 최근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위상

은 상당한 기간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문제는 향후 한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중소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저렴한 

중국에서 제조한 부품을 중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에 납품하고, 한국 대기

업은 이를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향후 미ㆍ중 무역분쟁과 중국 내 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이 중국이 아니라 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하거나 미국과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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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인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경우, 혹은 지금도 점진적인 한국 

제조업 대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진출 한국 제조

업 중소기업들은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가, 혹은 중국 

진출 제조업의 회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반복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문제

본 보고서의 1장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

는 반면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중소기업의 해

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1장의 그

림 1-3 참고). 이 현상은 최근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대기업이 중국 이외 지역

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이들 한국 대기업과 기존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

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이 해당 지역으로 동반진출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한국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는 한

국에서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왔고 이러한 안정적인 제조업 협력관계가 대

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측면

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연구의 인터뷰 과정에서 중국 진출 대기업

과 1차 벤더와의 부정적인 사례(표 4-6. 중국 진출 1차 벤더 중소기업 인터뷰 

참고)를 접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베트남 등의 해외 다른 지역 진출과정에서

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해외 진출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이 논문의 연구 주제를 한참 넘어서는 문제로 여

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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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기업 밸류체인(CVC)에 편입되는 문제

한국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중국 대기업은 어떤 의미인가? 한국 대기

업을 위협하는 경쟁국가의 경쟁기업인가, 아니면 한국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

요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요한 고리를 제공하는 고객인가?

이번 연구에서 아직도 중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 제조업 중소기

업들은 이미 중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로컬 중소기업과 밀접한 밸류체인

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내 자동차 부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인터뷰 관계자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량 플라스틱 부품 생산에 집중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생

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기업들과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소위 차이

나 밸류체인(CVC)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였다. 

사실 생존이 중요한 한국 중소기업에 납품 대상이 한국 대기업인가 중국 대기

업인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밸류체인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한국 중소기업에는 두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기

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한국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 단절에 따른 리

스크이다. 한국 대기업이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국 중

소기업에 대해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거나 기존 한국 대기업의 주문 물량 감소

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둘째는 중국 대기업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국 내 로컬 중소기업과의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리스크이다. 중국 내에서 한

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이 중국 로컬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보다 평균

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여러 인터뷰(표 4-7 참고)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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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는 중국을 여전히 생산기지로 활용하여 

ODM, OEM 등의 위탁생산, 부품 아웃소싱, 원자재 구입 및 가공 등의 비즈

니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일본이 한국 제조업 대

기업에 핵심 소재와 부품을 판매하는 밸류체인을 형성하였듯이 한국 중소기

업도 핵심 소재를 중국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것이 효과적인 중국 진출 전략이

라고 충고하는 인터뷰 관계자도 있었다.

결국은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이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에서 

생산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제3국으로 동반진출을 할 것인지, 혹은 한국으

로 회귀할 것인지 등의 여러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비용 경쟁력을 확인해 보는 것에서 최선의 전략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여러 정보 수집 역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표 4-13. 중국기업과의 밸류체인 구축에 대한 인터뷰

전략 4 주요 인터뷰 내용

중국 

기업과의 

밸류체인 

구축 필요

- 코로나19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세계 제조업에서의 중국 

의존은 미ㆍ중 경쟁구조에도 불구하고 10년 내 탈피는 불가능.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

업도 제조업 기반이 약해 중국 부품에 의존, 베트남도 기반이 약해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는 단기적으로 어려움(1번)

- 위탁생산 혹은 부품 수입처로 중국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에서 

기술개발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는 중국에 오히려 위탁생산 받고 있

음(6번)

- 중국의 생산기반과 시장을 포기할 수 없음. 생산기반으로는 중국에서 일부 부품을 소싱

하거나 위탁가공 형태의 외주소싱, OEM, ODM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임. 소재산업을 

육성하여 중국의 완제품 생산기업에 첨단 소재를 판매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중국시

장 진출 전략이라고 생각(10번)

- made in Japan처럼 made in Korea의 가치가 있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육성하

는 것이 필요(2번)

- 중국기업이 동남아시아 등 제3국 진출하는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되고 있음(14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180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국 대기업의 밸류체인이나 중

국 밸류체인에 편입되는 문제 모두 언제나 해결책은 ‘기술 경쟁력’이라는 것

은 명확하다. 가격이 다소 높아도 확실한 품질 기술우위가 있는 가성비 있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

지기 때문이다.

라.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판매 채널 경쟁력: 

O2O 역량

1) 중국 내수시장을 글로벌 시장의 하나로 인식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언급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의 많은 연구기관과 소위 중국 전문 

컨설팅 회사들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성공 사례와 전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중국 진출의 성공 사례에서 흔히 강조하는 것이 중국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이해나 중국의 특성을 이용한 판매 마케팅 전략이나 제

품 차별화 전략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한

다거나 중국 어떤 지역의 소비자 특성은 다른 지역과 다르다거나 하는 마케팅 

전략이 중국 내수 판매의 성공전략인 것으로 많이 언급된다. 중국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판매 전략을 사용해

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를 

언급하자면 무엇보다 유통업 분야에서 온라인 유통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현

상이다. 앞의 2장 [그림 2-1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전체 소매 판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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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서 온라인 판매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3%에서 2018년 24%

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중국 내 부동산 가격과 임금의 상승으로 오프라인 유통 채널 구축에 필요

한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규모의 경제 효과로 더 

저렴한 비용과 더 많은 혜택을 앞세워서 중국 유통 시스템의 대세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2장에서도 설명하였다.

온라인 유통업의 발전으로 중국 전역의 소비자들은 이제 하나의 소비시장

으로 변모되고 있다. 동일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같은 제품을 소비

하거나 소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온라

인 플랫폼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 소비자들과 거의 동시에 동

일한 제품의 정보를 접하고 있고 해외 직구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과 동일한 

제품을 소비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소비자 역시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소비시장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질문

은 이제 “이 제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잘 판매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이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이제 중국 소비시장을 글로벌 소비시장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

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히 경

쟁력이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2) 꽌시에 기반한 오프라인 판매 전략 vs. 온라인 판매 전략

중국 내수시장이 중국 특색이 반영된 특수한 시장이라는 생각은 과거 중국 

판매 채널의 구축에서도 반영되었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에 중국 오프라인 

판매 채널의 구축은 너무나 풀기 어려운 과제였다. 한국의 거대 가전이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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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업 대기업들도 여러 형태의 중국 내 오프라인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고 노력했었고, 최근에는 소위 한류를 이용한 한국의 화장품이나 K-뷰티 상

품의 중국 내 판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도 적지 않았다.

한국 대기업에도 이렇게 쉽지 않은 중국 오프라인 판매 네트워크의 구축이 

한국 중소기업에는 더욱 어려운 과제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번 연구에서도 

중국시장에 식품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가 중국인 수입업자

에게 판매를 위탁하였으나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접할 수 

있었다(면담 기업 22번). 또한 중국 현지 생산 파트너가 중국 판매를 진행하

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여 중국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활용을 고민

하고 있는 사례를 접할 수도 있었다(면담 기업 11번).

기업에 있어서 생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한국 중소기업이 신뢰할 수 있

는 중국 내 판매 채널 구축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

서, 광범위한 중국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꽌시에 의존하여 중국측 파트너에

게 판매를 위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측 판매를 담당하는 측에서 협상의 우위를 가져가고, 심지어 중국측 대

행사들에게 손해를 입기도 하면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문

제도 있었다.

이제 한국 중소기업들은 조금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중국

측 판매 대행사를 활용하거나, 중국 판매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중국 파

트너에게 위탁하거나, 혹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판매를 대행하는 등

의 획기적인 판매 전략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들에 있어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성장에 대비

하여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풀기 쉽지 않은 과제이다. 

또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경제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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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도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경제시대에는 1등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국경의 의미가 약해졌다. 하지만 

소위 플랫폼 경제 시대에는 경제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플랫폼을 장악하

는 유통 주체가 소비 판매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소위 ‘유

통업이 제조업을 지배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자상거래 블록화 현

상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는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많은 

전자상거래 판매업자의 하나가 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온

라인 판매 전략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4-14. 중국 내수 판매 유통 채널 경쟁력 확보에 대한 인터뷰

전략 5 주요 인터뷰 내용

중국 유통 

채널 

경쟁력 

확보

-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식품 수입을 담당하는 중국 수입업체, 우한 개발구 인사 등 다각

적인 접촉을 통해 중국시장 개척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어려움을 느낌(21번)

- 중국에서 오프라인 판매 채널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 판매 채널은 급성장하고 있

음(24번)

- 현재는 중국 파트너가 중국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음. 

중국에서 허마셴셩 등 온라인 O2O 유통 채널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중

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준비 중(11번) 

- 중국시장 진출 초기에는 독자기업으로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중국인들의 손에 맡겨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22번)

- 몇 년 전에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

데,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함. 중국은 O2O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는데, 편의점 체인

과 동반진출 형태의 O2O 비즈니스로 중국 내수 유통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전망 있을 

것으로 판단됨(26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이번 연구에서 중국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인터뷰 관

계자는 과거에 비해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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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을 결합하는 형태의 O2O 

(online to offline)80) 판매 전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의 중소 도

시에서 편의점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확보하고 이 오프라인 유통 체인

을 통해 다양한 한국 상품의 온라인 판매 유통을 결합하는 O2O 판매 전략이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마. 기술 경쟁력의 확보와 유지: R&D 역량

1) 중국기업의 기술 경쟁력 증가와 주요 국가 대응 전략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성공전략의 핵심은 결국 중국기업에 비해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사실 앞에

서 언급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문제가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 상당

부분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핵심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은 한국 대기업과 중국 대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발달한 상황에서 중국 내수

시장 진출도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한국기

업에 관심을 표시할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력과 맨파워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

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급부상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난 십여 년간 한국에서 그렇게 성장한 중소기업의 사

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 기술 경쟁력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반

영하는 것이다. 중국은 확실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단기간에 중

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술 경쟁력은 중국 

80) O2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여 오프라인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수령하면서, 저렴한 상품 구입이라

는 온라인의 장점과 즉시 구입이라는 오프라인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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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서 더욱 중요한 핵심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 경쟁력은 결코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

랜 기간의 꾸준한 노력과 사회 전체의 기술혁신 역량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소위 기술 선진국이라고 평가되는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

일 등의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들조차도 최근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증가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대응 방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이 연구 보고서의 3장에서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일의 중국 비즈니스를 분석한 것은 이들 국가가 중국

기업과의 상당한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 비즈니스 성공에 중요

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보였다.

3장의 2절에서 일본은 대중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전략으로 대중 기술우위

의 유지가 핵심이라고 분석하였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에

서 일본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설명하였다.

3장의 3절 대만의 대중 비즈니스 전략의 분석에서도, 생산기지로서 중국

을 활용했던 대만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비교우위가 약화되면서 기술력이 있

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기업을 제외하면 오히려 중국기업을 위한 하청 업

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

해 대만기업은 자기 브랜드 확보와 4차 산업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

조업 혁신 업그레이드 전략을 추진해야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3장의 4절 이스라엘의 대중 비즈니스 전략 분석에서도, 중국이 이스라엘

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중국의 기술혁신에 실질적

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로 판단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스라엘의 군사 관

련 기술, 정보 기술 등은 중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을 희망했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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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이스라엘의 전략적 선택은 매우 어려운 상

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이스라엘은 정부와 중국전문가, 군사전문가, 학계, 기

업가들이 참여하는 총괄 컨트롤타워를 통해 대중국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3장 5절의 독일의 사례에서도 지난 수년간 중국기업들이 독일의 기술 기업

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고 설명하

였다. 또한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과 유럽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중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위협 여론이 확대되면서 독일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은 중국기업들과의 기술 경쟁력 우

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적 재산권 보호와 중국기업과의 R&D 협력 문제

중국기업들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중국기업들의 기술은 자

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역량이 아니라, 중국정부의 불법적인 지원이

나 다른 나라의 기술을 도용했다거나 심지어 중국의 기술 관련 데이터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가짜라는 의견까지 있다. 반면 기업 현장에서는 중국의 기술 추

격을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이러한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이번 인터뷰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중국의 

비용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 초기에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이나 2차, 3차 벤더

의 기업들은 이미 기술 우위를 거의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 우위라는 것이 대부분 생산 과정에서의 

노하우이거나 중국 생산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아 생산 과정에서 중국인 직원 등에 의해서 쉽게 경쟁 상대인 중국

기업에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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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국에 진출했던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경험하

고 경쟁 상대인 중국기업에 시장을 뺏기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나 불

신이 확대되었음을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2000년대 중반 진출하였다

가 2018년 철수한 한 인터뷰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단순히 기술력이 있다는 

것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

지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기업이 성

공할 수 있다”고 충고하였다. 중국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많은 한국 중소기업

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충고라고 생각되었다.

한편 이와 전혀 다른 측면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전

략을 고민할 수도 있다. 바로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R&D나 기술 보

완의 가능성이다.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 한국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가진 부분이 있다. 과거 일본

의 소재나 부품 기업들이 한국 제조업체와 기술 보완 관계를 구축하였듯이 한

국기업이 중국기업에 대해서 핵심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여 한국 중소기업과 

중국 완제품 생산 기업의 협력 관계가 구축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 비즈니스

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본력이 튼튼한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

표 4-15. 중국기업에 대한 기술 경쟁력 확보에 대한 인터뷰

전략 6 주요 인터뷰 내용

기술 

경쟁력의 

확보와 

유지

- 지금에야 중국기업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이해했는데, 중국의 시장을 전제조건으로 기술

을 달라는 것임. 기술력 자체가 아니라 이를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기

업만이 생존할 수 있음(5번)

- 소재산업의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중국의 완제품 생산기업에 첨단 소재를 판매

하는 것이 효과적인 중국시장 진출 전략임(10번)

자료: 인터뷰 상세내용은 [부록 1] 기업별 인터뷰 요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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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품을 생산하는 문제이다. 중국기업들은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고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한국에 비해 많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공동 R&D를 통해 상호 보완이 되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동 

R&D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법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양국 기업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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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 종합 및 주요 시사점

가.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 인터뷰 배경과 특징

1) 연구의 배경과 특징 요약

이 보고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

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첫째는 중국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28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

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일이라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들이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전략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

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미ㆍ중 무역분쟁을 전후한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

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한국 중소기업의 인터뷰와 해외 국가들의 중국 비즈

니스 분석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과 한국정부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악화 요약

지난 수년간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첫째, 

중국 내 기업 경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심각한 경영 악화 요인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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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속에서 중국은 2차 제조업 위주에서 3차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전

환이 진행되고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내수 소비형 전환으로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경

제구조의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비즈니스가 급격

히 위축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모바

일 인터넷 기반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중국 진

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 요인이다. 

중국의 외부 법제도적인 경영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전

후하여 중국정부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 제공했던 여러 혜택이 없어지고 기업 생산 비용 인상을 억제하기 위

해서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하였던 여러 기업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다. 중국정

부는 2010년 이후 수출 증가율 둔화에 대비하여 내수 소비 확대를 위해 최저

임금 상승이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법제도적인 환경을 정비하고 있

다.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 특히 외국

인 투자기업에 친화적이었던 법제도적인 환경이 변화되면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나아가 데이터로 명확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2015년 이후 한국의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ㆍ중 양국의 외교 관계 

악화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3) 한국 중소기업 중국 비즈니스 인터뷰의 특징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

고 있다는 것은 이번 중소기업 관계자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

다. 대부분의 인터뷰 답변자들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

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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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번 연구의 인터뷰 기간이 2019년 하반기였다는 것이 이러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에 상당한 영향을 준 측면이 있는 것은 고려해

야 한다. 2018년부터 본격화되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중소기업

의 경우 향후 사업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9

년 하반기 중국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국정부가 지역 봉쇄와 같은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서 중국의 코로나19 사태에 우려를 표시하던 시기였다.

또 하나 인터뷰 결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번 인터뷰가 한국에서 중

국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를 인터뷰하여 중국 비즈니스에 대

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 중국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과거 중국 비즈니스에 종사하였지만 지금은 

사업을 정리한 중소기업 관계자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는 측면이다. 이분

들은 중국 비즈니스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나 혹은 사업을 정리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후 분석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현재도 중국 사업에 종사

하고 있는 일부 인터뷰 담당자들은 이러한 중국 비즈니스 경영 환경의 악화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사업은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비

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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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뷰를 통한 대중국 비즈니스 악화 요인 분석

이번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중국 비즈니스 악화 요인 분석 방향

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 

내 생산 비용 상승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외부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현상이라는 평가였다. 한 인터뷰 

관계자가 지적한 “중국의 저비용 생산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 진출했던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미 철수했다. 지금 남아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나름 그래

도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

었다. 이제 비용 상승이나 환경보호 규제 강화,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 심화

와 같은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 경영 환경 악화에 대한 분석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도 중국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략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 판매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전략

을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

한 ‘경영 환경’은 기업의 밸류체인 전략, 상품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의 구체적

인 경영 전략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 전략을 선

택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중국의 비

즈니스 환경은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 변화에 따른 기업 밸류체인의 변화, 온

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부상에 따른 유통업과 제조업의 위상 변화 등 매

우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

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났다. 중

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현지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으로 자신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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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는 대응할 수는 있지만, 중국

경제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중국 온라인 유

통분야에서 근무했던 한 인터뷰 관계자는 “본인이 몇 년 전까지는 한국 중소

기업이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했었는데, 지금은 이 분야도 너무 치열해서 수만 개 온라인 쇼핑몰 중의 하나

에 불과하여 경쟁력이 없는 것 같다”고 쉽게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평가

하기도 했다.

셋째, 그나마 이번 인터뷰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희망적이었던 것

은 2015년 한국의 사드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유무형의 불이

익이 있었던 것이 최근에는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

만 일부 인터뷰 관계자들, 특히 최근 중국 사업을 정리한 인터뷰 관계자들 중

에서는 중국정부와 중국 사회가 중화 애국주의 성향이나 중국 사회에 대한 통

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중국 사회주

의 사상의 강화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 비즈니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

한 분들과 현재도 중국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분들의 경우 중

국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악화되었고, 향후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

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전망을 제기하였다. 반

면 현재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은데,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에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중

국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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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국의 대중국 비즈니스 확대와 미ㆍ중 무역분쟁의 

영향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비즈니스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과 독일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를 분석하였

다. 이들 국가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0년 이후 대중국 

경제교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추세는 둔화된 반면 이스라엘, 독일 등 

첨단제조업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빠르게 성장하는 상반된 특징이 관찰되

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첨단산업 분야

에서 중국과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의 기술 선진국들과의 ‘수직적 분업구

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과 기술 격차가 크지 않은 다

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수평적 분업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중국

의 대외 경제관계의 상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중국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국은 상대

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기술 선진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독일, 이스라엘과 중국 간의 활발한 경제교

류에서 미ㆍ중 무역분쟁의 제재대상이 된 데이터 산업 등의 핵심기술을 확보

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결국 중국은 

향후에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경제교류에 최우

선 순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과

정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었

다. 즉,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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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대외적인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 정

치ㆍ외교적 마찰이 심화된 것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악영향

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반면 이러한 국제 정치적인 긴장 관계에서 상대적으

로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한편 일본,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의 국가별 사례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과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기업의 경우 중국 내 생산기지를 일본으로 이전하기 위

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본기업

은 중국 사업의 현상유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일본 본토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만기업의 경우도 반(反)중국 정서와 미ㆍ중 무

역분쟁의 리스크 증가로 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회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만기업이 중

국기업의 밸류체인에 흡수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중국 

내수시장의 블루오션 공략 등이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의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의지를 가지고 있

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동아시아에 비해 독립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

이나 유럽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비즈니스의 재수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조차도 중국을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둘

러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대중 비즈니스 전략 전환의 핵심 이슈 중 하나

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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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 유형에 따른 주요 이슈 인터뷰 분석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유형을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

기업, 중국 현지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대기업 협력업체(1차 벤더) 중소기

업,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 중소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4장의 표 4-1.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유

형 분류와 특징). 따라서 이번 인터뷰 연구를 통해서 이들 각각 유형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국 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이 상이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첫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중국 내 임금 상승과 종업원 해고나 

종업원 복지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중국 진출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동 집약적 제조업 유형의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중국시장

에서 퇴출되었거나 사업 전략을 전환하여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으로 전환되

었다는 것을 전제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중국 현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 한

인 상권의 급감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중국 진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주재원 철수, 교민 감소가 악

순환을 가져오면서 현지 한인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더구나 중국과의 

사드 갈등은 중국 내 한국 서비스 중소기업들의 몰락을 가속화했던 것으로 평

가되었다.

셋째, 대기업 협력업체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중국 사업 축소나 

해외이전에 따른 밸류체인 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었다. 대부분 1차 벤

더의 경우 대기업과 중국에 동반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한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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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주문 물량 감소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비즈니스 위기였다. 이 문제에 대

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제기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이 동반진출했던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수익을 제

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이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

어지는 한국 중소기업에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 물

량을 한국 중소기업에 할당하였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원래 한국 대기업의 1차 벤더 중에서 중국 제조업 대기업에 납품을 성

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 성과였지

만, 동시에 기존 한국 대기업에서의 주문 물량 축소, 기술 유출에 대한 소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리스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중소 협력업체, 소위 2차, 3차 벤더 업체들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들

의 도전과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뷰에서 이들 중소 협력업체의 생존을 위해

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중소 협력업체들의 기술

개발 의지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이번 인터뷰에서 

2000년대 전후에 중국에 진출하였던 중소 부품업체의 경영진들은 과거 중

국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기업 친화적이었고, 한국과 유사한 네트워크를 통

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반면 최근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제도화를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부당한 대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

수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유통 판매 채널 역량의 부재로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특히 중국의 유통 판매 채널이 오프라인에

서 온라인으로 급격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한국 중소기업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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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온라인 판매 채널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가

지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되었다.

마. 대중국 비즈니스의 다섯 가지 전략 제언

이번 연구에서 중국 비즈니스 관련 인터뷰와 주요국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의 비전과 확신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

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중국 비즈니스에 비전과 확신을 갖는 것이 불확

실성이 크고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중국 사업에서 가

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비

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었다. 경영진이 중국의 미

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높아서 여전히 존

재하고 있는 중국 비즈니스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일본, 대만,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중

국 비즈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기업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

보 유지하여 중국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터뷰 관계자 중에서는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생산기지이

면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충고하였다.

둘째는 중국 현지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

지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은 사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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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의미의 현지화가 아니라 한국식 관리 방식을 중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형

태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 불확실성이 큰 중국 현지에 능동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다.

나아가 지난 수년간 한국 중소기업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주재원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면서 중국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원동력이 생생한 중국 현지 

비즈니스 정보의 획득 역량에 있음을 명심하고 중국 현지 정보 수집 역량을 

확대하거나 현지 책임자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는 등 현지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ㆍ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밸

류체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기업과의 밸류체인 재

구축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 진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전략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대기업이 중국 제

조업의 비중을 낮추거나 중국 제조업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전략을 추진

하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의 중국 제조업에 대한 비중 축소는 한국 중소기업

의 중국 비즈니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일부 중소기업은 한

국 대기업이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 대기

업에 납품하여 중국기업의 밸류체인으로 편입되는 전략을 추진하기도 하였

다. 물론 중국기업 밸류체인의 편입 전략은 기존 한국 대기업의 반발을 야기

한다는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 대기업과 중국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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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추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유통 판매 채

널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하

지만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 유통 판매 채널의 구축에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부동산과 임금 상승으로 오프라인 채널 구축 비용이 증가하

고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영향력은 반대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전체 소매 판매 금액에서 온라인 판매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3%

에서 2018년 24%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의 발전으

로 중국 전역의 소비자들이 이제 하나의 소비시장으로 변모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처럼 급성

장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채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

다. 이미 중국에서는 ‘유통업이 제조업을 지배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었기 때

문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중국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과 관련된 전략적 제언 중에는 

중국의 중소 도시에서 편의점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확보하고 이 오프

라인 유통 체인을 통해 온라인 판매 상품의 유통을 결합하는 O2O 판매 전략

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성공전략의 핵심은 결국 중국

기업에 비해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

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문제가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

하면 상당부분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력과 역량

으로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

다. 이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서 기술 우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

술 우위를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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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면에서 한국기업이 자금력과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기업과의 신

뢰가 확보된다면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 정책 과제

이번 연구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 관련 인터뷰와 주요국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분석에서 도출된 전략적 제언을 실현하고 한국 중소ㆍ중견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체(Subject), 환경(Environment), 자

원(Resource) 및 지원 메커니즘(Mechanism)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중국 비즈니스 지원 메커니즘 구축(Mechanism)

1) 중앙부처 내에 중국전략TF 신설

상술한 바와 같이 미ㆍ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사태 등 향후 세계경제의 급

변이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위기와 기회 요인이 대부분 중국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 수집과 분석, 장단기 전략의 수립 및 신

속한 정책수행이 요구된다. 

이에 관련하여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국 관련 통상, 경제, 안보 

등을 총괄하는 중국전략TF의 설립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한국 외교부의 경

우 현재 조직체계에는 북미국, 동북아시아국 등이 편재되어 있다. 기존 동북

아시아국에서 분리하여 중국局을 설립, 중국문제를 총괄하는 TF로 기능토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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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대만의 경우 이미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본격화된 1991년 행정

원 산하에 대륙위원회(大陸委員會)를 설립하여 관련 법규 제정, 정보분석, 정

책기획, 부처간 협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 발표된 회귀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또한 대륙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도 총리실이 주도하는 대중국 총괄 컨트롤타워의 가

동을 주요한 대중 전략으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 총괄타워에는 중국어가 

능숙한 중국전문가, 이스라엘 군사전문가, 학계의 중국전문가, 실업계 전문

가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견이다. 

2) 대중국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언더독(underdog) 전략 인식 

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기본 구도는 소위 언더독 전략이어야 한다. 즉, 중국

의 증대된 국력과 경제력을 감안하여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쟁자라는 인

식을 기초로 한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의 기초하에 중국 

비즈니스의 위기와 기회 요인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언더독 전략은 다음 세 가지 요인을 기초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 

약자에게 유리한 싸움터의 선택, 둘째 약자에게 유리한 시기 및 전략순서의 

선택, 셋째 약자의 핵심적 경쟁우위를 발휘하여야 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상당수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부정적

인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규모와 

기술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과 중국의 차별적인 현지 기업 환경이 주

요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언더독 전략을 고려한다. 첫째, 언더독 전략의 수

립을 위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싸움터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 

진출보다는 국내 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즉, 중국 현지 투자기업

의 국내로의 복귀 지원체계의 구축, 중국 생산기업을 활용한 위탁생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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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한중 산업단지의 국내 건설 등 중국 비즈니스의 주요 현장으로서 국내 

생산기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의 획득과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의 육성이다. 이를 통하여 시의적절하고 기민한 대중국 의사결정이 가능하

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전략TF를 중심으로 하여 정보 수집,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육성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상술한 일본의 집단 

지성이 집필한 『일본의 대중 비즈니스 전략』의 기본적 대중 접근방법 또한 중

국의 대국화에 따라 다국간의 협력을 통한 제3의 길을 찾는 언더독 전략이라

고 할 수 있다. 

셋째, 언더독 전략을 위하여 중국에 대하여 확실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

는 핵심 부문에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소재, 부품 분야, 의료, 

식품 등 중국에 대하여 절대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문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는 산업지원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이 보유할 수 없는 한국의 절대적 우위요인을 십분 발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투명성, 민주적 절차, 개방성 등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육성, 중국기업이 이를 활용하는 윈-윈 비즈니스를 창출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철저히 승산이 있는 전쟁터에만 참

여하는 차별화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정글 속 두 마

리의 고릴라(중국과 미국)로부터 생존하는 언더독 전략을 기본으로 한다. 예

를 들어 일본기업 자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친환경 제조업, 차세대 정보기

술, 신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에 집중하여 중국에 진출한다. 독일 또한 자국이 

절대적으로 기술우위가 있는 인더스트리 4.0의 공장자동화 분야, 이스라엘

의 경우 친환경 농업, 국방기술 등 분야에 집중하여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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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SER-M 체계의 대중국 전략 및 정책 제안

자료: 저자 작성.

나. 중국 비즈니스 주체(Subject)에 대한 정책 제안

1) 중국시장 비전 연구 및 공유 프로젝트의 진행: 국책기관이 주도하

는 가칭 ‘중국 한상 커뮤니티’ 설립 

중국 비즈니스 주체들이 중국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 및 

공유 프로젝트의 진행이 필요하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의 비전과 

확신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중국 비즈니스에 비전

과 확신을 갖는 것이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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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중국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미

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드배치

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

었다. 경영진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일본, 대만,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 

비즈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기업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 

및 유지하여 중국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터뷰 관계자 중에서는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생산기지이

면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충고하였다. 

이에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발굴과 

같은 연구 및 교류를 위해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비즈니스 연구 및 공유의 커뮤니티 구성과 이를 축으로 한 교류프로젝트의 활

성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국 대학 및 국책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전문가 과정 등을 통합한 ‘중국 한상 커뮤니티’의 결성과 활성화가 필

요하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초기 대중국 교류의 계기를 마련한 집단은 해외 유대

인이다. 1979년 호주 국적의 사업가 아이젠버그의 주선으로 중국과 이스라

엘 외교 및 국방부 고위 관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경우에도 글로벌

화된 한상집단 내에서 중국과 관련이 있는 한상 커뮤니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코로나19 이후 ‘중국 및 글로벌 밸류체인 재검토 집단지성 연구프

로젝트’ 구성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글로벌 비즈니스의 재편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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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비즈니스 전략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코로나19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이라는 의미는 코로나19 이전

과 이후 글로벌 경제의 비즈니스 방식과 생산네트워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

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과 중국경제 관계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미ㆍ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코

로나19 이후 미ㆍ중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밸류체인 변화와 여기서 중국의 위

상과 활용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지난 수십년

간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던 글로벌 분업 시스템에 위기가 발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여 년간 글로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IT 기술과 중국의 저렴한 노

동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분업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미

국과 중국은 상호의존적인 소위 차이메리카 경제이며, 여기에 한국, 일본, 대

만 등 동아시아 국가는 중국과의 생산분업으로, 호주, 브라질 등은 원자재 수

출을 통하여, 유럽과 미국은 첨단기술, 자본 및 고부가가치 소비재 수출을 통

하여 모두가 혜택을 보는 전지구적인 경제통합을 가져왔다. 국제경제학자 

Richard Baldwin은 이러한 현상을 ‘The Great Convergence’로 개념화

하였다.81)

하지만 미ㆍ중 무역분쟁 촉발은 ‘미국우선주의’ 혹은 ‘나혼자 살기’의 기조

하에서 과거 20여 년 세계 경제성장의 동인인 글로벌 분업체계를 해체하는 

작업이었다. 보호무역주의 혹은 미국우선주의는 중국뿐만 아니라 독일 등 유

럽국가, 러시아 사우디 등 원유 생산국가를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게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통제된 이후, 각국이 경제회생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

정에서 결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경제는 통합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81) Baldwin(2016), The great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w globalization,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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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트럼프식의 보호무역주의 폐해를 세계가 목도한 이후, 미국 또한 글로벌 

생산체계로의 복귀 없이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새

롭게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의 연구들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각계 각층이 모두 참여하는 집단지성 연구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일본의 대중 비즈니스 전략』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중국 비즈니스 실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한 백서 발간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들의 불신은 중국 비즈니스 실패의 원인이 모

두 중국정부나 중국 측 파트너에 있다는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야

반도주 형태로 사업을 정리한 경우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기업의 경영진을 중

국정부가 정상적인 파산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옹호하는 것이 한국

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한국 경영진이 중국에서의 불법적인 사업 철수 과정에서 피해

를 입힌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 얻은 수익을 불법적으로 한국으로 이전한 경

우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중국에서는 이익 송금을 공산당 정부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했던 기업 경영진조차 믿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중국 비

즈니스에 근본적인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양국 비즈니스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중국 진

출 실패 사례의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

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대중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 경영 실패 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파산하거나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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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수집,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도

별 ‘중국 비즈니스 실패 및 성공사례 백서’의 출간작업이 요구된다. 

4) 대기업 동반진출 지원체계 

한국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델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이

슈이다. 지난 수년간 정부 차원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왔다. 하

지만 해외진출 대기업과 현지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

구와 정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대만, 독일 등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사업성과가 비교적 성공

적인 이유는 중국 진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현지 진출 초기부터 중소기업을 배려하여 인

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과정에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시장에서 탈출한 국내 대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과정에서는 동반진출

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반작

용으로 국내 1차, 2차 하청기업은 중국에 남아 경영 어려움을 겪거나 중국기

업에 인수되며 기술 유출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동반진출과 더불어 동반이

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일본기업의 경우에도 가장 

주요한 비즈니스 전략은 일본계 대기업의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라

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5) 회귀 기업 지원체계 구축 

대만 차이잉원 정부는 상술한 바와 같이 경제부(MOEA)에서 본국 회귀 기

업에 대한 2019~22년의 3개년 지원정책 “Action Plan for Welcoming 

Overseas Taiwanese Businesses to Return to Invest in Taiwan”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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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였다. 동 정책에는 전기, 상하수도, 자금조달, 인력, 세제 등 회귀 기업의 

국내정책을 위한 지원정책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회귀 지원의 정책수혜 대

상으로 미ㆍ중 무역분쟁 피해 기업, 지식기술형 기업 등의 일반조건과 5+2 

혁신 분야 기업 등 특별조건을 설정, 경쟁력 있는 기업의 대만 회귀를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으로 대만 내의 투자 활성화와 성장률 

제고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2020년 4월 9일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

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을 100%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날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일본 제조업 기업의 중국 철수를 지원하는 데 

2,435억 엔을 배정하였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돌발상황에서 중국으로부

터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공급망 다원화 차원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중국 리스크를 고려하여 국내 회귀 기업을 위한 지원범

위, 재원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연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

국 리스크에 대비하는 동시에 대중국 협상과정에서의 지렛대로 활용가능하다. 

대만의 경우 회귀 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생산 자동화 및 기술력 제

고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국

내에서의 경쟁력 제고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중국 비즈니스 환경 구축 지원(Environment)

1) 현지 진출 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진출 및 비즈니스 과정에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

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야가 중국의 법률 서비스 분야이다. 중국에서 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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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 법률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이 필

요하다. 

물론 중국은 아직 법률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 법률 관계자들

이 중국에서 한국기업에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한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중국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 정도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역내 가치사슬 편입 지원 

언더독 전략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법률적 보장과 투

명한 비즈니스 환경이 제공되는 지역을 선정, 역내 가치사슬 편입의 전략지역

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만의 경우에도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등 중국

의 지역별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활용한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자유무역지대와 더불어 산동성 연태, 위해 등지에 이미 설립된 한중FTA 시범

지대 등을 활용하여 중국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도화, 차별화되고 진입 및 탈퇴가 자유로운 부문에 집중하여 중국 

역내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핵심기술을 우리 

국내에서 조달하는 소재, 부품 등 산업에 집중하여 현지 기업과의 GVC 연결

의 컨설팅 기능을 대중 비즈니스전략TF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메르켈 정부가 주도하여 공동의 연구와 혁신 플랫폼 구축, 특

히 중ㆍ독일 혁신 플랫폼(German-Chinese Innovation Platform)의 주도

하에 인더스트리 4.0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지멘스 CT Suzhou(Siemens Corporate Technology Szuhou) 

등 다양한 4차산업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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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중, 북한 공동산업단지 구축 

파주 등 국경지역에 한국, 중국 및 북한이 참여하는 공동산업단지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결과 국내 기업 및 국내로의 복귀를 고려 중인 기업, 

다국적 기업이 가장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것은 국내의 노사제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접경지역에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제3국

이 참여, 공동산업공단의 지속성과 다국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의 다양한 규제를 우회하는 지역으로 활용 가능하다. 

 

라. 중국 비즈니스 자원 구축 지원(Resource)

1)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 역량 지원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원

을 구축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 상품을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기 위해 한국 상품 사이트를 따로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명무실해지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기업의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에 있어서 콜센

터 운영, 배송창고의 유지 등 일정 조건을 요구하는데 중소기업이 이러한 조

건을 만족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알리바바는 하마선생(Hema Shenxian) 등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신선식품 또한 신선도 유지 및 수요예측을 통한 배

송 및 통관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농산물 및 수산물의 중국 진출 유통경로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만계 유통기업인 呷哺呷哺(Xiabu Xiabu Catering), 鹿港小鎮

(Likang, the Small Town), RT-mart(大潤發) 등의 실패 원인 또한 O2O 

등 신유통 방식 및 온라인플랫폼 구축에의 적응 실패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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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 

중소기업이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기업에 대한 기술 지적 재산권 보호

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기업과 공동 R&D 사례 구축을 위해 한ㆍ중 양국

의 공동 벤처캐피탈 등을 공동 R&D에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성공 사례

를 발굴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신3판, 신4판 등 비상장 하이테크 기업의 장외거래시장을 활

용, 중국 진출을 위한 경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위해 등 지역의 한

중 FTA 시범지역, 산동성 금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자

금 지원 및 중국 진출의 경로로 활용 가능하다. 

3) 지적재산권 보호 

이스라엘, 독일 등 기업 또한 중국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으

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강

화하면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파악, 정

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와 EU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4) 중국인의 국내 내수시장 소비 및 관련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언더독 전략의 핵심으로는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소비

하도록 소비재, 관광 등의 ‘규율 있는’ 활성화가 필요하다. 과거 덤핑 관광, 제

주도 땅사기 등 무질서한 국내시장의 개방이 상당한 위험요인이 있다는 것을 

학습하였다. 따라서 중국인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국내의 소비시장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 웰빙 관광 등으로 중국인들 대상의 내수소비

시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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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를 위하여 중국인들의 소비패턴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는 빅데

이터 센터를 운영, 일종의 공공재로서 개방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경우 대륙위원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다양한 중국인들의 소비패턴, 무역패

턴 등의 데이터가 수집,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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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록 요약 정리

기업번호 : 기업 1. 2020년 1월 20일. 서울

기업 개황

중국 내 한국 핸드폰 부품기업의 법인장으로 근무, 1년 전 귀국. 삼성의 1차 벤더

로서 진출하였으나, ZTE, 레노버, 화웨이, 샤오미 등 글로벌 탑10과 모두 거래. 초

기에는 자본, 기술 모두 우위에 있었으나, 중국기업이 점차 자본, 기술력 우위를 확보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제조업에서 중국이 시장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이 

베트남, 인도로 이전하면서 실제로는 혜주 공장은 2016년부터 거의 생산을 하지 않

았다. 물론 코로나19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중국을 중

심으로 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도 있지만, 제3국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는 의미임.

중국기업은 고급 인력 적극 채용으로 기술 혁신하거나 적극적으로 글로벌 선두기업 

인수를 통하여 기술 혁신한다.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비즈니스 측면에서 중국기업은 ‘뒷돈 거래’를 꺼리지 않음. 예를 들어 뇌물을 주고 

한국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수주량을 확대함. 중국기업 전략은 물량공세. 한국

기업이 이 정도 자본력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매우 힘들다. 중국기업은 외자기업뿐만 

아니라 중국기업 물량도 많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가능

일본기업의 경우 2010년 이후 핸드폰 분야에서는 이미 철수하였다. 이유는 일본기

업 자체가 핸드폰 완성품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 소재처럼 장기간의 

개발과 꾸준한 비즈니스가 필요한 분야에서 일본기업이 강세이다.

중국업체를 활용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도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여 대기업-중소기

업 동반 성장의 기반이 부족하다.

베트남도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는 단기적으로는 어렵

고, 중국에 의존함. 중국기업은 자국기업 위주로 생산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이에 

대응해야 함

대정부 

정책제안

중국정부는 육성산업을 매년 발표하며 저돌적 정책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 배

터리 분야에서 중국측 기술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속적인 기술 혁신

으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였다.

기업번호 : 기업 2. 2020년 2월 7일. 인천 송도신도시

기업 개황

식품생산 및 유통 기업으로 2010년대 중국에서 식자재 생산 및 수입 등 비즈니스. 

현재는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음. 철수 이유는 먼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 농촌의 촌장들, 현지 거래상 등과의 협상이 너무 어렵고, 투자수익을 

회수하기에 어렵다는 점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유인이 없다, 중국을 미래시장으로 보고 투자하여 과실을 기대

하기 어렵다고 판단. 중국 투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중국의 임금 상승으로 한국 중소 제조업체들은 이미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철

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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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일부 산업의 기술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우위는 없다. 결

국 중국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made in Japan처럼 made in Korea의 가치가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절대적인 우방인 동시에 중국과 기술협력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다. 이스라엘은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우려와 중국과의 교류

에서 오는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모델 등을 

생각. 중국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일본 문제의 해결 반드시 필요. 우리 기

업 입장에서는 일본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분업구조를 형성하여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

대정부 

정책제안

중소기업의 세계적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다. 그러나 중국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에

는 어렵다. 정부의 전략적 기업 육성이 필요

한국의 경우 이전보다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부동산에 집중된 경제구조이기 때문이

다.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만들어도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유는 기업 수익성보

다 부동산 투자 수익이 훨씬 높기 때문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는 논리, 원칙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드 문제 등을 보아도 중국

이 우리 국익에 위배된다면 명백히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권에

서 제발 중국 문제에 대하여서는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

일본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대기업에 가도 3년만 일하고 나온다, 자기가 회사를 

그만둠. 둘째는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이 매우 낮다. 

노동의 유연성이 매우 낮은 것이 한국 기업경쟁력 저하의 가장 큰 문제점

기업번호 : 기업 3. 2020년 2월 12일. 서울 강남구

기업 개황 철강회사 우한 법인에서 근무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시장 매력은 있으나 경쟁이 치열

가전 등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한국기업이 중국 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과거에는 반도체, 철강 등 분업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이런 분야까지 중국기업이 시

장에 진입하고 있음.

자동차 산업은 이미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우한이 생산 차질인 것이 오히려 중국경제

에 영향이 없다. 조업을 안 하는 경우 중국기업은 인건비를 기본급만 준다. 

제조업 분야에서 이미 중국시장은 레드오션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중국시장에서 생존이 

매우 어렵다.

중국기업은 원가 개념이 없다. 뒷돈도 불사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노동 유연성이 매우 

높다. 해고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외자기업에 비하여 낮으며 기타 준조세를 내지 않

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이 매우 적다. 중국시장은 포기하고 대응하는 시

대를 살아야 한다. 

비즈니스 

전략

몇 년 전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있었으나 이제는 중국기업이 대체하였다. 기술이전에 

한국기업은 관대하고, 일본기업은 아주 조심스럽다.

일본 대기업은 베트남 진출 시 중소 협력업체가 자리 잡도록 도와준다.

대정부 

정책제안

한국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유연성 부족이다. 중소기업이 한국으로 회귀할 수 있

도록 해야 함.

한국정부에 바라는 바는 작은 정부, 규제 축소이다. 중국의 핀테크를 보라.



226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기업번호 : 기업 4. 2020년 2월 14일. 인천 송도신도시

기업 개황

2006년 베이징 독자 법인 설립, 2018년 청산절차 시작, 2019년 1년 6개월 만에 청

산 완료. 베이징 법인의 유보 현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청산절차 시작. 중국법규에 퇴

직금 지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중국 종업원들이 1개월 전부터 소란을 피

워 결국 퇴직금으로 해결

산동법인은 폐쇄, 천진공장은 영업 중이나 중국 주문이 아니라 러시아 현대 주문으로 

간신히 버팀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합자 생산은 부정적이다. 중국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우리기업이 설 땅이 없으

며, 중국인들의 사업방식, 꽌시 등으로 어렵다. 합자기업의 95%는 합자 진출에 대하

여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주 극소수의 합자기업의 경우 견실한 국유기업

과의 합자를 통하여 성공

초기 투자 시에는 중국 공무원들이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2014년 정도부

터 순이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기업을 더 외곽으로 나가라고 종용

외자기업의 경우 환경보호국, 세무국, 4대 보험의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본토기업의 

경우 대부분 비용을 안 내는 경우도 많다.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하여 차별 대우, 중국기업과 비교하여 생산 비용이 너무 높

다. 기업 내의 종업원이 5년 정도 일하면 퇴사하여 카피공장을 설립하는데 중국정부

는 창업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이를 지원한다. 

중국의 상장기업이 본사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었다.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기

업가는 생산에 대한 열정보다는 돈을 벌겠다는 의욕이 앞선다. 중국 부동산 가치 상

승, 인수 후의 회사 마진 등에 관심

중국정부가 신규설비를 구매하면 보조금 지급이 많다. 전 세계 장비, 설비업체들은 중

국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 그 이유는 중국기업이 설비 구매 시 정부가 참여하여 지원

한다. 이를 중국기업이 이용

중국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런 과감한 투자를 하는지 의문

중국에 대하여서는 직접투자를 줄이고 위탁생산 등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국의 경우 임금이 오르고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하위 5% 기업이 매년 사라지는데 

중국도 현재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

대정부 

정책제안

우리기업의 경우 매출 60%는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수출이다. 기술력과 제품 차별성

이 있으면 한국에서 생산 비용 문제는 극복 가능함

기업번호 : 기업 5. 2020년 2월 24일. 인천 남동공단

기업 개황 2006년 중국 진출, 한국계 업체에 자동차 부품 공급. 2018년 철수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지금에야 중국기업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는데, 중국의 시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기술을 달라는 것이었음

자동차 분야에서 중국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 대규모 설비 등 플랜트 업종이나 원천기술의 보호가 가능한 기

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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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번호 : 기업 6. 2020년 2월 25일. 인천 남동공단

기업 개황
전자 부품, 천진 공장, 1993년 진출, 2019년 철수

철수 원인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기술력이 중국 경쟁 기업에 비해 뒤처졌기 때문임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2009년 노무조건 강화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직 시 경제 보상금 지불, 10년 이

상 20만 위안을 지불하여야 한다. 반면 중국기업은 꽌시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중국

기업의 경우 종업원 해고 시 종업원이 노동국에 신고하면 노동국이 오히려 기업에 유

리하게 해결함

2012년부터 적자. 경영난의 주요 요인은 해고의 어려움. 구인난. 임금 상승, 인력 관

리 어려움

결정적으로는 환경 규제 강화로 경영 비용이 급격히 상승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중국에서 사업을 한 이유는 텅스텐 원료를 중국에서 구할 수밖에 없어서 중국에서 생

산하였음

위탁생산 혹은 부품 수입처로 중국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

중국 현지에 원료, 광산물 수입해서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생산으로 글로

벌 시장에 판매해야 함

중국은 글로벌 시장 중에서 하나의 시장으로만 인식해야 함

대정부 

정책제안
정부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없음

시스템을 가진 기업만이 성공 가능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고 해도 중국 생산 공장에서 중국인 종업원들이 5년 정도면 기

술을 습득, 로컬기업으로 이전하여 기술이 자연적으로 누출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기술력 자체가 아니라 이를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내용을 철저히 검토,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

국의 계약은 불문법 체계로서 법전이 없다. 공산당의 강령이 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라는 것은 불가능

중국처럼 국가주도 경제 체제의 경우 어떠한 계약도 보호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정부 

정책제안

정부에 바라는 바는 없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부는 작은 정부로서 간섭하지만 않으

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기업이 자체 역량으로 뚫어가야 하는 문제

기업번호 : 기업 7. 2020년 2월 24일. 인천 송도신도시

기업 개황

글로벌 자동차 1차 벤더 브레이크 부품 생산

2007년 산동성 연태에 합자기업을 설립. 2014년 초기 투자금만 간신히 회수하여 철

수. 중국투자 이후에 멕시코로 진출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내었으나 한국의 본사 자금

흐름 문제로 멕시코 공장을 작년에 매각 완료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투자금 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중국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

국 투자 초기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추가 투자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나 중국측 파트너

를 신뢰할 수 없어서 결국 추가적인 투자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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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번호 : 기업 8. 2020년 2월 20일. 서울 여의도

기업 개황

철강기업으로 2014년 한국지점을 설립한 중국기업 한국본사 중국인 대표

2019년 한국지점은 10명 직원으로 한국 매출 4억 달러 정도, 본사는 종업원 2만 

6,000명 정도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철강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있어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한국기업의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는 기술혁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중국기업과 비

교하여 규모가 작은 것이 문제

한국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는 높은 임금과 높은 생산비도 있지만 생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광산 등 원자재 확보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짐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한국기업이 좀 더 중국시장을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지화 

전략이 필요

일부 기업은 중국을 두려워하여 아예 시장을 포기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또 다

른 기업은 중국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실수를 범함

중국시장은 과거 저가시장이었으나 지금은 상당한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저가

시장과 중가, 고가시장이 아주 촘촘하게 세분화됨. 자신의 상품에 대한 시장 세분화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필요

대정부 

정책제안

최근 몇 년간 급격히 경기침체가 발생하여 중국정부와 중국기업이 외자기업을 굉장히 

필요로 하면서 과거 중국의 불투명한 투자 환경, 법적인 보장 등도 향후에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봄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 지역화 전략이 필요하다. 각자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 

진출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기업에 상하이나 베이징 등 지역은 이제 적합

하지 않다고 생각

인식

중국 파트너뿐만 아니라 중국인 모두가 한국에 대한 무시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

중국에의 현지 투자를 하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에서는 합리적 상식이 통

하지 않기 때문임. 예를 들어 구매처의 요구로 급히 생산을 늘려야 하는 경우, 납기를 

맞추어서 야간 근무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국 파트너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도 고속철 사업에 있어서 기술만 주고 결국 실패하였다. 폭스바

겐도 장춘기차에 기술만 주고 실패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합자 파트너인 중국인은 합자를 통하여 외자기업이 됨으로써 토지수익 등으로 200억 

원 정도 벌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초기 투자금은 처음에는 줄 생각이 없었다. 주위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간신히 5차례에 결처 초기 투자금을 회수

다시 중국에 투자를 시작한다면 미국기업처럼 완벽한 국제적 법무팀을 구성하여 매우 

상세한 세부규정을 작성,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대정부 

정책제안

한미일 3국 공조체제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일 간의 분업구조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

중국시장 진출보다는 개성공단, 포천 등지에 북한인력을 활용하는 남부공동공단이 있

으면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에 국제적 개발공단을 만들어도 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한국기업이나 해외기

업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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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번호 : 기업 9. 2020년 2월 26일. 인천 송도신도시

기업 개황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2013년 중국 진출, 현재 상하이 영업점과 연태 공장에 60명 직

원 근무 중. 본사는 종업원 수 800명

진출 초기보다는 현재 사업 환경이 악화, 중국 및 외자기업과의 경쟁이 치열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 내수시장 및 생산기지를 모두 고려하였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시장

현재는 생존을 위하여 중국시장에서 치열하게 노력 중. 안되면 철수도 고려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엔진, 미션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굉장히 어려우나 경량 플라

스틱 부품업체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중국시장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에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중국시장에는 로컬브랜드 수준의 기술요구 조건과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의 기술요구 

조건이 다르다.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글로벌 업체와 

협력하면 된다고 생각

대정부 

정책제안

정부에 바라는 것은 없다. 단지 지나치게 관계가 나빠져서 정치적 관계가 경제적 관계

를 압도하는 그런 일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

기업번호 : 기업 10. 2020년 2월 27일. 서울 강남구

기업 개황

주방가전 위주의 프리미엄 소형가전 생산업체. 종업원 수는 대략 300명 정도이고 상

해에 판매법인, 광동성 동관에 제조 법인을 가지고 있음. 해외 매출이 90% 정도, 미

주, 유럽, 중동, 일본 등이 주력 시장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시장은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 유사제품을 

1/5 가격으로 중국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접근

중국시장의 매출 비중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생산기반과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 위탁가공 형태의 외주소싱, OEM, 

ODM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

또한 최근 들어 고급제품 시장수요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제품의 경우 중국에 

판매 시도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중국시장은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다.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

제품, 기술로 중국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에 없다는 의미

로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어렵다.

한국의 노동집약형 기업이 인건비를 고려하여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지만 생산비가 저렴

한 만큼 실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이전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소재산업의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중국의 완제품 생산기업에 첨단 소재를 판매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중국시

장 진출 전략이라고 생각

우리나라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세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

한데, 예를 들어 한국의 IT+BT를 결합한 의료기계, 의료설비 산업을 생각해 볼 수 있

음. 경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

대정부 

정책제안

한국의 중소기업은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다. 이때 

대기업 동반진출, 정부 대 정부 협상으로 진출기반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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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번호 : 기업 11. 2019년 10월 18일. 서울

기업 개황
한국과 중국에서 두부 제조 공장을 보유, 한국 대기업에 납품

중국 협력 파트너와 중국 제조업 공장 공동 운영 중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은 소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안전 식품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음

중국의 허마셴셩 등 온라인 O2O 유통 채널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중

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런 형태의 중국시장 공략을 추진 중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중국의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활용

현재는 중국 파트너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독자 중국 브랜드를 확보하여 

중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 중

대정부 

정책제안

중국 온라인 유통 채널의 진출과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 전략에 대한 정보 제공 희망

독자 브랜드를 활용하여 중국 안전 식품 시장 진출에 필요한 법률적인 조언을 희망 

기업번호 : 기업 12. 2019년 11월 5일. 서울

기업 개황

중국 션전에 미디어 회사 설립. 201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우위

를 활용하여 중국 문화산업 교육 분야에 종사

사드로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산업 교육 사업은 청산하고, 현재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SNS 마케팅 관련 영상 제조 및 플랫폼 활용 전략 컨설팅 사업

에 종사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은 시장 잠재력이 크고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임

중국 광고 시장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틱톡이나 위쳇을 활용

한 짧은 동영상 형태의 SNS 동영상 마케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한국에서 한류라는 문화산업 분야의 우위를 활용하여 중국에서 다양한 문화산업분야에

서의 비즈니스가 진행되었는데, 한중 양국의 사드 갈등으로 한국 문화산업 분야의 많

은 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음

SNS 동영상 마케팅을 활용하여 중국 젊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파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대정부 

정책제안

중국은 신규 기술 등에서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혁신을 시도하는

데, 한국은 정부 규제로 타다와 같이 혁신이 통하지 않는다는 패배감이 젊은 기업가들

을 좌절시킴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로 손쉽게 비즈니스 결제를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은행을 통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결제가 너무 불편해서 한국의 금융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느

끼는데,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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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번호 : 기업 13. 2019년 11월 1일. 서울

기업 개황

과거 대기업 주재원으로 중국에서 수년간 근무

한국 복귀 이후 퇴사하고, 중국 블록체인 회사와 협력하여 한국에서 블록체인 암호 화

폐 관련 디지털 금융 사업 진행 중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한국에서 중국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너무 많아서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많

이 놓치고 있다고 느낌

중국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중국 관련 투자는 수익률이 높은데, 공상은행과 같은 믿을 

만한 기관에서 공인하는 투자 건수에 대해서도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시장은 위험하다,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안타까움

중국에서도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시장 리스크 관리나 신용평가 역량이 높아지고 있

어서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중국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과거에는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관련 비즈니스 기회가 많았다면, 이제는 중국기업이 

한국 진출 관련해서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이를 한국에서 전문적

이고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 사업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중국기업의 글로벌화가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대정부 

정책제안

한국은 규제가 많아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기 어려움, 중국처럼 새로운 혁신 산

업이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

기업번호 : 기업 14. 2019년 11월 27일. 서울

기업 개황

과거 대기업 주재원으로 중국에서 수년간 근무

한국 복귀 후 퇴사하고, 중국 투자자와 공동으로 한ㆍ중 합작 벤처 캐피털 회사 운영,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 기회 모색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은 과거 부동산으로 돈을 번 거대 자본가들이 새롭게 벤처 투자 사업에 뛰어들고 

있음

중국 내 벤처 투자에 대한 규제가 한국보다 약하고 공동 투자를 통해 중국시장에서의 

투자 기회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도 확대되고 있음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중국 투자 자금의 한국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의 중국기업 투자를 연계한 

공동 투자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한국의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고 생각함

특히 중국기업의 동남아시아 등 제3국 진출에 한국과 공동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함

대정부 

정책제안

한국 벤처 투자에 대한 규제가 중국보다 까다롭고 벤처와 PE 투자를 나누어서 따로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등 중국보다도 규제가 많아서 중국 측 파트너의 협력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경험함

제3국 공동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한국정부의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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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번호 : 기업 15. 2019년 11월 29일. 서울

기업 개황
중국 주재원, 중국 내 IT 서비스업 경험, 수년 전 중국 사업과 생활 기반을 모두 

정리하고 국내 복귀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에서 한국인 대상 서비스업은 이미 어려운 상황

중국인들의 단순 노무직 임금 상승으로 일부 고급화 전략을 성공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서비스업이 어려운 상황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고급 기술 인력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한미 약품의 경우 북경에 바이오 연구소를 설립하여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하는 전략

중국 내 신산업 규제가 한국보다 약해서 이러한 기회를 한국기업이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대정부 정책제안
중국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매우 계산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데, 한국도 국제 

관계에서 국익이 우선되는 보다 유연한 태도가 필요함

기업번호 : 기업 16. 2019년 12월 13일. 서울

기업 개황
중국 유학, 국내 IT 회사 경험 후 한국기업의 중국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대행 

사업 진행 중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은 내수 소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특히 고급 소비재나 화장품 등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중국 내 판매 채널에서 타오바오와 같은 소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필연적으로 활용해야 함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자들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에

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을 통한 판매 전략을 구축해

야 함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현재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를 도와주는 

서비스산업을 주된 사업 전략으로 하고 있음

아직 한국 중소기업들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지만, 몇 개의 성공 케

이스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

결국 한국 상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 위해서는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대정부 정책제안

과거 한국정부가 주도하여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판매 채널을 구축하기

도 하였지만,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실패하였음. 오히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판매 대행하는 민영 서비스 회사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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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번호 : 기업 17. 2019년 12월 13일. 서울

기업 개황
과거 중국에서 포장회사 사업 경험, 현재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비즈니스 기회

를 모색하고 있음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제조업 생산 경쟁력은 이미 상실했다고 생각

한국기업보다 중국 로컬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10% 이상 낮기 때문인데, 중국기업

들은 가족 노동, 높은 노동 강도, 더 낮은 원자재 구입비용으로 중국 내 한국기업

들이 오히려 중국기업들에 아웃 소싱하는 것이 더 비용이 낮음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분명 중국은 

엄청난 내수시장과 제조업 기반이 있어서 기회가 많은 것은 분명한데 과거와 달리 

한국기업들에 그 기회가 잘 오지 않는 것 같다.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한국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우호도가 떨어진 것 같음

과거에 비해 중국 사업이 정말 많이 어려워져서 답이 잘 안 보임

대정부 정책제안

한국은 중국과 한ㆍ중 FTA를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뭐가 달라진 것인지 잘 모르겠

음. 보여주기 성과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음

중국 내 한국기업에 대해 한국으로 U턴 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음

기업번호 : 기업 18. 2019년 12월 13일. 서울

기업 개황

중국 내 도료 관련 화학 회사 운영하였는데, 특히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공장에 

필요한 특수 도료 분야가 주력 사업 분야였음. 그러나 2010년 전후하여 중국 내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서 공장을 중국인 직원의 명의로 전환하였고, 현재는 중국 사

업 철수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감소하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기회도 급격히 감소

하였음. 중국 내 비즈니스는 초창기에는 중국정부가 투자를 유도하면서 다양한 혜택

을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각종 규제를 통해서 중국 사업 환경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임

중국은 고급 소비재, 사치품, 문화산업의 성장이 매우 빠른데, 이런 산업에서 시장 

기반을 확보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성공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됨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확실한 기술 우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중국에서 사업 성공하기 어려움

중국에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중국인 파트너나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하는 것

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함

중국 내 환경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중국 공장 가동을 멈추어야 했는데, 중국인 직

원 명의로 전환하면서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었음

중국 진출 초창기에 매입해 두었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측면을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중국 진출은 성공이었다고 평가함

대정부 정책제안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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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번호 : 기업 19. 2019년 12월 13일. 서울

기업 개황

90년대 말 기계 부품 관련 사업으로 중국 진출. 현재는 청두 지역에서 중국 일대

일로 사업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을 담당하면서 한국기업의 유치 및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담당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은 수년 전부터 일대일로 관련 중서부 내륙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청두 지역은 유럽으로 연결되는 내륙 일대일로의 중심 지역으로 향후 물류와 생산, 

서비스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현재 충칭 등 주변 중국 내 생산기지뿐만 동남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초기에는 청두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철도 물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많

이 지원했지만, 지금은 보조금 없이도 물류 사업이 운영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었음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중국 비즈니스는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지역에서 기회를 찾아야 성공할 

수 있음

현재 중국정부는 청두와 윈난성 지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한국기업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음

대정부 정책제안

한국과 중국의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인력 교류 및 한국 진출 중국기업 및 중국 진출 한국기업

에서 이러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

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기업번호 : 기업 20. 2019년 12월 9일. 서울

기업 개황 상하이 주재 한국 가정용 가전제품 총판 사업 담당 후 복귀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2010년 이후 중국 내 한국기업이 중국 체류 비용 상승과 중국 사업 환경 악화로 

한국 주재원들을 철수하면서, 한인 상권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15년 사

드배치를 둘러싼 한ㆍ중 갈등 이후 중국 내 한인 상권은 사실상 거의 정리되었다고 

보면 됨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중국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지난 수년간 단기간에 급상승하였음. 한국기업들이 이

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중국 내 한국 상품에 대한 브랜드 파워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는데, 이는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와도 연관성이 높음

대정부 정책제안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한국 국가 이미지

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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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번호 : 기업 21. 2019년 11월 15일. 서울

기업 개황

종업원 100명 규모의 식품 회사 운영. 중국 투자자에게 30억 원을 투자 받아서 당

뇨병 환자 전용의 식품바를 생산하여 중국 현지 판매를 추진하면서, 중국 현지 공장 

신설을 검토 중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은 3억 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가 있는데, 4년 전부터 서울대학교 병원과 협업하

여 특수 식품바 연구 개발을 추진하였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제품 생산에 착수하

였음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 이 제품을 판매한다면 시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 개발 초기부터 중국 노인학회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노력하였음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식품 수입을 담당하는 중국 수입업체, 우한 개발구 인사 등 다

각적인 접촉을 통해 중국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중국 내 판매 네트워크 구축이 관건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최근 중국 징동 온라인 전

자상거래 네트워크 플랫폼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중국 판매 확대를 위해 동종 업계 중국 현지 전문가를 사장으로 영입하는 등의 노력

을 계속하고 있음

대정부 

정책제안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지원을 희망함

기업번호 : 기업 22. 2019년 11월 17일. 서울

기업 개황
한국 식품 브랜드의 중국 판매 총 책임 담당. 2019년 중국 판매 1조 원 이상의 매

출 달성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 내륙 지방은 무기질 특히 요오드가 부족하여 기형아 출산이 있는데, 토질이 점

점 더 척박해지고 있음. 이에 한국의 해조류를 잘 가공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성

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기대하고 있음

한국 식품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도 중국시장 진출 성

공 가능성이 높음

특히 원천 기술이 있는 경우 중국에서 매우 환영하고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음

식품의 경우 중국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이 필수임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중국 사업에서 대기업은 중간 의사결정 단계가 많고, 현지 지사장이 한국 본사에 대

한 의사 결정권한이 약해 한국에서 중국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본사의 

개입으로 중국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초기에는 중국시장 진출의 경우 어렵더라도 독자기업으로 진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중국인들의 손에 맡겨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

현재 한국에도 중국에서 쑤닝 등의 유통업체가 나와서 한국 상품을 소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가격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음

중국 진출의 경우 여러 지역을 타기팅 하는 경우 어렵고, 오히려 대도시 한, 두 곳을 

집중적으로 타기팅 하는 것이 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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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번호 : 기업 23. 2019년 11월 22일. 서울

기업 개황
과거 중국에서 IT 관련 사업을 했고, 현재 중국 사업은 정리한 상황에서 중국 빅데이

터 솔루션 관련 소프트웨어를 한국 병원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 한국에 비해서 결코 뒤처져 있지 않음

한국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개발자들은 많지만 한국의 프로그램 관련 산업이 대기업 

SI 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수주한 물량을 아웃소싱 받는 

과정에서 하청과 재하청 관계에서 인건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 역량

이 뒤처지고 있음

반면 중국은 솔루션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름. 중국은 글로벌 솔

루션 대기업들에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라클 등 기존 글로벌 솔루션 

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가성비보다는 

글로벌 솔루션에 의존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국내 중소 

IT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이 제약됨

중국은 몇 년 전에 비해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솔루션 프로그램들이 가성비가 

매우 좋아졌음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중국은 빅데이터 생산 역량에서 세계 최대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임

중국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가 연계된 협력 모델이 형성되면서 지난 수년간 관련 분야

의 기술 역량이 글로벌 업체에 비해 가성비가 좋아지고 있음

더구나 중국은 세계 최대의 빅데이터 시장과 빅데이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국과의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대정부 

정책제안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기업 독과점 구조, 정부의 규제 

등 구조적인 제약 요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임

대정부 

정책제안

중국 진출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중국 현지에 이입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중국의 

문화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됨

기업번호 : 기업 24. 2019년 11월 22일. 서울

기업 개황
중국 진출 한국 유통업체 주재원으로 중국 물류 사업 10년 이상 경력. 한국 복귀 후 

중국 민영 택배회사 OO의 한국 사업 담당하고 있음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은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면서 오프라인이 급격히 침체되고 있고, 온라인이 

급성장하고 있음. 중국에서 체감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 반대로 온라인 수요는 지난 수년간 연평균 40%에 달

하는 급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중국정부도 신유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예를 들면 중국의 택배 물량은 전 세계 택배 물량의 60%에 달함

특히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물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데이터 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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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고 있음. 제조업의 위기를 신유통과 데이터 산업의 성장으로 돌파하고 있음

중국은 40만 명에 달하는 중국 OO본사의 택배 직원을 직고용하도록 유도하면서 정

부가 직고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현재 중국 택배시장의 성장세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음

중국은 콜드 체인을 수년 전부터 구축하였는데 이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동차 산업

의 내수 수요가 확대되었고, 중국인들의 소비 문화도 크게 변화되고 있음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중국은 해외 진출에서 순혈주의가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보다 약하다고 느껴진다. 한

국기업은 해외 진출에서 순혈주의와 한국식 관리 방식을 고집하고, 중국 직원들에게 

한국식으로 맞추라고 강요했음

중국 민영기업들의 경영진은 젊고 역동적이고 경쟁력이 있음. 조직문화도 한국에 비

해서 훨씬 선진적인 측면이 있음

중국 사업은 단기적으로 보면 안되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음

대정부 

정책제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매년 커지는 시장규

모는 여전히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성장률이 아니라 규모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에서 화장품 유통시장이 엉망이고 심지어 밀수도 많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규제하

려고 하는데, 한국은 중국정부가 한국 화장품을 죽이려고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

국이 중국의 규제를 촉발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런 정보가 잘못 전

달되어서 중국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음

현재 한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확산되어 있는데, 정확한 중국

경제 상황과 제도 변화를 한국기업들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원인이 있음

중국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을 몇 년 전부터 했지만, 한국기업과 한국정부가 

지난 수년간 한 것이 거의 없음

기업번호 : 기업 25. 2019년 12월 10일. 서울

기업 개황
2차 전지 관련 부품 생산, 한국과 중국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에 부품 

납품하고 있음. 최근 중국 대기업에도 납품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의 배터리 관련 산업은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중국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대기업이 해외 M&A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급성장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대기업에 한국 중소기업이 납품을 하는 기회가 있음

중국 대기업은 기술력이 부족해도 중국 내수시장을 담보로 해외 기술을 M&A를 통해 

흡수하고 밸류체인을 구축해버리고 있음

중국정부가 최근 배터리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에

서 중소 배터리 업체들은 구조조정이 될 것이고, 결국 거대 기업 몇 개로 정리될 것

으로 기대함

중국에서 어떤 중소 배터리 업체가 정리될 것인가의 여부는 중국 공산당이 결정한다

고 생각하고, 이번에 본 회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중국 대기업은 중국정부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준국유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과거 중국이 한국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했을 때는 중국정부가 한국기업에 우호적이

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님

한국과 중국은 동반 성장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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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번호 : 기업 26. 2019년 12월 10일. 서울

기업 개황

한국 주재원으로 중국에 진출한 이후 중국 온라인 물류 회사에서 초기창립 당시부터 

근무하였고, 스톡옵션을 받은 주식을 중국 회사가 상장하면서 수익 실현하고 현재 한

국으로 완전 복귀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은 한국을 압도하고 있고,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과거 한국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진정한 중국 진출이 아니라 단순히 중국에서 생산만 

한 것임

중국 중산층의 규모는 엄청난데, 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오프라인 비즈

니스는 전망이 없고, 오직 온라인만이 답임

몇 년 전에 한국기업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고 주장했는데, 이제 중국 온라인 플랫폼도 몇 년 전과 달리 이미 포화 상태에 달했

고, 한국기업에 더 기회가 없어진 것 같아서 안타까움. 이제 한국 상품을 티몰에 올려 

보아도 전자상거래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눈에 띄지도 않음

따라서 요즘 중국에서도 온라인 비즈니스가 O2O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중국에

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편의점 체인 형태로 중국 내수 

유통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전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중국에서 성공한 한국기업은 정말 드물다. 대부분 초기에 중국 진출할 때 부동산에 투

자했거나 초기 한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중국기업에 모험적으로 투자하거

나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만이 겨우 중국에서 성공했음

최근 수년간 중국의 변화를 보면 한국기업에는 더 기회가 없는 것 같음. 공산당이 사

회 통제를 강화하고 SNS도 검열하고 있음. 그래서 중국 생활을 완전히 정리해야겠다

고 결심했음

대정부 

정책제안

중국 사업에 필요한 것은 중국 언어 능력이 아니라 중국 법률과 금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국인 직원인데, 이런 역량을 가진 한국인 인력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움. 너무 

부족함. 중국 유학생들이 많다고 하지만 전부 중국어나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유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은 학계 교수님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

각함

중소기업은 중국의 법률과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정

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대정부 

정책제안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기업이 아니라 역량이 있는 한국 사람인 것으로 판단함. 

한국의 인력을 중국이 필요로 함. 개인적으로 한국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가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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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번호 : 기업 27. 2019년 11월 22일. 서울

기업 개황 자동차 관련 대기업 주재원으로 중국 OO 지역에서 수년간 근무하였고, 국내 복귀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중국 내 자동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했고 유휴 생산 설비가 많기 때문에 경쟁 심화

와 이윤 감소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중국정부는 외국계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데, 과거 은행에서 관리하던 

차입금 관리를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중국 내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게 유동성 압력이 상당히 있으며, 지난 수년간의 구조조

정을 통해서도 이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함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한국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중국 사업에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 

실패 경험도 매우 소중함

한국기업들은 중국 진출 전에 중국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해서 많은 실패를 했는데, 실

패를 통해서도 학습하고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움

중국에서 한국기업들의 선호도가 매우 떨어지는데, 한국기업들이 가지는 경쟁력이 과

거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임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 사업에서 위기에 직면하

고 있는데, 이를 중국에게 당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움

대정부 

정책제안

중국 사업 실패의 경험을 축적하고 정리하여 그 경험이 향후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기업번호 : 기업 28. 2019년 12월 9일. 서울

기업 개황 전자 산업 대기업 전 주재원

중국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식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은 현재 거의 베트남 등지로 이전한 상황임. 모바일 산업에서 

시장점유율이 한때 25%에 달했던 것을 생각하면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음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대기업과 동반하여 중국에 진출했던 중소기업들은 독자 운영 능력을 구축하고 생존력

을 갖추었어야 했지만, 대외 교섭력이 부족했음. 중소기업들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국제화하는 능력이 부족하였음

대기업은 동반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에 일정 물량을 발주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로컬기

업과 순수하게 경쟁하여 한국 중소기업이 이 물량을 수주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임

중국 내 로컬 중국기업들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들의 

대외 마케팅 역량은 전무하기 때문에 대기업 출신 현지 주재원이 이들 중소기업을 많

이 도와주는 상황임

사실 삼성도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했으면 원래 중국 로컬기업에 더 많이(1억 대) 

발주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동반진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로컬

기업 발주 물량을 축소했다(6천만 대)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음

그런 상황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 동반진출했던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이윤을 제

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반화되어 있음

대정부 

정책제안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종합적

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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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성공 사례

부록 표 1. 고객맞춤형 마케팅 사례 1: 일본덴케이(주)(日本電計株式会社)

가. 기업개요 

일본본사 해외현지법인

사업개요 전자계측기, 각종 시스템기기, 전자부품 등 판매제조, 리스 및 렌탈업무 좌동 

소재지 도쿄 상해

자본금 11억 6천만 엔 약 6.6억 엔

종업원 498명 220명

설립연도 1950년 1997년

나. 중국 현지 진출목적ㆍ계기

당사 본사는 도쿄ㆍ아키하바라에 위치하며, 주요 사업영역은 전자계측기기82)의 판매나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으로 약 70년의 역사를 지녔다. 계측기기 판매분야에서는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며, 중국시장

에 진출한 것은 1996년부터이다. 

다. 중국 현지 사업 전개 

중국 내 현지 법인은 현재 총 2개로서 하나는 계측기기의 판매 및 AS를 주요 업무로 하는 전계무

역(덴케이무역), 또 다른 하나는 수탁시험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계과기연발이다. 두 회사의 총 종업원

수는 약 300명이며, 이 중 덴케이무역 소속 종업원은 약 220명이고 중국 전역에 28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동사가 취급하는 제품은 일본의 계측기기 메이커 제품(시마즈 제작소, 코미카미놀타, 헤키, 키

쿠스이, EMIC, ESPEC)이 대다수이나, 구미계열의 메이커 제품(테크트로닉스 등)도 대리판매하고 있

으며, 제품의 비율은 8:2로 일본 제품 취급 비중이 높다. 

2019년 1월 자동차추진부를 설립하였고, 이 분야 매출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수탁시험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계과기연발의 주요 고객은 자동차 메이커이며, 上海閔行紫竹科学園区의 토지를 

구입, 2007년에 실험센터를 설립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2017년 6월에는 포동에 제2시험시설을 설

립하여, 보다 나은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은 향후 

EV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관련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리먼쇼크의 영향으로 중국 

현지 법인의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고, 전 종업원 해고 없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는 점차 실적을 회

복하는 중이다. 

라. 성공사례(혹은 실패사례) 요인 분석

5,000개사 이상의 폭넓은 메이커 제품을 취급한다는 점, 주중 일본계 기업과 활발한 정보교환, 무

역상사의 강점을 살린 시장의 요구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가

령, 최근까지 주요 고객은 전자제조업이나 가전 관련 메이커였으나 현재는 자동차나 스마트폰 관련 메

이커와의 거래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취급하는 품목 역시 업계 요구에 맞춰 확충하게 되었고, 현재 



부록• 241

82) 물리현상이나 전기현상을 측정하는 기기.

자동차 관련 품목이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리판매뿐만 아니라 고객요구에 대응한 토탈 

솔루션 서비스도 실시하여 제품 판매와 더불어 관련 AS도 보증해주고 있다. 

2018년 7월부터는 IoT 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제조라인 계측기기 솔루션 및 기술개발서비스라고 

하는 제품 이외의 서비스 지원도 시작하였다. 중국 전역에 28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일반적인 일본

계 기업들과 달리 각 지점의 경영진은 모두 중국인이다. 이로 인해 중국 로컬시장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 로컬시장을 개척 중이다. 

마. 투자환경상의 과제(애로사항) 

당면과제 중 하나는 인력 유출이며, 현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점차 매력이 저하되

고 있다. 자금 회수의 어려움도 주요 애로 사항 중 하나이며, 현재 2~3명으로 구성된 영업팀에서 자

금회수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 중요 고객이라 하더라도 신용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

여 거래 여부를 판별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당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거래처 영향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

을 받고 있다. 또한 미ㆍ중 무역마찰에 따른 관세인상으로 미국에서 제품 수입 시 관세가 높아졌으나, 

전체 조달부문에서 미국기업의 비중이 낮아 무역마찰에 따른 악영향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다만 이러

한 무역마찰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여 제조라인이나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 혹은 태국으로 이전할 

것을 신중히 고려 중이다.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9), ｢華東地区に進出する日系企業の成功事例(3月)｣, pp. 9~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3)를 참고로 저자 재구성.

부록 표 2. 고객맞춤형 마케팅 사례 2: 무사시테크노케미칼(주)(株式会社武蔵テクノケミカル)

1. 기업개요

일본본사 해외현지법인

사업개요 산업용 세정제의 개발ㆍ제조ㆍ판매. 세척기ㆍ부대설비 판매ㆍ세척시스템 좌동

소재지 도쿄 중국 상해

자본금 2,500만 엔 약 1,400만 엔

종업원 비공개 5명

설립연도 2004년 2005년

2. 중국 현지 진출목적 

당사의 본사위치는 도쿄이며, 주된 사업영역은 세정제 제조ㆍ판매이다. 전기전자, 자동차, 에어컨, 

모터 등의 공업제품, 특히 부품 제조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고, 탄화수소를 중심으로 탈프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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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탈염소계 용제의 친환경 세정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상해, 2004년 대련 및 

2009년 심천에 각각 진출하였고, 직원 수는 상해 5명, 대련 30명 그리고 심천에 5명이며 일본인은 

상해와 심천에 각각 1명씩 상주하고 있다. 대련 제조공장의 경우 상주하는 일본인은 없고, 품질지원 

및 검사는 현지 직원이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일본 본사에서 품질관리 지도를 실행한다.

3. 중국 현지 사업 전개

상해지사 설립 이후 2~3년간은 중국 현지에서 자사 브랜드 및 기술역량을 평가받는 시간이었다. 

대략 3년 경과 후부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무렵 리먼 쇼크가 일어나고 매출은 진출 당시 매출로 

격감하였으나, 2010년 이후 매출 실적이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본사는 자사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 대련 공장에서 제조 및 수입 판매하거나 대

련 공장에서 중간재를 수입한 후, 위탁공장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제조ㆍ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정

보누설 위험성 때문에 위탁제조가 어렵다는 점에서 특수제품의 경우 일본으로 중간재 형태로 수입한 

후, 완제품을 생산한다. 주력상품은 탈지의 기름때 세정 등 표준ㆍ범용품이다. 대련공장은 ISO9001을 

취득하였고, 중국 국내 생산이라는 점에서 무관세ㆍ저가격 전략을 내세워 판매를 확대 중이다. 

4. 성공사례(혹은 실패사례) 요인 분석

제조현장에서 세정제는 생산설비와 달리 제품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세정기

나 세정제에 예산을 할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우선 세정제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계부품, 자동차부품과 전기부품의 세척은 범용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많고, 생산라인

과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고객에게는 단순히 세정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만 설명하

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기술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세스 제안의 구체적인 예로는 세정 공정의 앞 단계에서 이용하는 타사제품의 가공유를 대리

판매하는 한편 세척을 실시하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제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영업과 물류를 무

역상사에 맡기지 않고 자체 관리함으로써 자사제품 외 모조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영업

부터 납품까지 일관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고품질의 기술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당사

의 강점이다. 또한 폭넓은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해 지역 이외에도 쑤저우나 광저우에서 시행되

는 상담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5. 투자환경상의 과제(애로사항) 

최근 몇 년간 거래처 일본계 기업의 중국 현지 철수와 일본 본국 혹은 아세안 등으로의 생산라인 

이전이 진행되고 있어 납품업체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납품처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나, 중국 로컬기업은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세정기에 대해서는 납품 전에 대금

을 지불받고 있지만, 세정제는 어렵다. 

자사에서 직접 영업하는 경우와 일본계나 대만계 상사의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국 로

컬기업과의 거래는 상술한 바와 같이 자금 회수 문제 등으로 인해 확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일본계나 서구계열 거래처를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비용 증

가와 제조 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가령 주원료인 원유가격 상승, 물류비ㆍ인

건비 급등, 위험물질 취급 규제 역시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9), ｢華東地区に進出する日系企業の成功事例(3月)｣, pp. 13~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3)를 참고로 저자 재구성.



부록• 243

83) 보링머신, 밀링머신 및 드릴링머신을 하나로 한 복합공작기계. 

부록 표 3. 다품종 소량 생산의 틈새시장 공략 사례 1: 마츠우라기계제작소(松浦機械製作所)

1. 기업개요

일본본사 해외현지법인

사업개요
공작기계(머시닝 센터) 제조판매, 금속광조형복합가공기 제조판매, 

CAD/CAM 시스템판매
좌동

소재지 후쿠이현 후쿠이시 중국, 상해

자본금 9,000만 엔 -

종업원 321명(2017년 12말) 6명

설립연도 1935년 2011년

2. 중국 현지 진출목적 

마츠우라 기계제작소는 머시닝센터83) 개발ㆍ설계ㆍ제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가진 기업이

다. 매출 비중은 유럽지역 70%, 일본 20%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10%를 각각 차지한다. 

이처럼 유럽지역을 판매거점으로 하였기에 2011년 중국에 진출했을 때는 기업 지명도가 거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진출 초기 4년간의 성과는 매우 저조하였으나, 사업전략을 재정립하였고 때

마침 2018년 세계적인 반도체 붐으로 사상 최대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3. 중국 현지 사업 전개

일본과 대만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당사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직원수는 6명

이며, 이 중 일본인은 1명이다. 대리점은 화남지역에 2개, 화동지역에 6개 총 8개가 위치하며, 판매는 

당사에서 실시하나 판매대금 회수는 본사부서와 거래처가 직접하고 있어 당사와 대리점 간의 직접적인 

금전거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금 회수 관련 등의 문제는 없다. 또한 주요 고객은 반도체 및 

의료 등의 다품종 소량 생산을 전문으로 하여 대량 생산을 필요로 하는 고객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즉 

대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동종업계 경쟁업체가 있으므로 다품종 소량 생산 분야로 목표시장을 설정한 

것이다. 

당사의 목표 판매시장은 특수한 분야이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이 거의 없

고 지금까지 당사만의 독자적인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미국, 홍콩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영업은 유럽지역에서의 저명한 지명도(브랜드)를 최대한 살려 실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판매 상대로서 중국 로컬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다만, 일본계 중국 현지 법인들은 의사결

정 권한이 없는 기업이 많아 영업ㆍ판매가 쉽지 않다. 2012년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 현지 일부 

수요가 다소 위축된 적은 있으나, 큰 영향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미ㆍ중 무역마찰에 따라 미국계 기

업들과의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성공사례(혹은 실패사례) 요인 분석

중국 첫 진출 시, 당사는 유럽에서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강점을 살리면 영업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그것은 큰 오인이었다. 즉 부실한 시장조사, 전략상품 선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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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가 있었다. 중국 현지에서 당사의 지명도가 없는 상황하에서 판매처 및 수요 파악도 정확히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선 다양한 업종에서 판매를 실시해 보았고, 점차 이익이 낮은 업종과의 

거래를 중단함과 동시에 신규 고객 개발을 지속하였다. 현재는 수주 확률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량 생산의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만을 취급하고 있어 중국 로컬기업들의 시장진입도 쉽지 않은 틈새

시장에서 당사는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상담회 등 현지 행사에 중국 대기업들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당사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활

동도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 당사의 모든 제품은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대리점에 대한 성

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판매 대리점을 발굴하는 한편, 현재 화동지역에서 절강ㆍ강소지역으로 영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5. 투자환경상의 과제(애로사항) 

상해지역 물가와 임금 상승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

승 등으로 일본인의 주재 비용도 상승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사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까지 당사의 틈새 주력시장은 중국 로컬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기술력 향상으로 언제든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당사의 경쟁우위 및 수익성 악화로 귀결되

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일본에서 중국으로 공작기계와 로봇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

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중국정부의 반덤핑 관세 등 비관세장벽 강화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

다. 만일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특히 대량 생산ㆍ판매 관련 일본계 기업들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들도 중국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9), ｢華東地区に進出する日系企業の成功事例(3月)｣, pp. 11~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3)를 참고로 저자 재구성.

부록 표 4. 다품종 소량 생산의 틈새시장 공략 사례 2: ㈜다이에이제작소(株式会社大栄製作所)

1. 기업개요

일본본사 해외현지법인

사업개요 정밀 판금가공제품 제작ㆍ판매 좌동

소재지 교토 중국 상해

자본금 1,800만 엔 1.7억 엔

종업원 60명 70명

설립연도 1968년 2003년

2. 중국 현지 진출목적 

당사의 본사는 일본 교토에 위치하며, 정밀판금가공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일본 내 제품수요가 감소하였고, 당시 요시오카(吉岡) 대표가 상해를 방문한 후, 국내

외 많은 기업들이 상해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살펴본 후,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진출 당시에

는 시장수요 전망이 어두웠으나, 과감하게 설비 투자와 공장 설립을 진행하였다. 신규 고객을 발굴하

기 위하여 상공회의소의 소개 및 상담회 참가 등을 통해 사업정보를 수집하고 영업활동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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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현지 사업 전개

중국 내 일본계기업의 생산 설비의 판금 부품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종업원 수는 현재 

70명이다. 당사 외에 무역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 법인이 있다. 고객은 주로 식품ㆍ의료ㆍ자동차 

관련업종이며 고객의 99%가 중국 내 일본계기업들이다. 이들 고객들은 본사가 쿄토인 기업들이거나 

상담회에서 알게 된 기업들이며, 이들 업종의 다양한 일감을 수주하였다. 

주요 제품으로는 0.6~6mm의 스테인레스 제품 등이며 작은 부품부터 대형 조립부품까지 고객의 

폭넓은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부자재는 중국 내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현지조

달하고 있다. 매출은 변동이 있으나 리먼쇼크 이후 2009년, 2015년에는 감소하였다. 2018년 후반기

에도 미ㆍ중 무역마찰로 인해 공장 내 설비투자 계획이 지연되는 등 매출이 주춤하고 있다. 향후 계획

으로는 현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나, 당사의 업무특성상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도 많아 연간 계획

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4. 성공사례(혹은 실패사례) 요인 분석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당사가 가지는 강점은 숙련된 기술력으로서 사람의 손을 직접 거친 다품종 

소량 제품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등 중국 로컬기

업에 판매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의료와 식품 관련 업체를 중심으

로 거래를 실시해 왔으나, 새로운 업종의 고객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

차, 전지, 반도체, 세척기 등 폭넓은 신규업체를 발굴하였고, 특히 전기차와 전지는 현재 중국에서 성

장하고 있는 업종으로서 향후 당사 성장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종업원들의 이직률도 낮고 현재 설립 

15년차이지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해가 고향인 직원은 적고 지방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올라온 직원들도 많으나, 구정명절(춘제) 이후 고향에서 복귀하지 않는 직원들은 거의 없고, 

당사 업무 특성상 숙련된 기술자가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사에서는 10년 근속직

원들을 위해 금괴를 증정하고 있다. 과거 중국 국영기업과 거래를 하는 중에 센카쿠 문제가 발생하면

서 대응하는 데 많은 고생을 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기업을 신중히 선정하고 있다. 

5. 투자환경상의 과제(애로사항) 

현재 공장이 있는 지역에 대한 불법 건축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공장은 임시로 임대하여 사

용하고 있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적발되면 현재 공장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 적발된 내용을 유

지한 상태에서 재신청은 어렵기 때문에 공장을 완전히 폐업한 후, 재정비하여야만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규제도 엄격해지고 있는데 가령, 당사가 위치한 공업지구에 하수배수처리시설이 미비하다

는 지적을 받아 당사 공장도 일시 정지되었고, 해당 공사로 인해 1~2개월간 업무가 마비된 경우가 있

었다. 

또한 당사는 가공제품의 표면처리나 도장을 중국 로컬업체에 외주를 맡기고 있으나, 관련 업체들이 

환경규제로 상해에서 철수함에 따라 근교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9), ｢華東地区に進出する日系企業の成功事例(3月)｣, pp. 17~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3)를 참고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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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다품종 소량 생산의 틈새시장 공략 사례 3: ㈜핫코전기(株式会社八光電機)

1. 기업개요

일본본사 해외현지법인

사업개요 전열기기, 제어기기, 산업장비 제조ㆍ판매 좌동

소재지 나가노현 중국 상해

자본금 2,500만 엔 9,000만 엔

종업원 160명 50명

설립연도 1944년 2003년 

2. 중국 현지 진출목적 

핫코전기는 1944년에 설립되었고, 나가노현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전열기기, 제어기기, 산업기

기 생산업체이다. 이전에는 가전에 내장된 전열기기 등을 생산하였으나 현재는 기술집약형 첨단업종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또한 제품 특성상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다. 중국 진출은 2003년 5월이

었으나, 당시 중국 내 사스가 유행함에 따라 설립허가가 지연되어 실제 설립은 같은 해 9월에 하였다. 

1990년대부터 일본계기업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어 중국도 향후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진출하였으나, 설립 당시 고객사와 어떤 구체적인 계약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일본 내 영업거점

에서도 중국 진출 기업정보 수집 및 중국 로컬 영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3. 중국 현지 사업 전개

중국 현지 법인은 주로 정밀금형 관련 전열기기를 생산 중이다. 이는 다양한 제조업종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기기이다. 또한 일본 본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도 병행하고 있다. 직원

은 총 50명 정도이며, 현지에서 부품조달부터 가공조립 및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수행 중이다. 

한편 히터의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중국산이 없어 대부분을 일본에서 검증된 업체로

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매출은 확대 중이며 현재 상하이 외에 광저우에도 영업거점을 갖고 있고, 향후 3년 안에 화북지역

과 청두와 충칭 등 서남지역에 새로운 거점을 설립할 예정이다. 거래처는 창업 초기 일본계 기업의 비

율이 높았으나, 중국 로컬기업으로 거래처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처인 중국 로컬기업들도 최종 

판매처는 일본계 기업인 경우가 여전히 많다. 

리먼쇼크 때는 고객의 설비투자 발주가 크게 감소하여 당사 실적 역시 크게 떨어진 바 있다. 그러

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 2010년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2012년에는 최고 이익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건비 상승과 환경 규제

에 따른 관련 대응 설비 투자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익률은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4. 성공사례(혹은 실패사례) 요인 분석

중국 진출 당시 사전에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중국기업과의 인맥 

없이 단순히 시장조사만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정확한 수요처와 시장의 요구를 파

악하지 못하여 고생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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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로컬기업과는 납기와 가격 면에서는 경쟁을 할 수 없다. 결국 고품질의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사의 기술력은 미국 NASA 관계기업에도 인정받고 있고, NASDA(현 

JAXA)에서 사용되는 인공위성 탑재용 히터 등에서 본사 전기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직원교육훈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직원들도 많으며, 직원들의 기

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직원 대부분이 단순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품

종 소량 생산을 통해 다양한 기술 경험을 체득할 수 있어 종업원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로컬기업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선불로 받고, 입금 확인 후 배송하는 체제이며 

이를 통해 보다 확실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1년에 2~3회가량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당사의 취급품목에 대한 잠재 수요가 있을 만한 기업을 발굴하는 영업활동을 병행한다. 향후 생산기술 

관련 전시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5. 투자환경상의 과제(애로사항) 

최근 중국 내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관련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공장폐수

를 직접 방류하여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불가능하며 탱크에 저수한 후,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해결해

야 한다. 공장위치가 상해 104구획(상해시 계획 공업지역)이 아니므로 산업폐수 처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배수 및 배기 처리에 대하여 중국 관계 당국이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당

사는 현재 관련 대상 업체는 아니다. 

미ㆍ중 무역마찰로 인하여 미국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제조하는 거래처와 미국에 많은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당사 역시 이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동

향을 예의주시 중이다.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9), ｢華東地区に進出する日系企業の成功事例(3月)｣, pp. 21~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3)를 참고로 저자 재구성.

부록 표 6. 일본계 생산네트워크 활용 사례 1: ㈜니카다머신테크노(株式会社ニイガタマシンテクノ)

1. 기업개요

일본본사 해외현지법인

사업개요
공작기계, 

사출성형기제조판매ㆍ서비스 

사출성형기 

수입ㆍ판매ㆍ서비스

공작기기 제조ㆍ판매, 

서비스 

소재지 니가타현 니가타시 중국 상해, 동관 중국 닝보

자본금 6,800만 엔 2,200만 엔 2.7억 엔

종업원 330명 8명 24명

설립연도 2003년 2009년 2017년

2. 중국 현지 진출목적 

본사는 니가타 현에 위치하며 주된 사업영역은 공작 기계ㆍ사출 성형기를 제조하는 것이다.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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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니가타기계과학상하이와 2017년 12월 니가타기계 과학기술닝보 2개의 현지 법인 모두 

100% 본사 출자에 의해 설립되었다. 사출 성형기의 경우 중국 진출 이전에는 대만 현지 법인에서 중

국 로컬 판매를 담당하였고, 당시 주요 판매처는 중국 내 일본계와 대만계 업체였다. 즉 중국 로컬기

업에 대한 영업 활동은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매출은 확대되지 못하였다. 이

에 따라 중국 현지시장에 대한 영업 활동 및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국 진출을 전격적으

로 결정하였다. 

3. 중국 현지 사업 전개

상해 현지 법인은 현재 상해시와 광둥성 동관시에 8명이 직원이 있으며, 주로 일본에서 생산된 사

출성형기기의 수입판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판매처는 중국 내 일본계 기업, 외자기업 및 중국 로

컬기업 등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하다. 한편 닝보 법인은 자체 공장을 가지고 현장에서 공작기계의 생

산과 판매 모두를 병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일본에서 제조한 것을 수입하였으나, 중국 사업을 보다 적

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생산기지를 설립하였다. 현재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품질관리는 

일본인이 맡고 있다. 당사는 향후 중국 진출을 보다 가속화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추가 고용을 적극 

고려 중이다. 닝보 공장의 제품도 이미 고객에게 납품이 시작됨에 따라 상설전시장을 개설하고 현지 

고객에게 한층 강화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ㆍ중 무역마찰은 거래업체로부터 간접적으로 영

향을 받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상황이며, 2018년 후반부터 중국 내 경기가 다소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나, 사출성형기기만큼은 5G(5 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에 대한 설비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다. 

4. 성공사례(혹은 실패사례) 요인 분석

사출성형기의 제조원가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즉 일본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현지 부품을 적극 채택하여 원가절감을 실행 중이다. 또한 대리점에 사출기 영업을 일임하는 것이 아

니라 당사가 함께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리점과 함께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의 신뢰

도를 쌓아가고 있다. 또한 상담회 등에도 적극 참가하여 신규 공급업체 발굴을 실행하고 있다. 

5. 투자환경상의 과제(애로사항) 

지금까지 주된 판매처는 AS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하여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향후 

내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AS체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현재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중국 로컬 사출성형기 업체와의 경쟁우위 방안, 전기 자동차부품 등 새로운 제품수요에 대응 가

능한 사출성형기 개발 등 변화 중인 중국시장 상황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9), ｢華東地区に進出する日系企業の成功事例(3月)｣, pp. 15~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3)를 참고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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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일본계 생산네트워크 활용 사례 2: ㈜프레시도(株式会社プレシード)

1. 기업개요

일본본사 해외현지법인

사업개요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제조 좌동

소재지 구마모토현 중국 상해

자본금 1.99억 엔 4,400만 엔

종업원 110명 60명

설립연도 1989년 2006년

2. 중국 현지 진출목적 

주식회사 프레시도는 구마모토현에 위치하며 주로 자동차설비, 반도체와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필요

로 하는 자동화기계 제조가 주된 사업영역이다. 원가절감을 위해 2006년 중국에 진출하였고, 중국판

매가 본격화됨과 동시에 원가절감과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규모를 점차 확대해왔다. 무역은 가공무

역 형식으로 본사에서 주문을 받고 상해공장에서 생산한 후, 다시 일본본사로 수출하고 있다. 현재 중

국의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으나, 일본 내 생산보다는 여전히 제조원가가 낮다. 

3. 중국 현지 사업 전개

중국 현지 법인의 경우 현재 직원은 20명이며, 장기계약 직원은 40여 명으로 총 60명가량이 근무

하고 있다. 일본 본사에서 부임하는 1명을 제외하고 근무인력의 현지화를 단행하였다. 액정제조시설 

전반을 다루는 일본기업 1개사의 주문을 주로 처리하고 있고, 액정 제조장치의 일부를 생산 중이다. 

제조장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반제품은 일본에 다시 수출한 후, 일본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한다. 

당사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 대형액정패널 제조업체의 조립라인에 납품되고 있다. 액정업계는 현재 

경기가 좋지만 향후 전망은 다소 불안정하다. 또한 중국 현지 법인의 역할 중 하나는 고품질의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것이며, 실제 일본 본사에서 해당기업으로 발주한 

사례도 있다. 리먼쇼크 당시 큰 악영향을 받은 바 있고, 실제 매출 역시 크게 감소한 바 있다 반면 센

카쿠 열도 분쟁 시 당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2012년 이후 실적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4. 성공사례(혹은 실패사례) 요인 분석

현재 중국 현지 원가 상승에 따른 원가절감 대책을 모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원교육, 기술교육

을 철저히 실시하여 제조효율을 도모하는 한편 성수기에는 종업원 추가 고용을 자제하는 대신 협력기

업에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다. 즉 동일한 품질이라면 일본부품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부품을 많이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원가절감 대책 이외에도 제조상담회에 적극 참가하여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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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환경상의 과제(애로사항) 

중국 내 환경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올 때마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 및 제

출해야 하는 등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당사 공장은 매연이나 약품 등 환경오염을 유

발하는 품목은 없으나,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부품, 특히 도금이나 도장을 실시하는 업체가 환경규

제의 영항을 받아 내륙으로 업체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불법건축이라는 행정조치를 받으면 기존 공장설비 등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완제품인 액정패널은 업계 전체적으로 가격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나 제조원가를 절감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 전반적인 이익은 향후 악화될 여지가 많다. 또한 미ㆍ중 무역마찰로 인해 2018년 

12월부터 경기가 불안하여 설비투자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업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9), ｢華東地区に進出する日系企業の成功事例(3月)｣, pp. 19~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3)를 참고로 저자 재구성.

부록 표 8. 일본계 생산네트워크 활용 사례 3: 하가전기(주)(芳賀電機株式会社)

1. 기업개요

일본본사 해외현지법인

사업개요
로봇자동화시스템, 모션 컨트롤 시스템, 영상처리ㆍ 검사시스템, 

제어 패널 시스템 제안, 제어기기, 공조 기기, 환경제품 대리판매
좌동

소재지 오사카 중국 상해

자본금 5,012만 엔 2.5억 엔

종업원 65명 36명

설립연도 1958년 1997년

2. 중국 현지 진출목적 

당사는 1958년 설립되었고, 본사 위치는 오사카이다. 로봇자동화시스템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고, 

중국 현지 법인은 상해에 상해하가전기와 요시카네전기 2개사가 있다. 상해하가전기는 1997년, 요시

카네전기는 2007년 각각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일본 본사로부터 주문 받은 품목들을 중국 로컬

기업으로 발주ㆍ생산한 후, 다시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발주량이 점차 많아지

면서 상해에 자사 공장을 설립하고 직접 생산하게 되었다. 

3. 중국 현지 사업 전개

현지 법인 중 하나인 요시카네전기의 주요 사업은 첫째, 제어반84) 설계, 제조, 판매이며, 고객으로

부터 발주받아 도면을 제작한다. 이때 당사에서 제반 사항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고객 쪽에서 

설계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현장에서 설계, 배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모션

콘트롤 사업으로 전기제어를 중심으로 구축된 생산라인의 자동화, 에너지 절약화, 효율화를 도모하는 제

어시스템을 제안한다. 셋째, 로봇시스템사업으로 로봇 도입 시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 

유지보수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거래처 대부분은 일본계 기업이며, 상해하가전기를 통해 거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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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기계나 장치의 원격 조작에서, 제어용의 계기류나 스위치 따위를 일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비한 판.

한다. 현재 직원은 기술부 6명, 전기설계 3명, 생산기술 3명, 현장제조 18명, 간접관리 6명이다. 고객

은 크게 기계회사와 설비제조회사로 구분되며, 영업지역은 저장성, 장쑤성 및 산둥성 등 화동지구가 

대부분이다. 

상해하가전기의 주요 사업은 요시카네전기에서 제조된 제어반 판매와 대리점을 통한 판매로서 상해 

본사 외에도 광저우와 창저우에 영업소를 두고 있고 현재 4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4. 성공사례(혹은 실패사례) 요인 분석

요시카네전기의 거래처는 매우 다양하여 어떤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다른 업종의 매출로 

커버 가능한 일종의 사업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 현지 기업들이 우세할 

수 있으나, 기술력ㆍ품질관리ㆍ납기 대응 측면에서는 당사가 보다 높은 경쟁우위를 가진다고 자신한다. 

일본계 고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와 제조원가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고, 

휴면고객 발굴과 소개를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AS는 중국전역, 동남아시아에서도 실

시하고 있고 판매처가 중국 로컬기업이고 생산공장이 동남아시아인 경우에도 기술인력을 종종 동남아

시아 현지 공장으로 파견하여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일본계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수주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 정기수주가 예측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고객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5. 투자환경상의 과제(애로사항) 

당사 공장은 환경규제 영향을 받지 않으나 당사 제품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환경규제 영향

을 받는 기업들도 있어 향후 거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거래처 공장이 내륙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어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등 현지 법인 운영이 매년 어려워지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ㆍ중 무역마찰의 여파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미루는 추

세여서 향후 실적은 불투명하다.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9), ｢華東地区に進出する日系企業の成功事例(3月)｣, pp. 23~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3)를 참고로 저자 재구성.

부록 표 9. 일본계 생산네트워크 활용 사례 4: ㈜엠에스제작소(株式会社エムエス製作所)

1. 기업개요

일본본사 해외현지법인

사업개요 고무금형, 웨더스트립 성형금형 설계제작 좌동

소재지 아이치현 중국 상해

자본금 3,811만 엔 5,300만 엔

종업원 41명 22명

설립연도 1971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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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현지 진출목적 

본사는 아이치현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주된 사업은 자동차 고무부품(웨더스트립 등)의 성형금형 

설계 제작이다. 자동차 씰 부품의 금형도 제조하며 모든 일본계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한 실적을 갖고 

있다. 상해 진출의 계기 역시 일본계 자동차 메이커들의 중국 생산이 많아지면서 당사도 상해에 진출

하게 되었다. 더불어 일본의 높은 제조원가도 중국 진출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3. 중국 현지 사업 전개

중국 현지에는 상해와 광저우에 법인이 있으며, 광저우 현지 법인 주변에는 일본계 기업고객이 많

이 진출하여 정보 수집 및 고객사 방문이 용이하다. 상해법인의 주요 사업은 일본 본사와 같으며 웨더

스트립 등 고무 부품의 성형금형 설계제작을 실시하고 있다. 고객기업의 70%는 일본계기업이며, 그 

외 중국계와 프랑스계가 있다. 중국 로컬기업과는 판매대금 회수 문제가 발생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 문제와 리먼쇼크 때 거래처가 중국 내 제조생산 계획을 연기함에 따라 간접적인 악영

향을 받은 바 있으며, 2018년 중국 자동차 판매 및 생산대수 모두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최근 당사 실적 역시 좋지 않다. 가령 2019년 1월 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 수준이며, 1/4

분기 합계 역시 매우 낮다. 

4. 성공사례(혹은 실패사례) 요인 분석

중국 로컬업체에서도 고무부품에 대한 요구조건이 많아지는 등 금형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경쟁 중국 로컬업체의 금형제작 기술력도 개선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

황이다. 일본계 기업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협력관계를 만드는 반면, 중국 로컬기업, 구미

계열 기업은 프로세스를 중요시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 또

한 대금지급 역시 연체 혹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은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상해 외에 인

도네시아, 멕시코, 태국, 인도에도 생산거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상해는 일본과 같이 설계부터 가공조

립까지 생산 전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 있다. 각 거점별 차이는 있으나 거래처의 생산거점

이 중국에서 태국 등으로 이전한다 해도 각 지역에 거점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5. 투자환경상의 과제(애로사항) 

생산 현장에서 절삭용 기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량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등 외부로 폐유 배출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 다만 거래처의 표면처리가공 공장은 상해 외곽으로 이전하여 공급망

(supply-chain)상의 악영향이 있다. 

또한 당사는 기술노하우를 가장 중요시하는 회사이며,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종업원 이직률이 다소 높아 경영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고객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도 증

대되고 있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 현지 인건비가 최근 2~3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9), ｢華東地区に進出する日系企業の成功事例(3月)｣, pp. 25~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3)를 참고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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